
연구보고서 02- 4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평가 연구

An Analys is and Evaluat ion Research of F ield Validity on

Elementary School Course Books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2 0 02 . 10

재 단
법 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연구보고서 02- 4 >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평가 연구

An Analys is and Evaluat ion Research of F ield Validity on

Elementary School Course Books (of the 7th National Curr iculum)

연구책임자 : 류 연 수 (서울공진초등학교 )

공동연구자 : 김 웅 현 (서울반원초등학교 )

백 경 선 (서울도곡초등학교)

오 종 열 (서울공진초등학교)

정 선 숙 (서울녹번초등학교)

한 춘 희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함 정 식 (국제교육진흥원 )

재 단
법 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머 리 말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국인 육성을 목적으

로 하는 제 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2002년 3월 1일로 초등학교 전학년에 걸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획일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탈피하여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며 학습

자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이러한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의 기본 방향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 보급되는 교과용 도서는 핵심적인 학습 자료로

서의 교과서, 교육과정 중심에 적합한 교과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과서, 교

수·학습 방법을 탐구하는 지도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용 도서의 위치나 기능에 비해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

과용 도서가 교육과정 개발자와 교과용 도서 집필자의 의도대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

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선 교육 현장의 변화와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교

육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차후 교과용 도서의 개선과 수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 연구진과 일선 현장 선생님들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서 연구와 후진 양성에 매진하신 바쁜 와중에

본 연구를 위해 노력하신 점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며, 특히 일선 현장 교사들의 연구

참여와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0월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김 효 수



연구 요약

본 연구는 2002학년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실시한 학술 연구비 지원과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평가 연

구』로 연구를 수행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보급된 교과용 도서의 현

장 타당도를 조사·분석·평가하여 제 7차 교과용 도서와 교육 현장과의 불일치

의 원인을 탐색하고, 교과용 도서 개정 및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앞으로 개발될 제 8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제 Ⅱ장에서는 선행 문헌 연구를 통하여 교과서의 개념과 성격, 기능을 알아보

고 각국의 교과서관과 교과서 정책을 우리 나라 교과서 정책과 비교하여 시사점

을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제 7차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과 특징,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을 분석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 지

침 분석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 한해서

분석하였다.

제 Ⅲ장에서는 제 7차 교육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를 분석하고자 초등학교 교과

서 개발 지침을 토대로 전 교과 영역과 5개 교과 영역(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

어)을 구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조사·분석·정리하였다.

제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함께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와

우리 나라 교과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

서의 현장 타당도를 분석·평가하여 우리 나라 교과용 도서 개발 방향과 교과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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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97년 교육부 고시 제 1997- 15호(1997. 12. 30)로 제 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

후 숱한 논의를 거치며 2002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에 적용되어 초등학

교 전 학년에 걸쳐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계획 단계부터 교육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선정되어

제 6차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들보다 그 구성이 혁신적이었고, 교육과정을 구현

하기 위한 학교 교육 운영 체제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본 방향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는데 그 기본 방

향을 두었다고 한다. 따라서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표

방하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 보급되는 교과서는 금과옥조형의 교과서,

단편적 지식 중심의 교과서를 지양하고 핵심적인 학습 자료로서의 교과서, 교육과

정 중심의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과서로 교

과서 관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 역시 과거의 교과서를

풀이하고 교수·학습 과정안을 획일적으로 담아내고 있던 교사용 지도서에서, 교

수·학습 방법을 탐구하고 활동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교과용 지도서로의 변

환을 시도하였다.

교육과정이 전개되는 교실에서 교과용 도서는 가장 핵심적인 교육과정 실현의

수단이다. 1종 도서가 주류를 이루는 초등학교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초등 교수·

학습에서의 교과용 도서의 위치는 다른 어떤 학습자료 보다 절대적인 위치에 있

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교과용 도서가 의도된 교육과정을 전개하는 가장 중요

한 매체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용 도서의 위치나 기능에

비해 제 7차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개발된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 개발자와 교과

용 도서 집필자의 의도대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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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장 교사들이 교과용 도서 개발자의 의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교과용 도서 활용이 바르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의 요구를

올바로 수용하여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그 동안의 제 7차 교육과정 후속 연구를 살펴보면 제 7차 교육과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지원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할 여력이 없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제 6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육과정이 한번 고시되면 교육

과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수정을 할 수도 없는 체제였다. 따라서 교육과

정이나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교육과정 개정 때까지는

변화를 주기가 어려웠으며, 현장 타당도에 관한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

초 연구로의 역할만을 담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수시 고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변화

와 교육과정의 현장 타당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수정 고시가 가능하

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과용 도서 역시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탄력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이 교육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실질적으로 교과용 도서의 개선

과 수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를 시작

하게 되었다.

첫째,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발된 교과용 도서가 제 7차 교육과정을 실현

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발된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평가

는 제 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

셋째,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평가

는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현

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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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가.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를 분

석·평가하여 교과용 도서 개정 및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는 교

과서의 개념과 성격, 교과서의 기능, 교과서 관과 교과서 정책, 각국의 교과서 정

책 비교, 한국의 교과서 정책 변천, 제 7차 교육과정 분석, 제 7차 교육과정에 의

거한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 등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교과서 전반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교과서 정책의

개선 방안과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의 불만족 요인을 추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교과서 관련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둘째,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현장 교사 만족도를

조사하고 불만족 요인을 추출한다.

셋째, 교과서 정책의 개선 방안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현장 교사들의 불만족 요

인을 바탕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용 도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

한다.

나. 연구 내용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

도 분석·평가 연구의 목적은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불만족 요인을 추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연구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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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용 도서 관련 이론적 배경 연구 및 제 7차 교육과정 분석

㈎ 교과서의 개념과 성격, 교과서의 기능

㈏ 교과서 관과 교과서 정책

㈐ 각국의 교과서 정책 비교

㈑ 한국의 교과서 정책 변천

㈒ 제 7차 교육과정 분석

㈓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

(2)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의 만족도 분석

㈎ 교과용 도서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교과용 도서의 현장 교사 만족도 조사

(3)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교과용 도서의 개선 방안 제시

3 .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가.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적을 해결하고 연구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발된 교과용 도서의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이론을 탐색하였으며, 탐색 대상이 된 문헌은 다음과 같

다.

㈎ 교육과정 관련 연구물

㈏ 교과용 도서 개발 관련 연구물

㈐ 교과서 관련 선행 이론 연구물

(2) 교과용 도서 현장 타당도 분석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의 문제점을 추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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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의 전반에 관한 만족도 15문항, 국어과 교과용 도서 15문

항, 사회과 교과용 도서 15문항, 수학과 교과용 도서 13문항, 과학과 교과용 도서

15문항, 영어과 교과용 도서 15문항 등 총 88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제 7차 교

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은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1종 도서 편찬 세부 계획서와 집필 계획서를 토대로 교과

별로 작성하고, 설문지 분석을 위한 문항수를 배정하였다.

<표 Ⅰ - 1 > 교과용 도서 설문지 준거틀 문항수

구 분 7차 교육과정 전교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학습

내용

쉽고 재미있는 내용의 엄선

내용 수준과 학습량의 조정

학년별 내용의 위계성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성 여부

4 4 4 5 5 4

학습

방법

다양한 학습 모형 제시

멀티미디어 활용 유도

자기 주도적 학습 강화

구체적 학습 전략 제시

4 4 6 3 5 5

평가

방법

수행 평가의 적용 가능성

자기 평가, 상호 평가 자료 제시
1 1 1 1 1 1

수준별

학 습

교과 특성에 따른 수준별 학습

내용 제시

발전단계를고려한학습내용제시

심화·보충 학습 내용 제시

2 3 1 2 2 2

교과서

체재 및

디자인,
삽화

채색 기법 및 형식의 다양성 추구

사실적, 회화적, 추상적 기법 도입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편집 체제

(만화, 사진, 디자인 등)

1 1 1 1 1 1

교사용

지도서

교과 특성에 알맞은 교수 학습

전략 제시 여부

탄력적 운영 방법 제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제시

2 2 2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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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회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본 연구의 연구진,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

용 도서 집필자, 현장의 교과 교육 전문가, 제 7차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 교과 교

육 연구회 회원들과 2차에 걸쳐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나. 연구 절차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절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 구 내 용 일 정 담당 및 참석자

연구 계획 수립 및 연구진 구성

연구 계획 검토 협의 및 수정

연구 계획서 제출 및 연구비 신청

교육과정 탐색

교과용 도서 관련 이론적 배경 탐색

제 7차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 및

연구 기관의 문헌 탐색

조사 연구를 위한 분석 준거

협의 및 설문지 개발

설문지 발송 및 회수

설문 분석 및 불만족 요인 추출

협의회

교과별 개선 방안 탐색

교과별 개선 방안의 수정 보완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수정 및 인쇄

보고서 제출

3. 10

3. 25

4. 2

5. 2

5. 15

5. 30

6. 30

7. 30

8. 30

8. 15

9. 5

9. 15

9. 30

10. 15

10. 30

연구 책임자

연구진

연구 책임자

담당 연구자,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

담당 연구자

연구진, 교과서 집필자

연구진

담당 연구자

담당 연구자

연구진, 협력 연구진, 전문가

연구진, 협력 연구진

연구진, 협력 연구진

연구 책임자, 연구진

연구 책임자, 연구진

연구 책임자, 연구진

연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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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 연구

1. 교과서 관련 연구

가. 교과서의 개념과 성격

⑴ 교과서의 개념

교사가 수업시에 자유롭게 교재를 작성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그 나라의 교과서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가와 결부된다.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는 경우 교사는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교재를 작

성 선택할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교과서 제도에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개입

이 있는 한, 교사의 교재 사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노기호, 1998).

법률에 따르면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로 일컬어지며 각 교과의 수업 중에 사용

되는 도서를 의미한다. 우리의 현행 초·중등 교육법도 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에

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

서를 사용한다(제 29조 제 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

정 제 2조에서는 교과용 도서 란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 도서를 말한다. 그러므

로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를 의미하며, 지

도서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주된 교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공교육 체제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과서를 유상 또는 무상으

로 제공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실현한 교재임과 동시에 학습자의 학습

자료로 사용된다. 물론, 각급 학교마다 이수토록 하는 교과목의 운영에서 교과서

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의 상황에서 학습하

기 위한 조직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면, 교과서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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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교과서에는 명시적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가 담겨 있어야 한다

(Brunswic et al, 1990). 즉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을 담은 책으로 공중에 의해 그 내용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

중이란 공권력을 소유한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며 사회의 통념과

상식, 그리고 대중의 여론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곽병선·이혜영, 1986).

⑵ 교과서의 성격

공중에 의해 내용상의 가치가 인정된 교과서는 피상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공중의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즉 가르치고 배울 가치가 있는 내용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하므로 일정한 형태

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교과서에 대한 성격은 다양하게 규정되는데 그 중 몇 가지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

완하는 음반·영상 저작물 등을 말한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조 2항).

교과서란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이념이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에 알맞게 편집된 학습 자료로서 학생용 도서이다(한국교

육개발원, 1979).

교과서란 각 교재가 지니는 지식과 경험의 체계를 쉽게 그리고 명확하고 간

결하게 편집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학습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

작한 교재이다(교육학사전 편찬 위원회, 1972).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정신과 내용을 구체화해 놓은 책으로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학생의 발달 수준에 알맞게 풀이하고 편집한 도서이다(김종서,

1980).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교과서는 교육과정1)에 의거해 학생에게 알맞은

내용을 편집한 도서라고 할 수 있다.

1)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말하며 , 국가 및 사회가 학생들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의사 결정을 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곽병선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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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서의 기능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편집해 놓은

하나의 도구로서 학생들에게 전해야 할 지식을 일정한 계열과 순서에 따라 제시

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 효과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 그 내용들은 시간, 순서, 원

인과 결과, 중요성, 유사성과 차이점 등의 관계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해 놓아야

한다(조경자, 1999). 이는 교과서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선택하고 단순화하

여 배우기 쉬운 형태로 제시해 줌으로써 교사의 교육 활동을 도울 뿐 아니라, 학

생이 교과서를 스스로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인 학습이 일

어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의 기능 역시 개념이나 성격처럼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김용화(1990)는 교과서의 기능을 학습 동기 유발의 기능, 학습의 기본 요소

제시 기능, 탐구 과정의 유도 기능, 자료의 제시 기능, 학습 및 학습 자료의 제시

기능 등을 들고 있다.

먼저, 학습 동기 유발의 기능으로서 교과서는 학습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학

습자의 상태를 변화시켜 학습 내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학습 활동에 접근하

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학습 동기 유발 기능은 교사의 수업 기술로도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교과서가 단원마다 도입의 기능을 통해 학습자를 학습에 접근하도

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교과서는 학습의 기본 요소 제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

은 교과서에 제시된 교재나 자료 그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 속에 포

함된 학습 요소를 학습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재 속에는 반드시 학습의 결과로서

성취해야할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다(English, 1980). 이러한 요소는 일반적으로 기

본 개념이나 주요 사항, 가치 또는 탐구하는 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로 교과서는 탐구 과정의 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어

떤 문제를 학습함에 있어 문제의 구성, 조사, 자료 수집 및 정리, 보고서 작성,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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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등의 과정을 겪는다(이영덕 외, 1985; Clark, 1970). 이런 과정은 교사가 여러

상황에 따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만 교과서가 이런 기능을 주도한다면,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아울러 학습자의 자율 학습 능력을 기를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교과서는 자료의 제시 기능을 갖는다. 학습에 이용되는 자료는 매우

많지만 모든 자료를 교사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마련하기는 힘들다. 경우에 따라

서는 시간, 비용, 접근의 측면에서 사용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

한 경우에 교과서가 하는 일은 어떤 교과 영역의 학자 사회에서 널리 인정된 사

실로서의 자료, 연대 또는 물리적 특징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에는

학습에 필요한 자료, 학생 수준에 근접한 자료, 학습 방법과 관계가 깊은 자료가

담겨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교과서는 학습 및 학습 자료의 제시 기능을 갖는다. 교과서는 단순

한 자료로서의 기능과 함께 학습의 진행과 관계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과제를 학습한 후에 과제에 대한 성취 정도를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보충, 심화 교

재를 제공하는 것이 교과서의 기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학습자뿐만 아니

라 교사에게도 지도 방법의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김재복(1987)은 교과서의 기능으로 학습 내용의 제시 기능, 탐구 과

정의 유도 기능, 학습 자료의 제시 기능, 학습 동기의 유발 기능, 연습 문제 및 탐

구 과제의 제시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 외에 교과서를 개념형, 탐구형, 자료

집형, 문제집형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과서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갖는다

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김정호 등(1998)은 제 7차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에서 교과서의 기능을 크게 다

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의 선도 기능

교과서가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교과서를 가르치지 말고 교과서를 활용하

여 교과서를 가르치자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현실적으로 개별 교과의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어 가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상징체로서,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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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시켜 놓은 공식적인 자료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과서를 해석하여 내용을

재구성하고 방법을 선택하여, 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 때, 교사의

재량 범위는 자신의 교육관만이 아니라, 시설 환경과 교과서에 의해 제한된다. 결

국 교과서의 기능은 교수·학습-학습 과정을 선도하여 학생들이 실제 세계에 대

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세계 인식의 안내 기능

교과서는 학습자에게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방법을 안내

하며, 학습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소재를 제공한다.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얻

은 지식이나 기능도 교과서의 기능을 하지만 그러한 지식이나 기능이 사회에서

그대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배워야할 내용이 다양해지고 많

아지므로 이를 배우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실제 세계( the entire real w old)를 관통

하여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학습 대상인 실제 세계와 그 세

계에 대한 지식 체계를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 세계에는 자연 환경과

같은 물리적 대상만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으로 만들어 낸 다양한 제도와 구조

적인 체제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김정호 등이 제시한 교과서의 기능은 지나치게 단순한 면이 없지 않다.

교과서가 단지 교수·학습을 선도하고 세계 인식을 안내한다면, 구태여 국가 수준

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김정호 등의 교과서 기능은 단

지 교과서의 내용 측면에만 중점을 둔 것이고, 교과서가 지향해야할 방법적인 측

면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듯 보인다. 따라서 교과서의 기능을 논의할 때에는 내용

적 측면과 함께 방법적 측면을 아우르는 범주가 필요하다. 즉 교육을 구성하는 실

제 세계, 학문(교과), 교수자, 학습자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교과서의 기능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⑴ 실제 세계와의 연결 기능

교육은 현실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현실이 어떤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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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합의는 교육과정이라는 문서를 통해 나타나지만, 교육과정 자체도 현실

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학습자는 교과서를 통해 현실을 학습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과서에서 있는 그대로 제시되지 않는다. 현실에 있는 모든 현상이 교과서 속에

담길 필요도 없다. 현실의 현상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고, 학습자가 이해

하기에 쉬운 내용을 선별하여 구성해야 할 책무가 교과서 제작자에게는 있다. 현

실을 반영하면서도 학습자를 위해 재구성하는 것은 결국 교과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학습자의 측면에서 교과서는 학습자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인식의 바탕을 제공

한다(T he T ex as Education Agency, 1987). 인식의 바탕이 되는 세계관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올바른 판단 방법에 의해 구성된다. 비록 교과서가 판

단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근거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현상을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Brunswic and Others, 1990).

결국 현상의 정확한 제시와 그에 근거한 판단 과정에 대한 학습을 위해 교과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학습자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은 적응과 비판, 혁신이다. 현실을 반영하는 교과서

는 학습자가 현실에 적응하게 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과서는 현재의

모습과 함께 학습자가 살아갈 미래의 생활에 학습자를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적응에만 머무른다면 학습자는 미래의 생활에서 교과서에 의한 교육만으

로는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적응하고 순응시키는 교육은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사회의 문제점을 개혁시킬 수는 없다. 사회

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기르게 할 수 있는 제재는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력과 창의력을 길러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

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내려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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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학문 체제와의 연결 기능

각 학문 영역은 탐구를 통해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진리를 탐구한다. 이러

한 과정에서 형성된 각 학문 영역의 독특한 패러다임은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요

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틀을 형성한다. 각 학문 영역은 독

특한 패러다임과 함께 독특한 탐구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학문이 형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학문 영역에 종사한 학자들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탐구 방법은 학문마

다 다르지만 궁극적 진리에의 통로가 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는 이러한 학

문 영역의 패러다임과 탐구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

각 학문이 가지는 영역은 현실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 각 학문은 현실을 전체

로서 포괄하지만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의해 현실을 바라본다. 예를 들어

수학은 수학적 관점에 의해 현실을 바라보며, 과학은 과학적 관점에 의해 현실을

재구성한다. 즉 수학과 과학이 다른 것은 현실이 달라서라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

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관점에 대한 교육과 관점을

교육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교과서가 담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

각 학문의 탐구 방법 역시 교과서는 채용해야 한다(Venditti, 1996). 진실에 접

근해 나가는 탐구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학문은 학문의 체계로

성립하기 위해 학문 영역을 공유하는 사람-학자들끼리 공통된 가치 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 틀은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과 학문을 연구하는 탐구 방법을 형

성시킨다. 따라서 각 학문의 독특한 탐구 방법은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며,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각 학문 영역의 형성

에는 그 학문 영역의 탐구방법이 기여한 바가 크며, 어떻게 보면 탐구 방법에 의

해 학문이 형성된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는 각 학문 영

역이 제시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며, 학문 영역의 탐구 방법을 제공하기도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교과서는 학문의 체제와 연결되어야 하며, 그 수단으

로서 학문적 내용과 학문적 방법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Koh, 1992).

그렇다면 교과서에 담는 학문적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그것은 최신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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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향이 아닐 수도 있다. 어느 한 학문의 종사자간에는 대부분의 공통점과 미소

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미소한 차이점이 전문 분야를 형성하며 학문을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모든 차이가 결국 학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학문 영

역 내의 비판과 협의, 탐구와 역사적 검증을 거쳐 미소한 차이가 학문 영역의 주

류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어떤 차이들은 결국 진리와 무관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학문 영역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과서에 담아야 할 학문

적 내용은 대부분의 전공 학자들이 인정하고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학문 특유의 탐구 방법 역시 상당한 진통 끝에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질적 연구 방법은 문화인류학에서 도입되어 다른 학문 분야로 전파되는데 상

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학문들에서 - 문화인류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교육학, 정치학 등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의 탐구 수단으로 인정받기

에 이르렀다. 그러나 질적 탐구 방법과는 달리 탐구 방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간 많은 탐구 방법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맬서스의 인구론에 나온 산술

적 재화 생산과 기하급수적 인구 증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진

리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며,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주장된 자유 무역에

대한 논의는 경제 발전을 위한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문 탐구 방법

역시 전공 학자들의 동의 -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교과서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러한 동의를 거칠 때라야만 그 탐구 방법이 교과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⑶ 교수 방법과의 연결 기능

앞서 언급한 실제 세계와의 연결 기능과 학문 세계와의 연결 기능은 교육의 외

부자적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학문 세계와의 연결 기능은 보다 교육 내

용과 밀접하지만,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순수한 교육이라는 입장보다는 교과

의 영역과 관계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실제 세계를 반영하고 학자들에 의해

인정받는 내용이라면 모두 교과서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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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다. 왜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또, 어떤 것을 제외시켜야 할 것인

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육 환경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에 대한 관점은 교육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왔다. 이를 교

육관이라고 한다면, 전통적 교육관에서 교육은 사회 체제의 전달과 유지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르쳐야할 필요가 있는 내용의 목록을 교사가 학습자

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었다. 이러한 교육관에서 교사는 그 학문 분야나 교과

영역의 전문가의 역할을 하면 교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다. 즉 선별된 지

식을 얼마나 잘 전수할 수 있는가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되었으며, 교사에 대한 평

가 역시 지식의 양과 전수 기능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나 과연 불변하는 지식이 있을까 하는 상대론적 논의와 함께 그렇게 가르

쳐진 지식의 쓸모에 대한 의문은 전통적 교육관을 괴롭혀 왔다. 근래 들어 이러한

논의는 교사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있다. 즉 교수·학습의 주도자적 역할을 학습

자가 담당하고, 교사는 안내자와 촉진자, 상담자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교사의 기능 변화는 교수 방법에서의 변화를 유발시켰다. 즉, 내용 요약이나

부연 설명의 기능이 전부였던 교사의 교수 방법에서 학습자가 학습해나가는 과정

을 도와주고 촉진하며,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상담적 기능이 교사에게 필요해졌

다.

이와 함께, 교육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역시 교육 내용의 선별에 영향을 끼

친다. 제한된 물리적 환경은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가르칠 수 없게 만드는 한가지

요인이다. 학교에서 교과목에 배당된 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 그 밖에

교사의 능력 등은 아무리 실재를 잘 반영하고 학문적 가치가 높더라도 모든 내용

을 담을 수 없다는 현실적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결국 교과서는 학교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하는 주된 수단이다

(English, 1980). 이러한 현실적 수단으로서 교과서는 교사가 다른 교재에서는 도

움받기 힘든 교수 방법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교과서는 교수를 안

내하고, 교육과정에 교수를 제한시키며, 학습 목표에 도달토록 하는 모든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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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어야 한다(T yson, 1990)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과서는 흥미

와 동기 유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탐구 과정의 유도 기능, 자료의 제시

기능, 교수 학습 방법의 제안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⑷ 학습 방법과의 연결 기능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폭증하는 지식과 정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에서, 학습자들이 장차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

다. 또한 인지 심리학의 발달에 따라 학습자인 인간은 단지 파블로프의 동물들처

럼 자극과 반응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

와 함께 지식이 과연 전달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지, Piajet의 의견처럼 인지발달의

단계에 따라 형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Bandura의 의견처럼 모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지, 또는 Vyg otsky의 의견처럼 근접 발달 영역을 확장하면서 형성되는 것인

지에 대한 논의도 완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납득할 만한 가정은 지식의 형성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가정이다. 구성주의적 가정에 따르면 학습자

또는 개인은 객관적인 현상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여 주관에 따라 재구성한다는 것

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통적 교육관은 그 실효성에 의심을 받게 되었다. 즉 전달

에 주안점을 두는 교육은 전달자-교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지, 학습자의 필요나

여건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는 교수 방법 역시 혁신이 필요하다. 즉 교수자를 위한 교수 방법이 아니라 학습

자를 위한 학습법이 필요한 것이다.

종래의 교사 중심의 교육이 학습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런 과

정에서도 교육의 안내적 기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Brunsw ic et al, 1990). 즉 무분별한 방임은 교육이 그 가치를 잃어버

리고,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법규에 규

정되어 있는 학습자의 주 교재라는 교과서 정의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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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과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교육 내용을 스스로 공부하게 할 수 있어야 하

며, 이러한 관점에서 교과서에는 연습 문제나 탐구 문제 등의 탐구적, 심화적 내

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다. 교과서관과 교과서의 정책

⑴ 교과서관

교과서관이란 교과서가 학교 학습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관한 인식이라

고 볼 수 있으며, 교과서의 속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를 말한다. 과거에

는 교과서를 일종의 경전과 같이 유일한 학습 자료로 여기는 닫힌 교과서관이 지

배적이었다.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오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이

리저리 변경할 수 없고, 모든 학생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달해야 되는 것으로 믿

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닫힌 교과서관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서서히 열

린 교과서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열린 교과서관은 닫힌 교과서관과는 달리, 지금

까지 인간이 성취한 문제 해결 사례 중에서 본보기가 되는 것만을 가려 뽑은 것

이기 때문에 교과서 외의 문제 해결 방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는

관점이다(곽병선, 이혜영, 1986). 그러나 닫힌 교과서관과 열린 교과서관은 교과서

관의 이분법적 구별이라기보다는 일련의 연속선상의 양극단이라 할 수 있다. 즉,

닫힌 교과서관과 열린 교과서관의 어느 접점에서 우리들의 교과서관은 결정된다.

그러므로 닫힌과 열린 정도는 교과서관의 상대적인 관점인 것이다. 양극단에 대

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 닫힌 교과서관과 열린 교과서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닫힌 교과서관은 전통적인 교육관과 결부된다. 전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은 엄선된 내용의 교과서를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은 교과서를 펴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과서

를 덮는 것으로 끝나게 되며, 철저하게 교과서 중심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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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를 절대 진리로 인식하는 한, 교사는 교과서 내용의 배열 순서대로 수업을 하

고, 교과서에 실린 문장과 유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

라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교육 내용을 반영하는 교과서가 교사와 학생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교과서를 절대적인 목적 자체로 인식하는 관점은 교수·학

습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여, 창의성과 개방성이라는 교육의 의미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이용숙 등(이용숙 외, 1995: 1998)은 바로 교과서 채

택 제도와 교과서내 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평가 제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

가 교과서 제도를 규제하면 교사의 자율성이 축소되어 교과서 외의 자료 활용이

나 교과서 자체에 대한 비평을 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열린 교과서관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으

므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열린 교과서관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습 자료의 하나이며 누구나 학습에 보탬이 되는 한 그것을 발

행하도록 허용하자는 입장이 도출된다. 교과서의 내용은 오류가 없는 지식과 경험

만을 담을 필요가 없으며 학생들의 판단을 자극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라면 교사의 재량에 의해 어느 것이나 교과서로 채택될 수 있다는 입장

이다. 교과서에 취급된 내용에 대해서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융통성을

갖고 교과서 밖의 내용도 수용할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거나

교과서 내용과 다르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하거나 믿는 교과서관이다.

이러한 인식은 '교과서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중의 하나이거나, 하나의 대표

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김송득, 1993; Venditti, 1996)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은 물론 우리 나라의 경우도 최근에는 열린 교과서관에 근거한 교과서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김정호 외, 199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서관은 닫힌 교과서관에서 열린 교과서관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린 교과서관에 의한 교과서 제작과 선정

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순수하게 열린 교과서 즉 교재의 활용 가능성

이다. 물론 학습자의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창

의성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교과서관에 의한 교재는 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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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교과서를 재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교과서를

완전히 열리게 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교과서로 사용할 만큼 학습자와 교사 주변의 교재가 다양한가

에 대한 의문이다(Brunsw ic et al, 1990). 한 두 가지 입장에 편중된 교재나 교과

서로 열린 교과서관만 주장한다면, 왜곡된 교육을 유도할 뿐이기 때문이다. 더군

다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재로 사용할만한 자료가 전무한 경우에 교사가 수업에

맞게 기존 자료들을 재구성하거나 전혀 새로운 교재를 창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

아울러 열린 교과서관에 의해 교육을 할 때, 교사의 전문가적 식견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이다. 교사가 필요에 의해 교재를 선정하고 그 교재

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 안목으로 가르친다고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기득권 세력

이나, 여론 형성의 주도 세력과 입장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

사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완전히 열린 교과서관에 의거한 교과서 정책은 먼저 사회적

합의와 함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닫힌 교과서관에

의존한 교과서 정책은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닫힌 교과서관을 해체해야

한다는 합의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의 교과서는 닫힌 교과서관

과 열린 교과서관의 연속선상의 한 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⑵ 교과서 정책

교과서 정책이라 하면 한 나라의 교육 제도에서 교과서가 실재할 수 있는 양식

즉, 교과서의 발행, 채택, 보급, 활용 및 개정 방식 등 교과서의 존립 양태에 관련

된 제반 결정(조경자, 1999)을 말하며, 교과서 제도란 누가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

고, 무엇이 교과서의 구성 요건이며, 어떻게 교과서가 공급되는가에 관하여 법률

이나 관행으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가리킨다(이주연, 2000). 결국 교과서 정책 및

제도는 교과서를 편찬, 발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또는 국가의 관여, 간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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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크게 자유 발행제, 인정제, 검정제, 국정제 등으로 구분된

다.

자유 발행제나 인정제는 국가의 관여, 간섭 없이 민간 출판업자가 자유롭게 발

행한 교과서를 학교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편찬의

근간이 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 교육 당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따라야 한

다. 인정제는 나라마다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며 한국의 경우 원고본 검정에 의한

인정제가 실시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시판되고 있는 교과서의 사용인정을 지방

교육 당국으로부터 얻어내기도 한다.

검정제는 교과서 편찬과 채택에 있어 교육 당국의 인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대개는 원고본 상태의 것을 저작자와 발행자가 검정 신청하여, 검정 기준에 따라

검정권자의 인정을 얻은 후에 발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경우 검정권자는

조사 위원회에 검토를 위촉하고 조사 위원회는 검정 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다.

이에 비하여 국정제는 정부 또는 교육 당국이 어떤 형태로든 주체가 되어 편찬,

발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정제에서 교과서는 국가 혹은 지역 정부가 주체가

되어 직접 제작 발행하며, 사용도 의무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가 발행제라고 불린

다.

⑶ 교과서관과 교과서 정책의 관계

교과서관은 교과서의 사용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의 제작과 정책 모

두와 관련된 문제이다. 먼저 교과서 정책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닫힌 교과서관을

우위에 두고 전개되는 교과서 정책은 국정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이주

연, 2000). 국정제에서 교과서는 국가 주도로 편찬되며, 다른 교재가 교과서로 사

용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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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법

결정의 수준
자유 발행제 ← 검인정제 → 국정제

거시적

↑

↓

미시적

(닫힌 교과서관 )

·주어지는 교과서

·기존의 교과 내용 중시

(열린 교과서관 ) ·틀에 박힌 인간

·선택되는 교과서

·학습 경험 중시

·창의로운 인간

〔Ⅱ- 1〕교과서관에 따른 교과서 정책 결정 모형

반대로 열린 교과서관을 우위에 두고 전개되는 교과서 정책은 자유 발행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유 발행제에서 교과서는 누구나 제작할 수 있으

며, 교사는 자신의 교육관과 교수 방법에 의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교재를 교과

서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정제와 자유 발행제의 중간에는 검인정제가 있다. 국가의

개입 여부만을 따져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검인정제는 국정제와 가깝다고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일반 출판업자가 제작한 교재를 학교에서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

를 국가의 교과서 당국이 결정하므로 이러한 검인정제는 국정제보다는 자유롭지

만 국가 수준에서 합의된 교육과정이 그 핵심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유 발

행제보다는 한결 부자유하다. 이러한 교과서관과 교과서 정책간의 관련성에 대해

곽병선·이혜영(1986)은 앞의 그림처럼 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관은 교과서 제작과도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열린 교과서관에 의하면 교

과서는 하나의 자료이거나 대표적인 자료 중의 하나이므로 형식상의 중요성이 매

우 감소한다. 열린 교과서관에 의하면 교과서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가 내재되어 있는가이다. 따라서 열린 교과서관의 교과서는 보다 다양하

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이들 자료들은 서로 갈등을 빚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닫힌 교과서관에 의한 교과서는 형식상의 완결성이 열린 교과서관

의 교과서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교육과정을 가로질러 흐르는 교육에 대

한 사회나 국가의 합의 또는 가치관이 교과서에 반영되면서, 서로 갈등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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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시보다는 어떤 흐름을 중시하는 교과서가 제작된다.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관점이 교과서 안에 내재하고 그러한 관점이 교과서의 내용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또 잡다하게 많은 내용보다는 핵심적 지식이 주된 내용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비

판 거리를 줄이고, 교사나 학습자가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하는 것이 닫힌 교과서관에 의한 교과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⑷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정책과 교육과정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정책은 국정제(1종 도서)와 검정제(2종 도서)를 근간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인정 도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국정 교과서인 1종 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으며(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장 제 5조) ,

검정 교과서인 2종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로 학교장

에 의해 선정된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1장 제 2조) . 한편 교과서 또는 지

도서가 없거나 사용이 곤란할 때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어 교육장의 신청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인정도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1장

제 2조) 제도가 있다. 2001년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

과목과 중·고등학교의 국어, 도덕 교과에서 1종 도서를 채택하였으나 현재는 영

어까지 1종 도서로 채택되었다. 1종 도서 이외의 모든 교과서는 2종 도서를 사용

하고 있다. 이렇듯 1종 도서와 2종 도서가 우리 나라 교과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

는 것은 우리 나라 교과서 정책이 발행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률적으로 관장하는 국가주도형의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교육과정은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쳐야 할 목표, 내용을 정한 것으로 우리 나라

에서 법령으로 고시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각급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내용을 재해석하고, 교사는 국가와 학교 수준의 교

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급의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교육과정

은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에게 전달되므로,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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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야 한다. 곧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

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Tulley, 1985). 그러나 교육 현장에

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동일시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없

이 교과서의 교육 내용만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교육과정에 유용하고 가

치있는 교육 내용을 규정해도 교과서의 교육 내용에 함몰되어 의도된 교육과 실

현된 교육 사이에 커다란 간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Duttw eiler , 1988).

이러한 교육 현장의 오류를 타파하기 위해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가 아

니라,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한다는 목표로 학교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관심을 기

울이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에게 있어 1차 교육 목표는

교과서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의 기본 방향과 함께 교과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방향과 지침

을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명시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가 실제로 각 교과

의 교수·학습 자료에까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최석진 외, 1997).

김정호 등(1998)의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교과서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교과서는 사회 변동의 새로운 양상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

회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즉 교과서는 전통적 사회화뿐만 아니

라 새로운 성원이 이 사회에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이므로 미래 사회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후기 산업 사회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정보 수집과

처리, 문제 해결, 창조적 아이디어 제안, 새로운 상황이나 타인과 상호 작용을 하

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과서는 교육의 목표 → 교육 내용 → 교수·학습 방법 → 평가로 이어

지는 교육 과정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의 교

과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이 주창하는 수준별, 자기 주도적 학습과 수행 평가 등을

반영하는 교과서로 자율 학습이 가능한 열린 교과서를 지향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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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국의 교과서 정책

⑴ 일본

일본의 교육 제도에서 학교는 국·공·사립의 형태가 있으며 소학교 6년, 중학

교 3년은 무상의 의무 교육이다. 학교 교육법 2조에 의하면 학교는 국가, 지방 공

공 단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 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홍웅선 외, 1990).

일본의 경우 1947년의 학교 교육법에서는 초·중·고교의 교과서에 대하여,

「감독청의 검정 혹은 인가를 받은 교과용 도서 또는 감독청이 저작권을 갖고 있

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

청이란 선거로 선출된 각 지방 교육위원회를 일컫는 것으로, 교육의 지방 분권화

에 의해 검정도 지방 검정으로 구상된 것이었다. 구교육위원회법에 의하면 교과

서 검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내용 행정도 지방 교육위원회의 직무

로 규정하고 있었다(일본 구교육위원회법 제 45조, 47조, 49조, 50조). 그러나 당시

의 물자 부족 상황에서 검정은 문부대신의 권한으로 잠정 이행되었으나，1953년

학교 교육법의 개정에 의해 문부대신이 검정 권한을 영구히 갖게 되었다(일본 학

교교육법 舊 제 21조 1항, 제 106조; 구학교위원회법 제 50조 2호, 제 86조). 현행

학교교육법 제 21조 제 1항은 「초등학교에서는 문부성장관의 검정을 거친 교과

용 도서 또는 문부성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 40조, 51조, 76조에 의하여 중·고교에도 준용)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교과서 검정의 근거 규정이 되고 있다(Kaw akami, 1984).

일본의 임시 교육 심의회의 교육 개혁에 관한 제 3차 보고(1987. 4. 1)에서는 검

정 절차의 간소화를 목표로 검정 기준의 중점화, 간소화, 심사 과정의 간략화 등

이 담긴 「새로운 검정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는 「검정 제도의 개선 골자에 관하여」(1988. 9. 22)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1989년 3월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문부성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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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과용 도서 검정 규칙 및 의무 교육제 학교 교과용 도서 검

정기준(1989. 4 문부성 고시 43)을 전면 개정하였다. 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 검정 규칙에 의하면 문부대신은 신청 도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명

백한 오기, 오식 또는 오자가 문부성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존재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 다음에 교과서로 사용해도 적절한가를 교과용 도

서 검정 조사 심의회에 자문하고 그 응답을 근거로 검정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

록 하였다. 이 심사 단계에서 필요한 수정을 한 후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

하다고 검정 심의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유보하고, 그 검정 의견을 신청

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검정 의견은 상당한 강제력을 갖게 되었다(노

기호, 1998).

(가 ) 교과서의 저작과 발행 정책

일본의 교과서는 대부분 검정 형태로 채택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종류

는 문부성 검정을 거친 문부성 검정제 교과서와 문부성이 저작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문부성 저작 교과서로 나누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학교 교

육법 제 21조는 문부성의 검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검정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및 특수 교육 학교에서는 적절한 교과서가 없을 때,

기타 도서의 사용도 허용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교과서는 민간 출판업자에 의해

발행되어 문부성의 검정을 거치는 검정 교과서이며, 문부성에서는 소량의 비영리

교과서만 발행한다.

초·중학교 교과서 발행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문부대신이

발행자를 지정하며, 지정을 받은 발행자가 발행한 교과서만이 문부대신이 작성하

는 교과서 목록에 등재되어 채택의 대상이 된다. 일본의 교과서에는 법적으로 보

장받는 공공성과 권위가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일반 저자나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의 초안에 엄격한 검정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문부대신은 저자 또는 발행자가 검정을 신청한 원고본을 교과서 조사관에게 조

사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교과서로서의 적부 여부를 검정 심의회에 자문을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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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부대신이 자문을 의뢰한 원고본은 검정 심의회가 1종당 3인의 조사원에게

보내어 조사하게 한다. 조사원은 원고본 조사를 위해 검정 심의회에 배치된 비상

근 직원으로서, 문부대신이 현직 교사 및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학교 종별 및 교과별로 선임한다. 이와 동시에 검정 심의회 조사 분과회도

원고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 분과회는 문부대신에 의해 임명된 130명

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위원은 교과별로 전문 분야에 따라 10개 분과회

로 나누어져 있다. 심의회에서는 심의에 앞서, 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과서 조

사원들로 하여금 교과서의 내용을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조사원과 교과 조사관이 조사한 결과와 위원들이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검정

심의회는 교과서로서 적절한지 판단한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문부성에서 고

시된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5). 검정 기준은 각 교과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과 각 교과가 갖추어야 할 필요 조건으로 되어 있다. 기본

조건으로는 (1) 교육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교육 목적, 방침 및 학교교육법에 정

해진 학교의 목적, 교육 목표와의 일치 (2) 학습 지도 요령에 제시된 해당 교과

목표와 일치 (3) 정치와 종교에 관하여 공정하게 취급하고 있는가의 여부 등이다.

교과별 필요 조건으로는 내용과 정도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가, 선택 내용이

학습 지도를 진척시키기에 적절한가, 조직·배열·분량이 학습 지도상 적절한가,

내용 기술은 정확히 되어 있는가, 체제에 관해서는 판형, 분책, 인쇄, 제본이 적절

한가 등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 교과서로서 창의적인가가 정해져 있다. 심의회는

검정 기준에 입각하여 심사하고, 교과서로서 적절한가를 판정하여 문부대신에게

보고하며 문부대신은 그에 기초하여 검정을 행한다(곽병선·이혜영, 1986). 검정

신청으로부터 합격 판명이 날 때까지는 5∼6개월이 걸린다. 문부대신은 합격 조건

으로서 수정 의견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검정 불합격의 경우에는 문부대신이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불합격된

사람은 통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론서를 문부대신에게 제출할 수 있다. 반

론서가 제출된 경우에 문부대신은 반론서를 첨부하여 당해 원고를 재차 검정 심

의회에 자문하고, 그 답신에 대해 검정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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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는 교과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의 교과서 검정에 대한 이해

를 높이기 위해서 검정이 모두 종료된 후에, 모든 신청 도서를 공개하게 되었다.

1994년의 경우, 동경 교과서 연구센터에서 7∼9월까지 3개월 간 검정 도서를 공개

하였다. 1994년부터는 이러한 공개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전국 6개소에서 교과서

공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검정 제도의 개요에 관한 보급용 팜플렛

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1995). 1998년부터는 검정 사례를 정리하

여 「교과서 검정 Q&A」라는 팜플렛을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상시

공개 방안을 마련하였다(박도순 외, 2001).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교과서가 검정·채택되면, 필요한 교과서의 수량이 지방

교육위원회(시·정·촌 교육위원회)나 각 학교장으로부터 상위의 교육 위원회

(도·도·부·현)에 보고되며, 상위의 지역 교육 위원회는 이것을 수합하여 교과

서 수량 집계 일람표를 작성하고, 8월 31일까지 문부대신에게 보고한다. 이와 함

께 발행자에게도 수요량 집계 일람표를 송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상위의 교육

위원회로부터 보고된 교과서 수량은 문부대신이 집계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발행

자에게 발행할 교과서의 종류 및 부수를 지시한다.

의무 교육 대상 교과서는 안정적으로 발행되어야 하므로 1963년 이후부터는 무

상 조치법에 의하여 발행자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을 받아서 교과서를 발행

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5).

⑴ 자본 총액(출자 총액) 또는 자산액이 1000만 엔 이상일 것.

⑵ 오로지 교과서 편집만 담당하고, 이것을 적절히 해낼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5인 이상 있을 것.

⑶ 도서 출판에 관한 상당한 경험을 가진 자가 있을 것.

⑷ 도서 발행과 관계하여 현저한 불공정 행위를 한 적이 없을 것.

일본의 1994년도용 교과서 발행자수는 65사로서, 이 중 27개 출판사가 의무 교육

대상 교과서를 발행하였고, 고등학교의 교과서 출판사는 57개나 되어 경쟁이 심하

다. 이러한 출판사 수의 차이로 인해서, 의무 교육 단계와 고등학교용 교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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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수는 큰 차이가 난다. 1994년의 경우 소학교용 교과서는 11과목 63종, 중학교

교과서는 15과목 77종이 발행되었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51개 과목에 총 1011종이나 발행되었다.

(나 ) 교과서 채택과 공급 정책

국립과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채택하며 교과서 채택의 권한은 공립 학교의

경우 각 지방 교육 위원회에 속한다. 채택의 방법은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학교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제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무상 조치에 관

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법령

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각 학교의 실정에 입각하여 소관 교육 위원회가 채택

을 실시한다. 교과서 발행자는 검정을 거친 교과서로 다음 연도에 발행되는 과목,

사용학년, 서명, 저자명 등을 문부대신에게 제출한다. 문부대신은 이 제출된 내용

을 모아 교과서 목록을 작성한다. 이 교과서 목록은 상위 교육 위원회를 통해서

각 학교나 하위 교육 위원회에 송부된다. 교과서는 이 목록에 등재되어야만 채택

된다. 또 상위 교육 위원회는 학교장 및 교원, 채택 관련자의 조사·연구를 위해

매년 7월에 일정 기간 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상위 지방자

치단체가 학교 교원이나 주민의 교과서 연구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교과서 상설

전시장(교과서 센터) 등에서 하고 있다. 교과서 센터는 1956년 이후 설치된 것으

로 1994년 현재 전국에 760개소가 있다. 채택권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자

료를 참고하며 또한 독자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1종목마다 1종류의 교과서를 채택

하고 있지만, 몇 개의 채택권자가 공동으로 동일 교과서를 채택하는 공동 채택도

행해지고 있다.

법령에 의한 채택 방식을 보면 상위의 교육 위원회는 구역 내에 교과용 도서

채택 지구를 설정하고 동시에 상위에 설치된 교과용 도서 선정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하위 교육 위원회에 대하여 채택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한다. 채택 지구는 현

당 10지구로 1994년 현재 전국에 478개가 있다. 1지구의 규모는 2개 시 또는 군으

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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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부성은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불공정 행위를 막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

를 취하고 있다.

⑴ 교과서 증정은 교육 위원회나 전시회 등에 대한 일정 부수에 한하며, 교사용

지도서 및 검정 신청 원고본의 증정을 금한다.

⑵ 발행자가 관여하는 강습회 등의 개최(채택 전 4월부터 8월까지)를 금한다.

⑶ 문부성이 교과서 편찬 취지서를 모아서 배포하고 발행자가 작성하는 선전용

팜플렛 등의 배포를 적극 억제한다.

⑷ 채택 관계자에게 영향을 주는 교직 관계자 등의 선전 활동을 금지하며, 교과

서 편저자가 채택에 관여하는 것을 막는다. 또 발행자간의 과도한 경쟁은 공

정 거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독점 금지법의 규제 대상이 되며,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동법에 따라 교과서 사업에서의 특정 불공정 거래 방지법

이 특별히 제정되어, 물품 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교과서 발행자 및

공급자간에도 교과서 공정 거래 협의회를 구성하여 불공정 거래의 방지에

힘쓰고 있다.

공급되어야 할 교과서 수는 상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문부성에 보고

하고 문부대신은 보고된 수를 집계하여 발행해야 할 교과서의 종수와 부수를 지

시한다. 이 지시를 받은 자는 교과서를 발행하여 각급 학교에 공급하는 의무를 진

다. 그러나 교과서 발행자 자신이 각 학교까지 확실하게 교과서를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그래서 교과서 발행자는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과서 공급업자와 교과서 공급계약을 맺어서 공급한다.

⑴ 특약 공급소를 이용한 공급 방법으로 특약 공급소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씩 있고, 그 수는 전국에 53개이다. 이 공급소는 공급해야 할 관내에

중계 공급소를 선정하고, 교과서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⑵ 중계 공급소를 통한 방법으로 중계 공급소는 교과서를 학교에 직접 공급하

는 기관으로, 보통 서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국에 4268개소가 있다.

⑶ 대중개 공급소는 화물 발송 설비가 없는 발행자로부터 교과서 탁송이나 대

금 회수 등의 업무 전부를 위탁받으며 전국에 6개 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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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발행자는 이와 같이 전국에 소재하는 공급소를 통하여 각급 학교에 교

과서를 공급하고 있으며, 의무 교육 기간에는 교과서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는 교과서 발행자는 교과서의 신속하고 확실한 공급은 학교 교육상 극히 중요

하므로 수요량의 조정을 위한 조정본과 상비본을 갖추고 공급에 임하고 있다

⑵ 미국

공교육 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주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어, 교

육의 방법, 교재 사용 및 교육과정의 기준을 결정할 권한은 주 의회가 갖고 있다

(Duttw eiler, 1988). 더욱이 교육과정의 실시, 교과목의 결정 및 학생에 대한 가치

교육의 실시 등도 주 의회의 권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

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교과서 내용에 포함될 주제 등에 대해 연방주의자와 지방

자치주의자 사이에 충돌이 있으며, 이러한 충돌은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T yson, 1990)

Kentucky를 비롯한 각주의 공립학교의 교육과정은 주 헌법과 주 교육법에서 규

정하고 있으며, 가르칠 내용 등에 대해서는 주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Winograd & Osborn, 1986). 초·중등 교육의 단계에서 가르칠 구체적인 교과 등

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교육 행정기관(주 교육부와 주 교육위원회)의 자

유 재량으로 하고 있으며, 개괄적인 기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학습 지도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각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구체적인 학습 지도

지침은 주의 교육행정의 기초적 단위인 학구를 관리하는 지방 교육 위원회가 주

법 및 주 교육행정기관이 정한 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의 작성 과정에는 전문가, 특히 개개 학교의 교원에게 상당한 발언권이 부여되고

있으며 더욱이 개별 학교에서는 지방 교육 위원회에서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교육과정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교육과정 등에 의해 각각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된다. 교과서에 대하여, 일부의 주에서는 주 교육법에서 교과서의 내용에 관

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예컨대, 뉴욕주에서는 선동적, 반충성적, 파괴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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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과서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를 편집·작성하는 민간 출판사

는 각각의 주 및 학구가 어떠한 교과서를 구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판매에 유리

한 교재를 제작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교과서의 집필에는 교육과정과 학습 지

도 지침을 근거로 하여 초·중등학교 교원, 학구지도주임, 대학 교원 등이 참여한

다. 교과서의 선정 및 채택은 주 또는 학구 단위로 행하여지며, 어느 경우에나 교

과서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주가 선정하는 경우에도 채택은

선정 목록 중에서 학구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정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주

에서 알콜과 마약의 활용 방지, 인권의 존중, 편견없는 공정한 내용 등을 공통적

으로 들고 있다(노기호, 1998; T he T exas Educa tion A gency, 1987).

(가 ) 교과서의 저작과 발행 정책

미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의 근간은 인정제이므로 교과서 제도는 주에 따라 다

르나 일반적으로 출판사와 일반 저자에 의해 저작·발행되고 있다(English, 1980).

그러나 각 출판사는 채택될 수 있는 교과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의 기준

의 영향을 받는다(Currey, 1988). 우리의 경우 인정 도서는 1종 도서나 2종 도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채택된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

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 저작의 핵심적인 기준은 주별로 정해지는 교육과정이

다. 이 또한 주마다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판사는 모든 주의 교육과정

을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출판사는 각각의 주가 어떤 교과서를 요구하고 있

는가를 조사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 검토하여 판매에 유리한 교과서를

제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인구가 많고 교과서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플로리

다주 등의 동향은 끊임없이 교과서 출판사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California & T exas Effect"라고도 한다. 실제로 미국의 교과서는 이들 몇 개 주

의 요구와 교육과정에 의해 그 특징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조경자,

1999). 또한 한편으로는 미국의 교과서가 각 주의 다종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다. 즉 출판된 교재 속에 새롭거나 혁신적인 교수 방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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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포함되어 교육과정의 개정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고도 볼 수 있다.

각 출판사에서는 교재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가진 전직 교사, 교과 전문가 등으로

집필진 및 편집진을 구성하여 교과서를 개발한다. 일반 서적이나 대학 교재의 경

우 저자에게 책임이 주어지는데 비해,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편집진이

큰 책임을 맡게 된다. 그것은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한 교과가 여러 학년

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학년간 내용상의 연계성이나 일관성 등이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에도 읽기나 수학 같은 과목의 경우, 교사용 지도서, 실험 지침서, 학생용 익힘책,

평가책, 컴퓨터 자료, 다양한 교수·학습 보충 자료 등 수십 종에서 많게는 수백

종에 이르는 다양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 자료들 간의 관계 등에도 많

은 주의가 요망되기 때문이다.

출판업자들은 집필에 앞서 채택될만한 교과서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광범위

한 연구를 하며, 여러 집필진간의 의견 합의, 집필, 원고본의 예비 적용, 수정 및

보완, 그리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편집의 수행 등에 이르는 단계를 거친다(한국

교육개발원, 1995). 일례로 California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절차는 ⑴ 교과

내용 기준 및 수행 기준 채택 ⑵ 교육과정 제정 ⑶ 교과서 심의회 구성 ⑷ 적격

교과서 목록 고시 ⑸ 교과서 채택 ⑹ 보급 등의 순서를 거친다. T ex as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⑴ 주 교육청의 심의 실시 공고 ⑵ 출판사의 제

안서 제출 및 준비 ⑶ 교과서 제작 ⑷ 교과서 심사 ⑸ 심의 결과 보고의 순서를

거친다.

그리고 미국의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최근에 성별, 인종, 종교

에 뿌리를 둔 편견이나 차별을 제거한 공정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나 각종 단체로부터 편견이 없는

교재를 위한 지침이나 다민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지침 등 많은 법률이나 지

침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출판사들은 각각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와 같

은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출판사가 각 지점에 교과서 견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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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반 시민에게 열람시키고 시민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공개 석상에

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출판사가 반론을 제기하는 등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곽병선·이

혜영, 1986).

(나 ) 교과서 채택과 공급 정책

미국의 교과서 채택 과정은 각 주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1) 각 학교구나 학교별로 채택할 교과서를 결정하는 학교구 선정 방식과 (2)

주 교육위원회가 교과별로 여러 종의 교과서를 선정하여 각 학교구나 학교가 그

중에서 한 종류의 교과서를 채택하는 주 채택 방식이다(김용화, 1990).

먼저, 학교구 선정 방식에는 그 학교가 소속된 지역 학교구가 정해주는 대로 일

괄적으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몇 개의 채택된 교과서 목록 중 학교

별로 선택을 하여 지역 학교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채택된 목록에 있는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

하거나 제한적으로만 받게 된다. 이러한 것은 모두 공립학교에 국한된 정책이고,

사립학교의 경우, 출판사와 직거래가 가능하며, 그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

는 교과서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 정부가 교과서 채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마다 그 안

에서 지방의 학교구가 가지는 자율성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주에

서는 교과당 몇 권 정도의 목록만을 채택하며, 또 어떤 주에서는 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책의 목록을 채택한다. Texa s에서는 교과서를 교육과정 일치본과 비일치본

으로 나누어 목록을 제시하고 비일치본을 채택할 경우 구입 대금 지원금의 일부

를 삭감한다.

주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수준의 교과서만 채택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교과서만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구나 학교 수준에서는 주에서 채택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는 여전히 보장된다. 다만, 그러한 경우 주에서 제

공하는 교과서 구입 대금을 전혀 지원받을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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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1995).

주 정부가 교과서 채택의 권한을 지니는 경우에는 각 교육구가 선정할 수 있는

교과서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선정 대상 목록을 결정하며 ⑴ 교과서가 주 정부의

교육과정을 반영하는지 ⑵ 교과서의 내용과 제시 방식이 해당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 ⑶ 소외 계층에 대한 불평등한 서술은 없는지 ⑷ 내용이나 자료가 가르치기

용이한지에 대해 고려한다.

위와 같이 교과서 선정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지방 교육구에서 교과

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는 보통 현직 교사와 교육 행정가,

교과전문가, 지역 사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그 수는 5∼15인 정도이다. 교과서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임기는 1년이다.

교과서 선정 위원회가 각 교과별로 교과서를 검토, 심사하여 합격된 교과서 요

람을 작성 배포하면 그 안에서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 때 내용이 부실한 교

과서는 요람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미국의 교과서 선정 제도는 검정 제도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도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내용도 우리 나라와 같이 사용 대상 학년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능력차에 부응한 학습 또는 개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려되고 있다(김용화,

1990).

연방 정부는 교과서의 채택과 공급을 위해 기금을 확보하며 주 정부에 배정하

고 교과서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주 정부에 위임한다. 교과서의 공급 절차는 학교

구에서 선정한 교과서 목록이 각 교과별로 주 교육부에 보고되면, 주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출판사에 주문하고, 출판사에서는 주에 있는 몇 개의 교과서 창고에 반

입한다. 반입된 교과서는 이 창고에서 각 학교에 납품되며, 대금은 주가 창고에

지불하고, 창고는 출판사에 대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가 교과서를 학교

구에 대여하고 학교구가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다.

교과서의 지급 수는 학생 수의 110%이며, 교사용 도서는 교과서 수의 1/25을 출

판사가 무료로 제공한다. 교과서 창고 외에 여러 개의 주립 창고에서는 사용한 교

- 34 -



과서를 회수하여 제지 회사에 매각하거나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하여 학생들이

다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 공급은 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립학교 학

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수준까지 무상으로 대여된다. 그러나 주에 따라서는 초등학

교 수준까지만 무상이고 중등학교 수준은 대여되거나, 교과서 구입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학기말, 학년말에는 대여된 교과서를

반환시켜 보관한다.(곽병선, 이혜영, 1986)

⑶ 영국

영국의 학제는 13년의 초·중등 교육 기간 중 11년간이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

다. 역사적으로는 사립 교육 기관이 중심이었으나, 초·중등 교육 기간이나 그 이

전 단계인 유아 교육 단계까지도 전부 공공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의무 교육

연한은 연령적으로는 5세에서 16세까지이며, 대중 학교(public school)는 상류 계

층의 학교였으나 1944년 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의 대중화가 촉진되면서부터 하

류 계층의 공립 학교와 일원화되었다(홍웅선, 1990).

특히 199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 학생들의 학력 부족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국

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영국의 교

육과정은 불문 형태가 되어 있으므로 국가 수준의 전체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Skilbeck, 1988; Ruddock, 1992). 교육과

정의 기준이 국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선발 시험을 교육 제도에 도입함으로

써 여기에 맞추어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장학직을 통한 학교 지도가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지방 교육 당

국에 전적인 교육 자치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결정도 지방 분권이 이

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의 수석 교사급이 행하고 있어 지방 분권은 학교에

까지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 과정의 내용 결정, 교수 방법, 수업 시

간, 교과서의 선택 등이 교사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지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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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장학사들은 지도와 조언을 하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교육과정 및 평가를 위한 학교 평의회가 있어 교육과정 및

교육 방법의 연구 개발, 시험 제도의 연구 개발 등을 행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개

발에는 교사, 행정가, 교수들이 참여하게 된다.

(가 ) 교과서의 저작과 발행 정책

영국에서의 교과서 저작·발행은 아무런 통제없이 일반 저자와 출판사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주도하에 교과서가 집필 발행되는 일이 없으며

어떠한 형태의 검정 제도도 없다. 이런 제도가 교과서 내용의 차이가 심해 일정한

교육 수준이 유지되기 어려우리라 생각되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 수준의 시험

제도, 장학·교사 단체인 학교 위원회의 지도 조언 등으로 교육 수준이 잘 유지되

고 있다(조경자, 1999). 교과서의 출판을 출판사가 기획할 경우 우선 사내외의 교

과 전문가로 기획·편집 그룹을 구성하여 출판 계획과 편집 방침에 관하여 충분

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

편집 방침의 결정은 학습 주제와 학습 선택에 준거가 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

므로, 기획 편집 그룹은 교사나 교육 관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교육

과학부의 장학 관계 문서를 비롯하여 지방 장학 관련 문서 또는 중앙 교육 심의

회와 각종 관계 위원회의 보고 문서나 권고, 조언,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 과학부

나 지방 교육 담당국의 지침, 학외 시험의 출제 요강, 학급 편성 방법, 교육 내용

에 대한 교사의 요망 등에 대한 조사와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협의 검토를 거듭

한다.

이 외에 교과별 전문지나 교육 관계지의 논평 기사 등은 교과서의 제작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공적 기관을 대신해서 교과서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편집 방침과 구체적인 집필 요령이 확정되면 집필자가 선

정되고 집필 작업이 시작된다. 교과서의 집필은 민간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저자를

선정하여 집필하기도 하지만, 출판사가 교과 관련 학회나 기관과 협력하여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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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한 교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집필자는 주로 고등 교육기관의 교

수, 초·중등학교의 교사, 교사 센터의 전문 직원, 중앙 및 지방의 장학관 등이다.

원고가 수합되고 기획, 편집진에 의해 편집 작업이 완료되면 교과서 시안이 작

성된다. 이후 시범 적용 학교에서 교과서 시안을 기초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실험 학교 교사의 의견에 기초하여 수정됨으로써 최종본 교과서가 완성된다. 최종

본 교과서에 전문가에 의한 설명문이나 사진이 삽입됨으로써 견본본 교과서가 완

성된다.

이처럼 영국의 교과서 발행 체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많

은 비용이 투자되지만 자유 채택제를 실시하므로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는 단점

을 가진다. 따라서 교과서 채택 부수는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채택수가 적은 교

과서는 타산이 맞지 않아 출판 경비도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처

음부터 민간 출판사에서의 발행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교과서는 교육 행정 당국

과 같은 공공 기관이 교육과정이나 교재의 개발과 함께 저작, 발행을 맡기도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1995).

영국 교과서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곽병선, 이혜영, 1986).

⑴ 교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초 교과목의 교과서는 학습 단계별로 분책

되어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어 이 중 희망하는 책을 구입할 수 있다.

⑵ 교과서의 사용 대상 학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⑶ 수업 전개 방식에 맞추어 10권 또는 5권마다 교과서에 교사용 지도서, 워크

시트, 슬라이드 필름, 카세트 등을 함께 팩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

의 팩을 구입한 후에 필요에 따라 학생용 교과서 워크시트만을 나중에 구입

할 수도 있다.

⑷ 규모가 큰 출판사는 교과서에 대응하는 워크시트 뿐만 아니라 관련 보조 교

재로서 토픽 북 등의 자료를 출판하고 있다.

⑸ 동일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라도 그 교과서가 사용되는 지역의 특

성을 고려한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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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교과서 채택과 공급 정책

자유 발행 및 채택제를 취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교과서의 채택이 지방 교육청

의 권한이나 실제로는 학교 교장과 교사가 한다. 이는 교직의 자율성을 상징하는

것이며, 각 출판사는 전시회, 교육지 등을 통한 지상에 의한 소개, 우편, 학교 방

문 등의 방법을 통해 채택 운동에 주력하게 된다(곽병선, 이혜영, 1986).

학교 수준에서의 교과서 채택은 우선 교사들의 교육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 영역별 주임 교사가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가능성이 크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각급 학교에서 교과서 검토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교사들은

교과서 출판사가 실시하는 세미나와 워크샾에 참여하기도 하고, 전시회에 참가함

으로써 교과서에 관한 정보를 얻기도 한다. 교과서 전시회는 매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개최되며, 많은 교사에게 열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크고 작은 상설 전시

장도 설치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개발, 보급된 교과

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교과서의 채택

에 현장 교사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의 검토 의견은 추후 개정판

발행이나 수정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교장과 교사진의 협의에 의해 채택된 교과서가 학교에 공급되는 과정은 세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⑴ 지방 교육청이 관할 학교의 주문을 총괄하여 교과서 특약점에 일괄 발주하

는 경우

⑵ 각 학교가 지방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교과서 특약점에 주문하는 경우

⑶ 학교가 직접 서점에서 구입하는 경우

대체로 공립 학교의 경우에는 ⑴과 ⑵의 방식이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사립학

교의 경우 ⑶의 주문 방식을 취한다.

지방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교과서를 주문하는 시기는 주로 5월부터 7월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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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과서 공급은 8월경에 전성기를 이룬다. 학교용 도서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수급 상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교육 출판업자 협의회의 서적

공급 위원회에서는 전국적인 연락망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서적 공급

위원회는 교과서의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는 무상으로 대여되고 있으며, 사용 후

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학교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등학교 이상은 집에까지 가져갈 수 있다. 교과서의 보관과 관리는 초등

학교의 경우 비치본 교과서를 교실 책장에 비치하고, 중등학교에서는 대출 카드에

기입하고 대출 받는다.

교과서 대여제는 급여제에 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대출과 반납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

도 있다. 또한 방학 기간 중 교과서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든지 헌 교과서의 사용에

서 오는 학습 의욕의 감퇴, 교과서에 낙서 금지 등에 기인하는 비교육적인 측면도

많다(한국교육개발원, 1995).

⑷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무상 교육과 공교육 우선 원칙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의 목표와 이념을 교육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령으로 교과

별, 학년별 주간 수업시수 및 연간 학습 지도 계획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프

랑스의 교과서 제도는 자유 발행제가 근간이 되며 발행된 교과서의 공급은 국가

가 책임진다. 교과서는 중앙이나 지방의 장학관과 교수, 초·중등 교원이 저자가

되며,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기준 내지 훈령에 적시된 상세한 지도

지침을 참고로 민간 출판사가 편집·발행한다. 프랑스 교육에서 교과서란 단지 다

양한 교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열린 교과서관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채택은 초등학교의 경우 직원 회의에서 심의

하며, 각 도에서 작성한 선정 목록 중에서 선정한다. 이 선정 목록은 군에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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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년 모임을 갖고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의 교과서 선정 위원회에 보고하고,

도의 교과서 선정 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목록을 작성하여 대학구의 교육 행정

의 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적인 교과서 선정 목록을 작성한다. 또한 중학교의 경

우에는 각각의 학교가 독자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는 교과마다 담당

교원에 의한 교과 위원회가 설치되어 교과서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한다. 아울러 채

택의 결정은 학교장이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노기호, 1998).

(가 ) 교과서의 저작과 발행 정책

프랑스는 검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출판사는 어떤 교과서라도 출판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국가에서 정해주는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여 구체

적인 지도 방법을 고려하여 집필하며, 일반 저자와 출판사에 의해 자유롭게 저

술·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출판사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저자들에

게 집필을 의뢰한다. 출판사에서 일단 저자를 선정하면 편집자들은 저자들과 출판

사에 모여 집필 회의를 한다. 집필 회의에서 저자들은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을 검

토한 후 교과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의논한다. 교과서의 저술에는 현장의

교사가 관여하고 있으나 장학관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참여의 폭이

좁다.

프랑스에서 교과서의 집필 기간은 보통 1년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일정을 본다

면 1년이 채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단 개발되어 인쇄된 교과서에 대해서

는 부분 수정을 하지 않는다. 단지 역사나 경제 교과서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추가되는 내용을 따로 인쇄하여 별책으로 파는 정도이다. 프랑스에서 교과서 출판

및 판매는 교과서 시장의 원리에 따르고 있다. 즉, 교과서 한 권을 만들어 선전을

해 잘 팔리지 않으면 그것을 부분 수정하여 다시 인쇄하지 않고 저자를 대폭 바

꾸어 다른 책을 만들어 판다. 이처럼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할 때 교과서 저자가

- 40 -



특히 고려하는 것은, 이전에 집필한 교과서 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진일보한 교과

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교사 및 학생들의 마음을 끌 것,

교과서의 내용 및 구성 방식이 많은 교사들에게 관심을 끌도록 할 것 등이다.

교과서의 집필이 끝나면, 출판 준비를 하게 되는데 교과서 출판에 참여하는 사

람은 저자 이외에 사진 담당, 지도 제도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다. 출판사에 교과

서 저자들은 각 삽화나 사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글로 써준다. 이 설명을 가

지고 출판사에서 고용한 전문가들이 출판사의 용역을 받고 교과서를 발행한다(한

국교육개발원, 1995).

(나 ) 교과서 채택과 공급 정책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개괄적인 교과서 편찬 방향만을 공표하며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과서의 채택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

다. 공립 초등학교는 각 도별로 작성되는 선정 요람에 기재되어 있는 교과서 중에

서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요람은 매년 각 군의 교원들이 모여서 검토하고,

그 결과는 장학진과 교원들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작성된 내용을

지방 단위 교육 당국인 대학구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구

총장이 거부했을 때는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국민교육 고등 심의회의 상설

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최종 결정된다(조경자, 1999).

한 학년에 여러 학급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교사들이 협의하여 대부분 공

통의 교과서를 선정하지만 간혹 한 학급만 다른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과서를 새로 사거나 이미 쓰고 있는 교과목의 교

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를 새로 채택하

거나 사용하던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재정을 지원

하는 초등학교가 소속된 지역구(commune)에서 매년 지급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행 가능하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보내온 소개 책자를 교무실에서 비치해 교사

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케 하고, 5월중에 과목별로 교육 위원회 모임을 갖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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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은 각 교과 담당 교사 및 학교장, 사서가 모두 모여 다음 학기에 가르칠 교과

서를 선정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회의를 끝낼 때에는 교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사들에게 6월 중순 이전에 각 교과서 목록을 정하

도록 촉구하거나 혹은 여러 교과서 목록 중에서 자신이 직접 정하기도 한다.

중학교의 경우 구입할 교과서가 결정되면 그 목록을 사서에게 전달한다. 사서는

새로 살 교과서의 종류와 명칭 그리고 학생 수를 학교 경리부로 전달해 경리부에

서 일괄적으로 구입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 위원회에서

결정된 교과서 목록을 전달하고, 학부모들은 이 목록을 보고 자녀들에게 교과서를

구입해 준다. 한 번 채택된 교과서는 중학교는 4년, 고등학교는 5년 이상을 사용

하지만 도중에 교육과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 기준과 상관없이 교과서를 바꾸어

야 한다.

교과서의 공급은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에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

과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준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쓰고 난 후에 후배들에게 물려준다(박도순 외, 2001). 학교

에서는 1년간 쓴 교과서의 파손 여부를 가려 수리한 후에 다음 학년에서 다시 쓰

도록 한다. 중학교는 1977년 이후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

이 중학교도 초등학교처럼 교과서가 대여제로 되자, 출판사에서는 공급가를 낮추

기 위해서 교과서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이전보다 떨어지는 교과서를 만들게 되

었다.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매 학기초에 무상으로 대여되는데, 학년말에는 교과서

를 다시 수합하고 파손된 교과서는 수리를 하거나 새로 사는 경우에는 학생들에

게 약간의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한편, 고등학생들은 다음 학년에 사용할 교과서

목록을 받으면 교과서를 개인적으로 준비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5).

프랑스에서는 교과서 내지 교과용 도서라는 말이 상당히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실제 수업에서는 교과서와 함께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을 비롯해서

각종의 교재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교육개혁은 학제의 자주성이

나 활동성, 공동 학습이나 개별 학습, 표현력과 실생활에서 감수성의 육성,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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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폐지 등으로 교과서는 수업에서 다양한 교재의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김

용화, 1990).

⑸ 독일

독일에서는 교과서 선정에 대해 국가가 결정권을 가지며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

한 교과서 출판 및 이에 대한 국가의 교과서 허가와 채택 제도, 교과서 허가에 있

어서 그 검정 기준의 법률 유보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수업

내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사사로이 출판되는 교재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교육부 장관의 교과서에 대한 허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현

행 교과서 제도는 대체로 검정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노기호, 1998).

교과서의 허가가 국가적 규제를 받는다는 것과는 달리, 교과서의 선정은 각 학

교가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교과서의 심의·허가와 관련된 법규는 각 주마

다 거의 일치하지만 교과서 선택에 관한 법규는 각 주의 재원과 학교 조직에 따

라 매우 상이하다.

독일의 각주에서는 교과서 허가가 기본법 제 5조 1항 출판사의 언론·사상의

자유 및 저자의 지적 소유권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교과서 자체가 교육과정보다

도 더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허가 절차

의 기본 사항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 허가에 대한 국가의 교육 권

한의 강화와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허종렬, 1993). 그

러나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명

령에 위임되어 왔으며, 위임의 범위는 교과서 허가의 기준과 개별 학교에서의 채

택 방법에 국한된다. 물론 교육부 장관에 의해 거부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교과서

는 학교에서 채택할 수 없으나, 교과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허가는 객관적이고 정치적 관점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

- 43 -



(가 ) 교과서의 저작과 발행 정책

교과서 개발의 주체는 민간 출판업자이며, 민간 출판업자가 개발한 교재가 교과

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검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판 승인을

받는 대상 자료는 수업시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해진 교수법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와 이와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다. 이들 자료는 객관

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심의 위원들로부터 검정을 받게 된다. 이들로부터 검

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심사본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때 원고들은 몇 가지 요

건을 구비하여 3부 정도를 마련하여 8월 1일 학기초를 기준으로 전 해 6월 30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허강, 1999). 제출된 심사본은 승인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 위

원회나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일반적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행법에 모순되는 요소가 없을 것

2) 교과목이 지향하는 내용을 충족시킬 것

3) 해당 학교와 학년에 적합할 것

4) 적정한 가격 체계를 가질 것

(나 ) 교과서 채택과 공급 정책

심의본의 심의는 검정 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마다 심의 기준이 조금

씩 다르지만 대체로 주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과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도

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박도순 외, 2001).

1) 기본적인 기준 : 교육 목표 적합성, 사고 촉진 여부, 학습 지침 내포, 교육부

지침의 준수, 재질 등

2) 형식 심의 기준 : 내용 전개의 일목 요연, 참고 문헌, 학년 수준에 맞는 용어,

주제와 관련된 자료, 흥미 유발, 참고 정보 제공, 맞춤법, 재질, 환경 보호용,

재활용 가능성

3) 내용 심의 기준 : 수업 계획과 일치, 내용의 전달과 선택, 성적 평등권, 인격

통합, 매체 교육, 전문 과목과 다른 과목의 연관성 시사, 객관적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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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고려한 용어 서술, 수업 시수, 동기와 흥미 부여, 시와 노래 등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들은 교과서 목록으로 작성되고 대부분의 공립

학교에서는 목록 내의 교과서들을 채택한다. 교과서 목록 외의 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에 사유서를 보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과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무상 대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상급 단계에서

는 부분 유상 대여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유상 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전체 비용의 1/3 정도는 학습자가 부담하며, 교육청은 구입 대금의 일부를 지원한

다. 학생에 대여되는 교과서는 정부의 자산이므로 대여 교과서는 목록화하고 있

다. 또 학생들은 대여받은 교과서를 가능한 한 온전한 상태로 반납해야 하며, 만

약 부주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이 보상해야 한다.

채택된 교과서는 대개 3년 정도 사용되며, 그 이후에는 새 책으로 교체된다. 교

과서 대여제에 관한 것은 각 주의 소관 사항이므로, 독일 연방국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인쇄되며 공급·구입은 각 연방 주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 지정 서적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과서 및 교재 자율 선택의 틀 안에서 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학교는 매년

총 가용 금액을 배정 받는다. 이 금액은 학생, 학년, 학교 형태에 따라 교육부가

규정한 기본 금액에 학생의 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보통 지난해 학생수의 통계의

결과가 학생 수를 확인하는 척도가 된다. 각 주의 교육청은 각 학교에 예산을 분

배한다. 교육청의 업무가 특정한 경우에서 교육부의 다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학교들이 교육청의 감독 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청은 학교를 항상

감독한다. 공립학교는 주 교육청에 신청을 하여 학교에 배정된 총 가용 금액의 운

용(이 때 운용은 결제 방식, 결제 근거의 보관, 재정 감사 실시를 포괄한다.)을 위

임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는 교육청에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한

다(박도순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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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각 국의 교과서 정책 비교

각 국의 교과서 정책은 그 나라가 처한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설정된다. 즉

그 나라의 정치 체제, 경제 사정, 산업 발달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교육 정책의 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법 체계 속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

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 정책의 변동에 따라 변화한다.

각 국의 교과서 제도를 살펴보면, 각각 그 나라의 전통과 사회적, 교육적 여건

에 따라 자기 나라에 알맞은 한 가지 방식, 또는 몇 가지 방식을 병행하면서 교과

서를 발행하고 있다. 대체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자유 발행제나 인정제를 실

시하는 예가 많고, 중앙 집권화가 강한 나라에서는 국정제나 검정제, 또는 양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노기호, 1998; 홍웅선 외, 1990; 박도순 외, 2001; English,

1980; Kaw akami, 1984; Ruddock, 1992).

<표Ⅱ - 1> 외국의 교과서 정책 비교 2)

정책

국가

저작
·편집

교과서 심의 채택 공급

일본 규제없음

문부대신이 교과용 도서 검

정 조사 심의회의 답신을 얻

어 민간에서 저작·편집된

도서를 검정한다.

공립학교는 소관 교육 위원

회에서, 국립이나 사립학교
는 학교장이 채택을 결정한

다.

의무 교육 단계에서는 문부

성이 구입하여 개인에게 무

상으로 지급한다.

미국 규제없음

주 또는 지역 교육구가 교과

서 선정 위원회의 추천에 의

해 선정한다.

합격된 목록 중 교과서 채

택 위원회(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에서 채택
을 결정한다.

교육청 교부 예산으로 학교

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학

생에게 무상 대여 사용 후

반납하며 오용 파손이 있으

면 변상한다.

영국 규제없음규제 없음

법적으로는 지방 교육 당국

의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공립 초·중등학교는 무상으

로 대여하며, 사립학교에서
는 일괄 구입한다.

2) 본 비교틀은 곽병선·이혜영(1986)의 p.67과 박도순 등(2001), 홍웅선 (1990)의 비교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 재구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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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 1> 계속

정책

국가

저작
·편집

교과서 심의 채택 공급

프랑스 규제없음

공립 소학교에 있어서는 각 주

의 교과서 선정 위원회가 교과

서선정리스트를작성하며, 헌
법 등에 위반하는 경우는 교육

부장관이교과서로서의 사용을

금지시킨다.

초등학교는 학구 교과서 선

정 위원회가 인정한 교과서

선정 목록 중에서 담임 교

사가 채택하고 중등학교에

서는 교과별 교육 위원회에

서 채택한다.

의무 교육제 학교는 무상으

로 대여하며, 단 중학교의
경우 7과목에 한정한다.

독일 규제없음

출판사의 심의 신청 후 주

교육부의 심의 위원 임명과

업무 위임을 하고, 심의 후
에는 주 교육부의 최종 판정

이 내려진다.

교육부 승인을 얻은 추천

목록에서 교과별 교원들로

구성된 교과서 채택 위원회

가 교과서를 채택한다.

당해 학교에 학년 및 교육청

교부 예산으로 학교에서 구

입하여 관리하고 학생에게

무상 대여 사용 후 반납한

다. 오용 파손은 변상한다.

⑴ 교과서 발행 정책

국정제인 경우 대체로 과목당 1종, 검인정제나 자유 발행제인 경우 여러 종을

사용한다고 보면,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열린 교과서관의 반영은 교과

서 발행 정책과 관계가 깊다. 다만 이것은 교과서 정책을 총괄적으로 본 경우이

며, 같은 국가 안에서도 앞서 말한 병용이나 절충 방식 등 특수한 예가 있다.

각 국의 교과서 정책은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을 가진 나라들-국가 수준의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대

체로 국정이나 검정제를 실시하고, 지방 분권적 또는 교사 주도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인정제나 자유 발행제를 실시한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운영이나 지방 분권적 교육과정

운영은 바뀌고 있는 추세이며 교과서 정책도 교육과정 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

다(Skilbeck, 1998; Ruddock, 1992).

각 국의 교과서 정책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과 같이 2

차 대전 전에 중앙 집권적 경향이 강하던 나라들은 전쟁 이후 자유 발행제 또는

인정제를 취하고 있으며, 영국과 같이 전통적으로 성문화된 교육과정이 없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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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차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⑵ 교과서 심의 및 채택 정책

각 국의 교과서 심의 정책은 교과서의 발행 정책과 맥을 같이 하지만 교육과정

간의 차이만큼이나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교과서의 심의는 발행의 방식에

의해 제한되거나 확장되는데, 대표적으로 국정제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의 심의

가 국가 수준의 심의 기구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자유 발행제의 경우에도 심의가

이루어지지만 전문적인 심의 기구나 전공 집단별 교사 모임 등을 통해 심의가 이

루어진다. 심의 정책은 또한 교과서의 채택과 깊은 연관을 맺으며 채택 기구가 심

의를 맡아 하는 경우가 있고, 심의 기구와 채택 기구가 별도로 성립되는 경우도

많다.

교과서 심의와 채택 정책은 각 국의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위에서

비교한 나라 중에서 일본과 같이 중앙 집권화 경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심의 기구

를 중앙 행정 부서인 교과서 선정 심의위가 교과서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준으

로 심의를 행사하며, 채택은 별도로 지방 교육 위원회나 사립학교장에 의해 이루

어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독일로 연방 교육부에서 심의를 먼저 하고, 심

의 목록 중에서 교과별 교원들의 집합체인 교과서 채택 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채

택한다. 미국은 연방 정부의 심의를 거치지는 않지만 주 교육부의 심의를 거치고

학구의 교과서 채택 위원회에서 채택을 한다는 점에서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비하여 프랑스와 영국은 별도의 심의 제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심의 제도가 없다고 해서 교사가 무제한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학구 교과서

선정 위원회나 전공 교사별 선정 위원회가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 목적, 학교 실정

등에 의해 심의를 하고 심의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교과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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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교과서 공급 정책

공교육 제도 하에서 교과서 공급은 대부분 무상 제공을 채택하고 있다. 중·고

등학교의 경우는 아직도 유상인 나라가 많은데, 다른 상품과는 달리 교과서의 수

요는 취학 아동이나 학생 수에 비례하므로 인위적인 수요 공급의 조절이 불가능

하다. 국정제인 경우, 정부로부터 발행권을 부여받은 기관만이 이를 제조, 공급하

게 되므로 경쟁은 없으나 다만 가격의 결정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익성

과 최저의 영리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자유 발행제의 경우는 출판사간의 극심한 판매 경쟁으로 인하여 필요한 교과서

발행처가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지 못해 교과서 발행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정제나 검정제의 경우에도 수요, 공급상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처럼 사전 내정에 의해 채택 경쟁을 배제하는 사례도 있다.

교과서 선정과 선택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교 수준에서 결정하지만 국가에

서 결정하기도 한다. 선택된 교과서는 대체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무상 급여 내

지는 무상 대여하는 나라가 많다. 일본, 인도네시아, 덴마크, 이스라엘, 영국, 프랑

스 등 거의 모든 나라는 무상 급여를 선택한다(홍웅선 외, 1990; Eng lish, 1980;

박도순 외, 2001).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무상 급여, 보조금 지급, 무상 대여 또는

유상 지급 등 국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점차 의무 교육이 확대되면서 중등학교

수준까지 무상으로 지급 또는 대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대금

의 부담은 그 나라의 사회 복지 수준과 관계되는데, 복지 정책을 잘 운용하는 나

라에서는 의무 교육 수준에서 교과서를 무상으로 급여 또는 대여하고 있다.

2. 제 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교과서의 출발은 교육과정이다. 그것은 교과서가 교육과정 실현의 중요한 도구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교과서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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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이론적 배경의 연구로서 제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관의 변화

와 그에 따른 교과서관의 변화 및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교육과정의 변천과 교과서관의 변화

(1) 교육과정의 변천

교과서 정책의 변화 과정에 대한 고찰은 교과서 정책에 대한 역사적 변화와 성

격상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교과서 정책

이라 하면 교과서의 개발, 발행, 승인, 채택, 주문, 공급, 가격 책정 등을 모두 아

우르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정책의 기본 성격을 규정짓는 것으로

보이는 교과서의 편찬과 발행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 정책은 교육과정의 변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변화하였

다. 따라서 교과서 정책의 구분은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분석될 수 있으며, 미

군정기부터 제 6차 교육과정기까지 변화한 교육과정에 따라 우리의 교과서 정책

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제 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지침은 장을 달리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 교수 요목기(1945 - 1954)

1945년 해방 후 일제 교육의 흔적을 없애고 교육을 재건하기 위해 미군정청 학

무국은 교육계 지도자 7인으로 이루어진 자문 기관인 한국 교육 위원회(T 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를 조직하였으며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

육」을 9월 17일 공포하여 9월 24일부터 공립 소학교의 개교를 지시하고 이어 10

월 1일을 기해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대해 개교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교과서는 학교에서 적당히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산술이나 이과의 몇몇 교

과서 이외는 일본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1945년 조선어학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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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첫걸음 과 초등 국어 독본을 편찬하였으며 군정청 학무국에서 시급히 요

망되는 교과서 편찬을 위해 1946년 초에 36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편찬 요원으로

하여금 편찬 작업을 추진하게 하였다(이규호, 1996).

일반적으로, 광복 후부터 1954년 4월 4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교수 요목기라 하는데 광복 직후

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 요목이 없었다. 다만 국어는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초

등 국어 독본 과 중등 국어 독본이 있었고, 국사는 진단학회에서 마련한 국사

가 있었을 뿐이며 다른 교과는 학교 자율적 또는 지역적 노력에 의해 교수 요목

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런 가운데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1945년 9

월 조선 교육 심의회를 발족하였고 다시 1946년 2월 21일 교수 요목 제정 위원

회를 조직하여 교수 요목을 제정하였으며 한편, 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에 착수하

였다.

교수 요목에 따른 교과서의 편찬·공급의 업무는 조선 교육 심의회 제 9분과

위원회에서 담당했으며 미군정 당국이 관리·인쇄하였다. 이 때는 각 출판사와 저

자가 교과서를 창작했으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정되지 않았고 검인정 제도

도 없었다. 물론 교과서 가격이나 판매도 자유였으며 지정 공급소도 없었다(이대

의, 1988).

1948년 미군정이 끝난 후 교과서 발행 업무가 정부 책임 하에 들어오게 되었으

나 해방 직후와 비슷하였고 교과서 내용이 비교육적인 것 이외에는 검인정 과정

에서 전부 합격했고 수정 지시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해 내면 검인정 교과서가

되었다. 또 검정 제출시기도 제한되지 않아 수시로 교육부에 접수되었다.

이 시기의 교과서 편찬·발행사의 특징은, 국정·검인정 교과서도 발행되었지만

민간인의 자유로운 교재 구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

다.

1950년 4월 대통령령 제 336호로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과 동령 제 337

호로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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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 8호로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위원회 규정 」과 동령 제 9호로「교수 요

목 제정 변의회 규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교육부는 교과서 편찬

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6.25 전쟁의 발발로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이 시기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교과서

나 교육과정은 현재와 같은 문서화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못하고 각

교과별로 가르칠 주제만을 열거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 시기는 우리 역사상 처

음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입안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제 1차 교육과정기(1954 - 1963)

제 1차 교육과정 기간인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호로 제정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일과 그 이듬해 1955년 8월

1일 교육부령 제 44호, 45호, 46호, 47호로 초·중·고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육

과정이 공포되었다. 제 1차 교육 과정은 앞서 공포된「대한민국 헌법」과 「교육

법」,「 교육법 시행령」에 근간을 두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 과정이라는데 중요

한 의의가 있다. 이 시기에 교육 과정을 기초로 한 교과서가 1955년부터 국정 및

검인정으로 편찬·발행하게 되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다루어질 수 없으며, 교육과정이 목표와

내용을 구현함에 힘쓸 것으로 규정되었으며(교육부 교육과정 담당관실, 1991), 교

육법에 따라 국정과 검정을 정규 교과서로, 인정을 보조 교재로 하였다.

한편, 새로운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의 편찬을 추진하는 일에

착수하여, 1958년 당시 초등 사회생활부도와 고등 국어 3학년용을 제외한 모든 국

정 교과서의 편찬을 완료함으로써 국정, 검정 및 인정 교과서의 종별을 명백히 하

는 교과서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편수국에서는 1955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교과서 검인정에 대한 기본 방침,

신청에 관한 유의 사항,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검인정 수를 무

제한으로 하여 수시로 사열, 허가하였기 때문에 그 수는 더욱 증가하였다(유봉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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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는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은 없었으며, 편수관실 중심의 관

주도에 의한 교과서 연구가 추진되었고 국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부가 허가한

검인정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 제 2차 교육과정기(1963- 1973)

5·16 혁명 후인 1963년 2월 15일에 제 2차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 공포되었는

데 문교부령 제 119호로 개정된 이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생활 교육이 강조되었

다. 이 시기부터 1973년 2월 14일에 공포된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제 3차 교육과정

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경험중심 교육과정 이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 경영을 지향하여 관련성 있는 교

과의 종합 지도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의도에

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교육관은 그 자체를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경

험을 풍부하게 하는 수단으로 즉, 일종의 학습 자료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도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는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로 편찬·발행되었

으나 1차 때와는 달리, 초등학교 1∼2학년은 1964년도, 3∼4학년은 1965학년도,

5∼6학년은 1966학년도부터 개편 교과서를 사용하였고, 중학교는 1965년, 고등학

교는 1966년부터 개편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중학교는 국어, 실업 및 반공, 도덕 교과는 국정으로, 기타 교과는 저작자들이

교과 과정에 의거 편찬한 것을 검인정의 절차를 거쳐 일반 민간 회사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였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국어, 국민 윤리 교과서는 국정으로 발

행하여 지도 내용의 통일을 기하였고 기타 교과의 교과서는 검인정 제도를 쓰고

있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일반 교과목의 전부와 발행 부수가 비교적 많은 전문

과목중의 일부는 검인정제를 제공하였다.

1차 때와는 달리 초등학교는 검인정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중·고등학교와 실

업고등학교에만 검인정제를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은 교과서에 대한 부작용을

제거하고 학생 부담을 덜기 위함이었으며 교과서의 인가 종 수도 무제한 인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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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에서 양질의 책 선정과 책의 정가를 저렴하게 하기 위한 명분아래 7종으로 제

한하였다.

교과서의 인쇄·발행에 있어 국정 교과서는 주로 국정 교과서 주식회사에서 일

부 도서로 중·고등 및 실업 교과서는 대한 교과서 주식 회사에서 제조 공급되었

으며 검인정 교과서는 각 출판사에서 맡았다. 또한 국정 교과서는 3년 계획으로

편찬 발행되었다(김송득, 1993).

결국 이 시기의 교과서 정책을 정리하면 이 시기는 국정제가 강화되고 검인정

제가 축소되어 교과서 정책은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폐쇄적 형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 제 3차 교육과정기(1973 - 1981)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었던 제 2차 교육과정에 이어 등장한 이 시기의 교육과정

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이 기간의 교과서 정책은 교육부가 직접 주관

하여 교과서를 편찬·발행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가 국민 정신 교

육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검정이었던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

고 일차적으로 사회과 교과서를 단일본으로 편찬하도록 하는 등 단일화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중·고등학교의 정책 교과서(국사, 사회, 도

덕)가 단일화 또는 국정화된 것을 검정화했을 경우 국가의 지도 이념을 교육에

강력히 반영하기 어렵고 일선 학교에서도 수업 준비 교육을 위해 검정화보다는

단일화가 편리한 제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행정 조치로 기존의 교과서 저작자 및 발행자에게만 특권을 설정하

는 불합리한 제도였다.

결국 1977년 8월에 「교과서용 도서 검인정령」을 폐지하고 「교과서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교과서 정책은 큰 변혁을 겪게 된다.

문교부는 편수관이 직접 교과서의 편찬을 담당케 하고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없애고, 1종 및 2종 도서로 구분해 교과서를 편찬·발행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1

종 도서의 범위는 확대되고 2종 도서의 범위는 축소되었으며 교과서 연구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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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1종 도서가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 개발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 새 교육

과정 적용 시기에 맞추어 미리 제작된 실험용 교과서를 교육과정 시안에 따라 실

험 학교에서 현장 적용(1972년에 1,2,3학년 1973년에 4,5,6학년에 적용)한 후 문제

점 및 장·단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수정 보완하는 등의 과학적이고 발전적인 과

정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시기에 교육부는 1종 도서의 개발 과정에서 직접 참여보다 연구 기관을 지

원하고 개발 과정을 확인·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1교과 1책 주의」 편

찬 원칙을 세웠고, 교과서는 학생 스스로 조사하고 재조직하는 방법 및 탐구 과정

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정리하자면 이 기간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정, 검인정 제도를 1종, 2종

도서로 바꿈으로 인해 국정제가 가장 강화된 시기로 결국 교사, 학생, 학부모의

결정 권한과 범위는 약화,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교과서 정책 결정의 주체는 정부

가 되는 닫힌 교과서관이 바탕이 되었다(배재의, 1992).

㈒ 제 4차 교육과정기(1981 - 1987)

이 시기는 제 5공화국의 탄생 및 출생의 시기로 제 3차 교육과정이 가진 문제

점을 보완하고 교육 방향을 전환하려는 기간이었다. 이 시기의 교과서 편찬·발행

의 특징은 여러 종의 다양한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제공하려는 의도로서 1종 교

과서의 범위를 축소하고 2종 교과서의 대상을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

부가 1982년 3월 11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획일적인 교

과서 제도에서 벗어나려는 정책 변환으로 볼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1종 도서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국어, 도덕, 국민윤리, 국사에 국한시켜 축소하였고 정책의 자

율화 시책에 부합토록 검정 대상 도서를 확대하여 출판사나 저작자의 창의력을

살리고 선의의 교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출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을 개정했고 검정 합격수도 과목당 5종으로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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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하였다.

한편 교과서의 연구 개발·검정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편수관 중심에서 연구 기

관 즉, 한국교육개발원 및 대학 부설 연구소 중심으로 바뀐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교과서 연구는 이론적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고 교과서 실험 과정을 1년

간 둠으로써 합리성, 타당성 제고에 주력하였다.

또한 각 교과간 요소가 포함되거나 상호 관련성이 깊은 교과서를 하나로 통합

하는 「통합 교과서」를 편찬(초등학교 1∼2학년)하였는데 교과서는 학습해야 할

내용만을 담은 것보다 구조 개선을 시도하여 내용과 함께 학습의 목표, 과정, 방

법, 자료, 진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우기 쉽고 교사가 가르치기 쉬운 새로운 구조

와 형태를 지닌 자료로서 인식되었는데 교과서의 주문과 공급은 획일적인 방법으

로 한 기관에서 독점적 체제로 전담하였다(김송득, 1993).

㈓ 제 5차 교육과정기(1987 - 1992)

이 시기는 제 6공화국이 출범하는 시기로 제 4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고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의도가 바탕이 된 시기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는 통합 교과로 통합하였는데 교과서만의 통합이 아니

라 교육과정까지도 완전히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체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

편성하였고 교과서도 일부 교과에 있어 종래의 1교과 1교과서 형식이 가졌던 경

직성, 획일성, 단순성에서 탈피하고자 주 교과서와 보조 교과서를 함께 편찬하였

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에게 일부 교과와 시간 배당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허용하

고 지역, 학교, 학급 실태에 맞게 교과서 내용을 재편성하여 운영토록 하여 교육

의 지역화, 재량화를 시도하였고 중학교의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를 국정제에

서 검인정제로 바꾸었다.

또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 수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부합되게 하여 참

고서가 없이도 대부분이 자율 학습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진술하였으며 교육 내

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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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학습자가 학습 중 교과서에 그림을 그리거나 문제를 푸는 등의 학습

활동을 기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곧 교과서는 활용 가능한 자료나 교재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다.

당시 초등학교의 교과서는 아직도 1종 교과서로만 발행되고 중·고등학교 교과

서는 1종, 2종 교과서로 발행되고 있었으나 검정 과정이 복잡하고 비공개적, 비합

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직접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형편이었다(김송득, 1993).

결국 정리하면 제 5차 교육과정기는 검인정 도서를 대폭 확대시켜 개방성과 유

용성을 강조하였으나 정책 결정의 주체는 정부였기에 결국 닫힌 교과서관이 바탕

이 되었으며 정책 결정의 수준은 거시적 측면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 6차 교육과정기(1992 - 1997)

이 시기에 교과용 도서란, 교사용 지도서의 저작권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1종

교과서와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 교과서가 있었는데, 교과서나 지도서가

없거나 사용하기가 곤란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는 인정 도서가 있었다. 또 1994년 4월 1일부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

정이 개정·시행되어 교육부 장관에게 속하였던 인정 도서 심사권이 국립의 각급

학교(국립 사대, 교대 부속학교 제외)와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종전대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밖의 학교나 지역 교육청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감의 승인

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또 일단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인정 도서는 지역의 구분 없

이 어느 학교에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교과

용 도서를 개발하여 인정 도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교정

(대통령령 제 13282호) 및 시·도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개발한 도서는 인정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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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관의 변화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자료로서 교수·학습 활동의 근간을 이룬다. 교

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형성하는 교과서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교육에서 교과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 개선을 위한 수많은 정책이 입안되고 수행되어 왔음에

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이용숙 외,

1995). 그러나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그것을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교과서도 많

은 변화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며, 교육과정관의 변화와 함께 교과서관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교과서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종합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지식을 찾

고, 새로운 지식 형성을 생성해보는 활동 중심의 지식이 들어있어야 한다.

지식은 실체의 객관적 표상이므로 주체의 인식과는 관계없이 외부 세계에 객관

적으로 존재하는 독립된 실체로서 고정불변의 특성을 갖는다고 보는 객관주의적

시점에 의한 지난날의 교과서는 항구 불변적인 진리들이 가득찬 교과서가 가장

가치로운 교과서이고, 이러한 교과서를 마치 성전(聖典)처럼 여겼었다. 그러나 오

늘날 절대적 인식론에서 상대적 인식론으로의 변화와 과학의 발달, 빠른 사회의

변화 등은 더 이상 교과서를 성전(聖典)으로 여기지 않으며, 여길 수도 없는 상황

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인 자료로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보통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입시 위주의 교

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입시가 학부모

나 교육 관계자에게 중요한 요소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과거의 교과서는

그러한 입시 위주에 맞는 교과서가 개발되고 편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학교 교육에 맞는 교과서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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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의 전달과 수용이 교육의 목표였던 시기의 교과서의 모습은 단편적인 지식

중심의 교과서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육의 목표도 변했고 그러한 변화에 따

라 교수·학습의 패러다임도 변했다. 변화에 걸맞는 교과서의 모습은 학생의 창의

력과 사고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교과서로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쇄

적이고 획일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학생의 수준과 교수·학습 상황에 맞게 변화하

여 지도할 수 있는 열린 교과서로 변해야 한다. 즉 고정되고 경직된 교과서가 아

니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과서로 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수반될 때

교육과정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교과서로, 학습자의 수준과 난이도에 따라 교

과서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특징

제 7차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의 중심을 단위 학교로 옮긴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그 무게의 중심을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에게로 옮긴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즉 교육과정의 무게 중

심이 의도된 교육과정에서 전개된 교육과정으로, 전개된 교육과정에서 실현된 교

육과정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러한 실현된 교육과정 중심의 제 7차 교육과정의 개

정 배경과 기본 방향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1) 제 7차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제 7차 교육과정의 배경은 제 7차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21세기의 세계

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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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변화 속도가 과거의 그것보다 엄청나게 빠르고 큰 상황에서 과거의 획일

적인 지식 전달의 교육으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육성할 수 없고, 그것

은 또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국제 사회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세분하여 이야기하면 세계화·정보화·다양화를 지향

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산업·취업 구조의 변혁,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 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한 개혁의

방향은 5·31 교육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서 제시되었다. 신교육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교육 운영을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

급자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둘째,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

성화된 교육으로, 셋째,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 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운영으로, 넷째,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

로, 다섯째, 흑판과 분필 중심의 전통적 교육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 교육으로, 여섯째, 질 낮은 교육에서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대통령 자문 교육 개혁 위원회, 1995).

교육의 전환에는 반드시 교육과정의 변화를 수반한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적

과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포함하는 교육 실현의 매개체이자 교육 실현 그 자체

이기 때문이다.

교육 개혁 위원회가 제시한 여섯 가지 운영 사항 중 학생 중심 교육과정과 가

장 관계가 깊은 부분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필수 과목 축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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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확대, 둘째,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셋째, 수준별 교육 과정의 편

성·운영을 교육과정 개선 원칙으로 설정하였다(교육과정 특별 위원회, 1996).

(2)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징

제 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한 지식 생성의 교육, 열린

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그 방향을 잡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도입 3)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을 교육

하여 국민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 기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

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

간으로 설정하고 있다.4)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기존의 학교급별 개념에 의

한 교육과정 연계성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 내용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

로 단계 또는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다.5),6) 국민 공통

기본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

3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도입하게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사회 복지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 기간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산업사회로부터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단순 노동,
기능직이 고등 정신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대체 됨에 따라 모든 국민의 기본 교육이 보다

충실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4 )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간배당기준은 연간 3 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시간수이므로 학교에서는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각 학년의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연간
수업시간수를 확보해야 한다. 물론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알맞도록 배정해야 할것이다. 학생이나 학교가 특수성이모두 다른데 단위 학교의시간배당이
국가 기준과 같다면 학교교육과정 편성이 잘되지 못한것이라고 할것이다.

5 ) 초·중등교육법제2 6조(학년제) : ① 학생의진급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6 ) 초·중등교육법제3 9조(수업 연한) : 초등학교의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동법제2 7조에서는 조기 진급 및조기 졸업에 관한사항이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
령령 제14 9 20호( 19 9 6 . 2 . 2 2)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에 제시되어 있고, 시·도 지침에서는
이에 대해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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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영어)의 10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한 학생 주도적인 교과목 선택

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

과 심화 선택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였고, 전문성 심화의 기회

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 과정이나 계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고등학교 교육의 특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7).

(다 )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로 고려

한 수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차별화라고 할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단계형 , 심화·보충형 , 과목 선택형으로 구분된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의 내용 요소간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이전 학습에서의 결손이 이후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과(수학, 중등 영어)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심화·보충형 교육과정

은 내용 요소간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지 않은 교과에 적용하며(국어, 3- 10학년

사회 및 과학, 3- 6학년 영어) 학생의 능력 또는 흥미에 따라 학습의 깊이와 폭을

달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11, 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칭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 결손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

7 ) 고등학교의 경우 2 , 3학년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바, 총 14 4단위중 특별활동을 제외한 일
반선택과목 2 4단위, 심화선택과목 1 12단위, 총 13 6단위의 선택과목 중에서 시·도교육청이 2 8단위
이상, 학교가 2 8단위 이상을 선택할 수 있고, 학생은 최대 50 %까지( 6 8단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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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며, 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한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

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학습의 개별화, 개성화, 다양화를 추구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 재량활동 신설 및 확대 8)

재량활동은 초등학교 제 6차 교육과정의 학교재량시간을 초, 중, 고까지 신설,

확대한 것이다. 재량활동은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

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함으로써,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교

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 학교재량시간은 당초 초등학교 3- 6학년에서 연간 34시간

을 편성·운영하도록 되었으나, 1995년 11월 초등학교에 영어과가 신설되며 0∼34

시간으로 배정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영어 도입에 따라 학생과 교사들의 학습 및

수업 부담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0 또는 34시간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간 60∼68시간씩, 중학교는 연간

136시간씩, 고등학교 1학년은 연간 204시간(12단위, 주당 평균 6시간)을 지도하도

록 하고 있다. 재량활동은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되는 데

교과 재량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

8 ) 재량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분권화, 자율화, 지역화 및 내용의 적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다
음과 같은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해설(Ⅰ) p 1 1 6 .에서 인용함)
① 학생들의다양한요구, 흥미, 적성을 수용하기 위한것이다.
② 학교 교육에 대한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것이다.
③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문화풍토에 따른 특색있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한것이다.
④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교사의전문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⑤ 교육내용에 대한 학생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것이다.
⑥ 학생의 직접적인체험활동의기회를 제공,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⑦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것이다.
⑧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것이다.
⑨ 수업개선을 통하여 교육의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⑩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사람됨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⑪ 지역 및 학교실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자율화, 지역화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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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설정된 것이다. 초등학교

재량활동은 학교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정할 수 있으나,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보다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활동

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도록 한다.

(마 ) 학년별 수업 시간수 와 교과별 최소 수업 시간수 감축 , 조정 및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내용 수준 조정

학년별 수업 시간 수는 3, 4, 5, 6학년 모두 주당 평균 시간으로 0∼2시간이 감

축 조정되었으나, 1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이 증가되었다. 특히 실과 시간은 노작

중심의 실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3, 4학년의 시간을 삭제하고, 5, 6학년에 주당

평균 2시간씩을 배정하였다. 시간수의 조정에 따라 감축 조정된 교과의 학습 내용

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하여야할 최소 필수 학습 요소에 따라 학습 분량

을 감축하고,9)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최저 기준을 제시하여 학생의 교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바 )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질 관리 강화

학생의 교과별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평가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평

가 체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이 고시된 문서 차원이 아닌 실제적인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게 하여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교육

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기

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9 ) 학습분량의 감축이란 교과서의 두께를 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제시되고 있는 교육내용
을 정선하여 줄였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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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7차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전환

제 7차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수·학습관과는 다른 새로운 교수·학습 패러다임

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교사 주도의 학

습에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과거

의 교수·학습관과 제 7차 교육과정의 기초를 이루는 구성주의적 교수·학습관을

비교하고,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에서 학습의 주도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바람

직한 교수·학습의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를 얻고자 한다.

(1) 교수·학습관의 변화

과거에는 수업과 학습을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고 수용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따

라서 많은 지식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요, 교사에게

전달받은 지식과 기능을 많이 수용하고 기억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

받았다. 즉 결과 지향적 교수·학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지향점이 과정 지향적 교수·학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의 바탕에는 구성주의가 존재한다. 구성주의는 新인식론적

(pos tepis - temological)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말은 포스트모더니스트란 말과

같이 新인식론적이라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표현된 것이다. 아울러 이는 지식구성

에 관한 구성주의 이론이 전통 철학의 인식론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강조

하는 것이다(조연주·조미헌·권형규 공역, 1997). 이러한 구성주의적 사고로의 전

환은 다양한 관점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란 외부세계의 상

태나 사상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개념을 유용성이라는

개념으로 대치한다는 것이다(조연주·조미헌·권형규 공역, 1997). 또한 학습자가

지식을 완결된 형태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지식을 형성한다는 과정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학습도 학습자 스

스로 지식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으로 본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도 지식을 피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며,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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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아야함을 의미한다(박순경, 소경희, 차우

규, 1998).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를 지식의 생산자로 보는 입장과 지식의 이해자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학습자를 지식의 생산자로 보는 관점은 공유하는 실재가 없

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식이란 있을 수 없고, 지식을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일은 있

을 수 없으며, 학습자는 현상을 체험하는 가운데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고 주장

한다(박순경, 소경희, 차우규, 1997).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서 우리가 이미 알고있는 똑같은 지식을 찾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상을

접했을 때 그 현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고자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의미한 지

식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교수·학습에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으로서 추상적이며, 모

든 상황에 적용되는 지식을 강조한다. 또한 지식은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구조화

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는 전달자와 수용자의 관

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미 만들어지고 발견된 지식의 암기와 축적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교수·학습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형성되어 가는 교육과정

으로서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는 지식을 강조하고, 지식 또한 실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개되고, 학습 과제도 실제로 사회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것으로

제시한다. 교사와 학습자의 관점도 조언자·촉매자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며, 학

습 주체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학습자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

에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주인 의식과 학습자에게로의 권한 부여를 강조하고 있

다(Guba, E. G. & Lincoln, Y. S., 1989).

(2) 교수·학습에서의 주도성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력의 신장이다. 이러한 자

기 주도적 학습력은 과거의 교사 주도적인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수업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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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인지 구조와 인지 전략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학습 환경도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자가 자기

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 동원하는 개인적 경험과 지식에도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며, 교사의 시각과 관심 대신 학습자의 관점, 관심, 목소리가 그들의 학습

결과에 반영되고 그들 자신의 정체감에 변화를 가져오는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이

며 단순히 인지 전략이나 학습 관리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강인애, 1997).

이러한 관점의 전환에 따른 학습에서의 주도성이 성공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강력하게 대두된다. 자기

주도적 학습력은 학습자가 학습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탐구하며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 과제를 스스로 해결

하고, 해결된 과제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학습 전반에 걸쳐

학습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학습에 능동적으로 임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력의 신장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현대 사회의 특

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지식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

가하게 되었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을 과거의 학습 방법과 과거에

요구되어진 전형적인 학습자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학습자는 가능한 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학습해야하고 기존의 학습된 지식을 배경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것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력의 기초 기능은 탐구, 추리, 기억, 창의성, 대인 관계, 메타 인지, 지각 통제

등으로 이러한 능력의 신장은 학교가 역점을 두고 개발시켜야할 능력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박순경, 소경희, 차우규, 1998에서 재인용).

자기 주도적 학습은 성인 교육 즉, 평생 교육 차원에서 도입된 것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생 교육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시대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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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교육 체제

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삼은 것은 적절한 방향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력의 신장은 우리 교육이 21세기 한국 교육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기본적 인성 교육을 중시하고, 지식과 정보를 자율적으로 선택 활

용하며 생산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6).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미를 좀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사 주도의 학습

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교사 주도적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비교하면 <표Ⅱ

- 2>와 같다(이근철, 1996).

< 표Ⅱ - 2 > Knowles의 교사 주도적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 비교

학습 형태

내용
교사 주도적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내 용 과 방 법 교사에 의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인 위치에

서 능력 발휘

학습자의 경험
낮게 평가하고 교사의 체계적

인 지도가 필요하다 .
학습자의 경험이 풍부하고 장차

학습 자원이 될 수 있다 .

학 습 준 비
성숙 수준이 동일한 학생은 같

은 내용의 학습 준비를 강조

개인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 학습

준비 및 방식이 다르다 .

학 습 방 법 교사 중심 학습에 익숙

과제 중심 , 문제 중심의 학습으
로 과제 수행 내지 문제 해결 학

습 형태로 조직

학습 동기 유발
성적과 같은 평가에 의해 이

루어진다 .

자기의 욕구 성취에 대한 갈망 ,
성장에 대한 충동 , 지적 욕구와
호기심 , 내적 자극에 의해 동기
를 부여받는다 .

현대 사회의 변화와 특징은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러한 요구에 맞추어 학습을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교사와 학습자의 전달과 수용의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계속해서 지식을 생산해내는 과정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결과 지향적인 교수·학습에서 과정 중심 교수·학습에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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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교수·학습관의 변화는 학습에서의 주도성에도 변화

를 가져와 교사 주도의 학습에서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교수·학습관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

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독창적, 창의적 인간을 목표로 하며 학습자 중심

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라.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발

교과서는 아직도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의 교수·학습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크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바가

학교에서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의 개발이 뒤따라야한다.

제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과서가 개발되었으며, 현재 각급

학교에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발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개발 배경과 목적, 교과용 도서 편찬의 기본 방향,

교과서 내용 구성의 원리 및 제 6차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교과서 개발 배경과 목적

교과서 개발의 배경에는 제 7차 교육과정의 배경 정신과 맥을 같이하여 과거

산업 사회에서는 획일적·지식주입식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가 실용성이 있었으나,

세계화·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자

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교과서의 개발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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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방향

(가 )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는 교과용 도서 편찬

1) 추구하는 인간상의 반영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해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 내용 , 방법 , 평가의 기준 반영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충실한 내용 선정 및 교수·학습 방법 제시

「내용」,「방법」,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재의 선정과 전개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내용 수준과 학습량의 적정화(30% 감축)

최소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넓고, 깊게 이해하는 학습 자료 구성

(다량 소시간 피상주의 → 소량 다시간 심도주의)

(나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의 편찬

1)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연계시키는 주된 교육 자료로서의

교과서 편찬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상세화, 구체화, 자료로서의 적합성 제고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가 될 수 있는 교과용 도서 편찬

주요 개념과 학생 생활 경험의 연계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재 개발

3) 교수·학습 과정 중심의 교과서 편찬

구체적인 학습 지도 계획 작성이 용이한 자료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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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전개 과정에서의 학습 방법의 충분한 시사

성공적인 교수·학습 과정 단계의 안내 및 유도

4)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교과용 도서 편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반영(수학, 영어)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반영(국어, 사회, 과학)

(다 )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 편찬

1) 창의력과 사고력 , 탐구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 구성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 내용의 구성

단원 전개 체제의 창의적 구안

학습 과정 중심의 단원 전개와 실용성, 유용성의 중시

2)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구성

학습 과정, 탐구 과정의 중시

실생활, 사례 경험 등을 중시하는 내용 구성

(그 내용을 학습한 결과로 개념 습득이 가능하게 유도)

3) 쉽고 , 재미있고 , 친절하며 ,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 편찬

자율 학습, 자기 주도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구성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흥미와 동기 유발

다양한 편집, 디자인 기법의 도입, 가독성의 제고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한 내용

개별 학습, 소집단 학습, 직접 체험의 중시와 지원 체제 구성

4) 연구 개발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

가 ) 기초 연구의 충실

6차 교과용 지도서의 문제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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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상세화 연구

현장 교사,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 청취

학생 중심의 지필 세목 작성

나 ) 교수·학습 자료의 다양화

1교과 다교과서 체제의 도입

다양한 보완 교재의 개발

다 )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 편찬

연구·집필·협의진에 다수의 현장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개발

책임있는 집필을 위하여 「집필자 실명제」도입

라 )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 수준별 교과서 개발

자기 주도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적 체계적인 내용 구성

학생의 능력, 적성,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과서 편찬

마 )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교과서 편찬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교과서의 특성에 따른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

록 구성

교육과정의 목표 구현을 위한 예시적인 자료의 성격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자료 제시

(2) 교과서 내용 구성의 원리

앞의 교과서 편찬의 배경과 목표 및 편찬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

정 연구 위원회에서 연구한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에서 제시한 교과서 내용

구성의 세부 원리를 발췌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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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과서 구성의 세부 원리

있는 그대로 내면화하기를 요구하는 최종의 산물의 형태로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을 처방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

으로 구성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인지 갈등과 호기심, 불일치, 등을 느끼도록 유발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각종 활동, 읽기 자료, 토의 주제, 학습 과제, 생각해 볼 문제, 퀴즈, 퍼즐, 화보

제시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 이외에, 특정한 상황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탐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의 평가 코너를 적극 활용한다.

(나 ) 교과 통합적 학습 경험의 촉진을 위한 교과서 구성의 원리

여러 교과의 안목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기획, 제시하되,

통합의 소재는 각 교과에 단지 연관될 뿐 아니라 각 교과에 있어서 중핵

적인 개념이나 주제일 필요가 있다.

여러 교과의 안목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기획, 제시하되,

통합의 소재는 범위(혹은 깊이)가 지나치게 좁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의 것일 필요가 있다.

여러 교과의 안목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기획, 제시하되,

학습자 각자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교과의 논리와 관점을 선택,

해석하고 통합시켜 적용해보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 탐구 중심의 과정이

되도록 구성한다.

한 교과 내에서도 여러 단원의 내용을 함께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기능의 고착이나 기계적인 적용을 지양하도록 한다.

(다 )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 연계를 지니는 교과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습 소재를 활용한다.

학습자의 문제 의식과 학습자의 시각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탐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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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부여한다.

(라 ) 학습자의 인지 구조 및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교과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선택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코너를 제공한다.

비판적인 사고의 기회를 부여하는 학습 소재를 제공한다.

(3) 제 6차 교과서와 제 7차 교과서의 비교

앞에서는 제 7차 교과서의 편찬 배경과 목적 및 내용 구성의 원리를 살펴보았

다. 아래의 표는 제 7차 교과서와 제 6차 교과서를 비교함으로써 제 7차 교과서의

이해에 명확함을 주고자 한다. 제 6차 교과서와 제 7차 교과서를 비교하면 <표

Ⅱ- 3 > 과 같다.

<표 Ⅱ - 3 > 제 6· 7차 교육과정 교과서 비교

구 분 제 6차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

학습

내용

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음. 쉽고 재미있는 내용의 엄선 제시

내용 수준과 학습량의 조정

학습

방법

구체적 제시 미약

- 제한된 교수 학습 방법

다양한 학습 모형 제시

- 멀티미디어 활용 유도

자기 주도적 학습 강화

- 구체적 학습 전략 제시

학습

활동

학습활동 유형화 미흡 열린 발문, 상상을 통한 사고력 신장

생활 경험, 구체적 조작의 중시
놀이 활동을 통한 즐거운 학습 유도

학 습 량
학습량 과다 학습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

중복되는 학습 내용의 삭제

평가

방법

지도서에서만 안내

- 형성 진단 평가 문항 제시 미흡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 부여

- 자기 평가, 상호 평가 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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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 3 > 계속

구 분 제 6차 교육과정 제 7차 교육과정

수 준 별

학 습

수준을 고려하지 못함. 교과 특성에 따른 수준별 학습내용 제시

- 발전 단계를 고려한 학습 내용 제시

- 심화·보충 학습 내용 제시

삽화

편집

문장의 내용을 해설하는 단순한 삽

화 기법 사용

채색 기법 및 형식의 다양성 추구

- 사실적, 회화적, 추상적 기법 도입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편집 체제 도입

- 만화, 사진, 그래픽, 날개형 지면 구성 등

탄력적

운 영

운영방법 제시 미약 성전이 아닌 주된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 강화

- 탄력적 운영 방법을 제시(지도서)

3.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 분석

가. 교과용 도서의 기본 조건

교과용 도서 즉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

재를 말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적인 자료로서 우

리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교재 속에는 여

러 가지의 학생용 학습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진정한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홍웅선(1990)은 다음과 같이 몇 가

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포함한 학습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수준이 학습자의 발달 과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식과 경험의 관계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국가 사회와 인류

문화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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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 수업에서 사용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로 조건을 갖추고 교과서 제도에 따른 교과서로 공

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교과서의 유효성에 관한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 29조의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제도에 관한 규정과 이를 구체화한「교과용 도

서에 관한 규정」이 있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51조에서는 이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 이외의 도서 등은 학교 수업 중 그 사용이 금지됨을 명시함으

로써 교과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학생의 학습을 최대로 촉진하고 적절하게 인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꾸며

진 것이라야 한다. 평생 교육 시대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뒤에 맞

이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학습력을 키워 주어야 하기 때

문이다.

또한 강우철은 교과용 도서의 기본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강우철, 1975).

(1) 교과용 도서의 외적 기준

강우철은 교과용 도서의 외적 기준으로 12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저자 : 꼭 필요한 사람인가, 누락된 전문 분야는 없는가? 책임질 한계가 분명

한가?

② 표지 : 교과서명은 그 책을 대표하는 이름(부제로 과목과 학년 표시), 표지 그

림은 그 한 장이 이야기꺼리로 구성, 표지에 예산 배정 많이 하고 여러

번 심사

③ 분량 : 1교과 1교과서 주의의 기계적 추종 제고

④ 크기 : 46판, 국판, 크라운판, 46배판 등에서 교과서의 성격에 따라 결정

⑤ 종이 : 지질에 대한 고려

⑥ 색도 : 저학년은 천연색, 고학년도 생물, 미술 등은 천연색, 무조건 천연색

치중 말고 색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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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서문과 범례 : 서문에 학생의 동기 유발, 자학 자습의 길잡이 등 고려

⑧ 활자 : 활자의 개선 연구

⑨ 편집 : 교과 전문가와 편집 전문가의 합작 필요, 편집 기술이 본문 내용의

효과에 크게 영향

⑩ 제목 달기 : 단원명, 제재명 등 제목 달기에 학생의 흥미, 관심, 교과 내용과

관련해서 신중히 고려

⑪ 운문 : 국어 전문가이면서도 교과서에 능통한 사람이 적격

⑫ 색인 :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데 편의를 주는 색인

(2) 교과용 도서의 내적 기준

교과용 도서의 내적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선정으로 여기에서는 진실성(직접 체험, 증거, 확실성), 정확성(사실

성, 틀린 사실 배제, 표준어, 최신 자료), 보편성(시기, 장소 구애 없이 수용, 특수

성 배제, 필연성) , 편파성(편중, 일부성 배제, 개인의 주관 배제) 등이 있다.

둘째, 내용 진술은 간결성(길이, 불필요한 사실, 복잡, 어려운 문장, 지식 구조) ,

창의성(필자의 창의, 독창성, 진술 방식), 구체성(실제 대상, 관련 내용 망라, 애매

모호 배제), 흥미성(관심도, 다수의 경험, 출처의 다양성, 문자와 삽화 등의 조화),

통일성(일관된 표현, 타 교과와의 저촉, 시사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내용의 조직에서는 부합성(교육과정 정신, 교과 목표, 단원 내용의 구조화,

편의성). 체계성(학문적 계열, 교과 계열, 교수·학습 체제) , 균형성(관련 학문 분

야, 단원 분량 균형, 특수 내용 편중 여부) , 계열성(학교 급간, 교과 내용 계열, 학

문 계열, 단원간 계열)이 있어야 한다.

이상으로 교과서의 기본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초등학교에서 교과서는

수업 내용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야 하며, 교과서의 편집 체제와 내용의 제시 방법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

고, 탐구 과정을 인도하며 연습 및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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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상의 원리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교과형 도서의 유형

교과형 도서의 유형은 크게 편집 외형상과 교수 학습 방법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교육부, 1995).

(1) 편집 외형상의 교과서 유형

(가 ) 독본형 : 문장을 독해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형

① 원전형 : 고전적 문장을 일부 완전히 그대로 제시

② 초본형 : 많은 원전 가운데 적당히 뽑아내서 편집하여 제시

③ 개작형 : 고전 혹은 기타 문장을 편자가 적당히 개작하여 제시

④ 자작형 : 교과서의 편집자가 자신의 문장으로 제시

(나 ) 강의 요약형

교사의 강의를 듣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요항을 제공하는 형

(다 ) 필기 대용형

필기의 수고를 덜어줄 것을 목적으로 예상된 학습 사항을 정연하게 기술하는 형

(라 ) 연구 문제형

학습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시하고 그 연구, 연구 자료 안내, 연구 자료의 일

부를 제공하는 형

(마 ) 학습 자료형

학습의 자료가 되는 것 중 도서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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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표본형

표현 학습에 있어서 범례가 되도록 참고 작품, 감상 작품 등을 표본적으로 제공

하는 형

그러나 보편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6가지 유형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

물고 보통은 2∼3개 복합되어 실제의 교과서 모습으로 나타난다.

(2) 교수·학습 방법상의 교과서 유형

교수·학습 방법상의 교과서 유형에는 실험 중심형, 정보 중심형, 절충형이 있

다. 이러한 유형을 정보의 양, 수업 형태, 시설, 교수 기술, 학생의 체험 내용 등과

관련하여 <표 Ⅱ-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Ⅱ- 4 > 교과서의 유형

유 형 정보의 양 수업 형태
시설 및

기구의 요구
교수 기술 학생의 체험 내용

실 험

중심형

비교적 제

한됨

학생활동중심

(발견 학습 )

·일정 시설

공간이 필요

·많은 실험

기구 요청

교사의 창의

력 , 인내와 노
력이 필요

·문제 해결에 능

동적

·자기일에 몰두

·창의력 , 사고력
향상

정 보

중심형

많은 지식

을 다룰 수

있음

교과중심학습

(수동적학습 )
· 교 실 만 으 로

수행됨

교사의 정보

이해 정도만

요구

·어휘력 증가

·수동적 학습에

익숙

절충형
비교적 제

한됨

교사와 학생

의 혼성 활동

·일정 공간과

실험 기구

필요

교사의 정보

이해와 실험

방법 이해

·어휘력 증가

·교사 지시에 잘

따름

다. 교과형 도서의 단원 전개 체제

교과서의 단원 전개 체제는 교과의 특성, 단원의 유형, 성격 등에 따라 많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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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다. 그러므로 각 교과별, 단원별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전개 체제를 구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원의 유형은 첫째, 개념의 이해나 지식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지식 정보 중심

형, 둘째, 탐구, 발견, 표현, 감상, 실습 등의 활동 중심형, 셋째, 지식 정보 제공과

활동을 복합한 절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같은 단원 유형뿐만 아니라 단원에서 취급되는 영역의 배열 등도 충분히 감

안하여 효과적인 단원 전개 체제를 다음과 같이 구상해야 할 것이다(교육부,

1995).

(1)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교과서 단원의 일반 체제

(가 ) 학습 과제 안내

① 학습 목표의 제시(학습 목표의 인지)

② 선수 학습과의 관련(선수 학습의 요소를 충분히 파악)

③ 문제 의식 고취를 위한 자료(학습 과제에 대한 주의 집중)

④ 학습 내용의 개요(학습 내용의 전체적 성격 파악)

⑤ 학습의 방향 제시(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절차 파악)

(나 ) 학습내용 , 관련 정보 , 방법의 제시

① 주요 학습 내용의 제시(주요 사실, 개념, 원리, 법칙)

② 자료의 제시(관련 사례, 이야기, 기타 자료, 시각 자료 등)

③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제시(학습 과정 유도, 실험, 관찰, 조사, 표현 등

의 요령)

(다 ) 정리·적용

① 주요 사실 및 개념 발견과 적용,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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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내용의 요약

③ 학습 결과의 종합

(라 ) 확인·보충

① 확인(학습 결과의 평가, 오류의 교정)

② 보충(보충, 발전, 심화 자료 제시)

(2) 정태범이 제시한 단원 전개 과정의 모델

(가 ) 학습 과제의 안내

① 학습하는 이유의 제시

② 학습 목표의 제시

③ 문제 의식의 고취(동기·흥미)

(나 ) 학습 내용의 제시

① 주요 사실, 개념, 원리의 제시

② 주요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시(사진, 그림, 도표, 사례)

③ 학습 방법 및 절차 제시(관찰, 조사, 실험, 표현, 감상, 실습)

(다 ) 학습 결과의 정리·확인

① 주요 사실·개념·원리의 발견

② 주요 내용의 요약, 학습 결과의 정리·확인

(라 ) 학습 내용의 적용·보충

① 발견된 주요 사실, 개념, 원리의 적용과 일반화

② 문제의 해결과 창의적 접근

③ 가치·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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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충·심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과서 단원의 일반 체제는 학습 과제 안내, 학습

내용 제시, 학습 결과 정리 및 확인, 학습 내용의 보충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

다.

라. 교과용 도서의 편찬 제도

(1) 도서 편찬의 기본 방향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

달성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

서를 편찬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따라서 1999년도 1종 도서 편찬 추진 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편찬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9).

첫째,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구성 방침, 학교급별 교육 목표, 편

제와 시간 배당 기준,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

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는 우리 나라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 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

본 정신이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종래의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학교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서가 편찬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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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 연계시키는 주된 자료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지닌 교과서를 편찬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상세화, 구체화 자료로서의 적합성을 제고하

여야 함은 물론 해당 교과의 주요 개념과 학생의 생활 경험을 연계하여 학교 교

육과정을 편성하고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교과서가 편찬되어야 한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수학은 성

취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편성·운영 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가 편찬되어야 하며, 국어, 사회, 과학 및 영어 교과는 학생의 능력 수준에 따라

학습의 양과 폭이 달라질 수 있도록 기본 학습, 심화 학습, 보충 학습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개발되어야 하겠다.

셋째,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학생

의 창의력,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고,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 내용의 구성을 위

해서는 교과별 단원 전개 체제의 창의적인 구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실생

활 사례나 경험을 중시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그 내용을 학습한 결과로 주요 개념

습득이 가능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연구·개발 형태의 교과서 개발의 장점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교

과서의 문제점 진단을 통한 기초 연구를 충실히 하고,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상세

화 연구를 통한 학생 중심의 집필 세목을 세밀히 작성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

울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는 현재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기초 연구

의 충실과 현장의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를 편찬하고자 하

는 의도에서 초·중등학교 1종 도서를「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 5조에 의거

하여 연구 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는「연구·개발 위탁 형태」로 교

과서를 개발하고 있다.

다섯째, 교과서의 책임 있는 집필을 위하여「집필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지역

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단원별로 집필자를 명기함으로써 집필자와 현장의 대화 통로를 개

설하고 책임있는 집필을 하도록 하였다. 교과용 도서는 지역이나 학교 실정,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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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있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

성·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과서나

지도서에 제시된 내용은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 학교, 교과의 실

정에 맞게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재량권이 단위 학교에 부

여되어 있음에 유의하여 교과용 도서가 편찬되어야 한다.

(2) 교과서의 편찬 제도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교과서는 세

종류로 구분되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1종 교과서(국정 교과서)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는 2종 교과서(검정 교과서) 그리고 시·도 교육

감이 인정하는 인정 도서가 있다.

교과서 개발에 있어 1종 교과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등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편찬하며, 2종 교과서는 대학 교수 및 교과서 전문

가와 계약한 민간 출판사가 제작한다. 인정도서는 학술 단체 또는 시·도 교육연

구원 등에서 편찬한다.

1종 교과서는 교육부가「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교과서 연구개

발비를 지정된 연구 기관에 보조하여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조사를 거쳐 교육인적자

원부의 교과 담당 편수관이 최종 정리한 후 결재본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편찬한

다.

2종 교과서는 교과서 출판사와 약정이 되어 있는 민간인 저자가 집필한 교과서

를 교육인적자원부가 구성한「교과용 도서 심의회」가 검정 기준에 의거 심사·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짓는 방법으로 편찬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과용 도서가 1종 도서로 되어 있는데10), 1종 도서

10)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및 지도서는 6차 교육과정때와는 달리 1종 도서로 개
발·보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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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편찬한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는 것으로, ① 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목 중 국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독본에 한한다.)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 ② 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11)로 규정되어 있다.

즉 1종 도서의 편찬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장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도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편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

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1종 도서는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편찬하도록 함으

로써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는데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연구·개발 위탁 기관은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외 3곳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탁하였다12).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

등학교 연구·개발 위탁 기관 및 편찬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Ⅱ- 5>

와 같다.

11)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 제2장(교과용 도서 편찬, 검정 및 인정) 제4조(1종도서)
12) 1종 도서의 편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되면 편찬 기본 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하게 되는데 1종 도서를 위탁·편찬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한다. 연구
개발기관에서는 1종 도서 편찬기본계획에 의거 편찬 세부계획과 연구진, 집필진을 구성하며, 교육부에
서는 이를 심의, 조정하여 편찬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연구개발기관에
서는 집필을 하여 자체 심의, 수정의 절차를 거친 원고본을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에서는 원고본
에 대한 1종 도서 편찬심의를 거쳐 수정·보완 요구를 하며,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종합·심의하는 등의
절차를 걸쳐 인쇄·생산 공급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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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 5> 초등학교 연구·개발 위탁 기관 및 편찬 책임자 현황

교 과
연구·개발 위탁 기관

비고
편찬 기관 편찬책임자

국 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 도 순 일괄 위탁

도 덕

과 학

실 과

체 육

미 술

영 어

사 회 한국교원대학교 김 일 기

수 학 서울교육대학교 배 종 수

음 악 인천교육대학교 신 계 휴

마. 교과서 개발 기관의 1종 도서 편찬 세부 계획서 분석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교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로, 이들 1종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교

과서를 개발하도록 한 것이다. 연구 기관을 살펴보면 국어, 과학, 영어는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사회는 한국교원대학교, 수학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교

과서를 개발하였다.

위 연구 기관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더 나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서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해 시행되어진 현행 교과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바람

직한 교과서의 모습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과서의 체제, 내용의 선정과 조

직이 이루어졌다.

이들 1종 도서 편찬 세부 계획서를 교과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3)

13) 98년도 1종 도서 편찬 세부 계획서 4학년(말하기·듣기·쓰기, 읽기,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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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어

(가 ) 제 6차 교육 과정 교과서의 분석

① 문제점

학술 연구 논문 및 저서 분석 등 문헌 연구와 설문 및 면접 조사, 그리고 교과

서 및 지도서를 분석하여 제 6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말하기·듣기·쓰기>

듣고 말하고 쓰는 실제적 언어 생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기능 숙달 학습에 유효한 측면은 있으나 말하기와 관련된 국어 사용 방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듣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적 장치 개발이 미흡하다.

단원 학습 목표별 학습 전략 개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음성 및 문자 언어 사용 능력의 효율적인 신장 전략 개발이 부족하다.

단원 학습 내용 전개의 획일성 및 편집 체제가 천편일률적이다.

<읽기>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언어 자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기능 숙달 학습에 유효한 측면은 있으나 통합적 운용 전략이 미흡하다.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적 장치 개발이 미흡하다.

목표별 학습 전략 개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효율적인 학습 전략 개발의 부족 및 다양성이 부족하다.

을 발췌·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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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선할 사항

<말하기·듣기·쓰기>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통한 이해와 표현 기능의 효과적인 신장을 꾀한다.

말하고 듣고 쓰는 실제적인 언어 사용 상황과 담화 유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언어 활용을 유도하는 교과서를 만든다.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전략을 제시하는 교과서를 만든다.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한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목표별 학습 전략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효율적인 학습 전략의 개발과 내용 제시 방식의 다양성을 고양한다.

학습 동기 및 흥미 유발을 돕는 편집 체제를 강구한다.

<읽기>

문자 언어를 통한 이해와 표현 기능의 효과적인 신장을 꾀한다.

실제적인 언어 사용 상황과 관련한 담화 유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한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장치 개발을 제시한다.

목표별 학습 전략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효율적인 학습 전략의 개발과 내용 제시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나 ) 바람직한 교과서 모습

① 제 7차 교육과정이 기대하는 국어 교과서의 모습

<말하기·듣기·쓰기>

말하고, 듣고 쓰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극대화하는 교과서

학습 목표별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게 하는 교과서

학습 제재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교과서

교수·학습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교과서

학습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교과서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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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문자 언어를 통한 이해 기능의 효과적인 신장을 돕는 교과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이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교과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언어 활동을 유도하는 교과서

탐구 과정과 문제 해결에 대한 초인지 학습이 효과적으로 제시되는 교과서

읽기 학습을 통한 지적·정서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서

학습 목표별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하여 학습력을 극대화하는 교과서

다양한 독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서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② 바람직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대책 방안

<말하기·듣기·쓰기>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특히 쓰기) 교육의 최신 이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학습자의 학습과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학습 전략을 개발한다.

참신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제재의 발굴 및 공모를 제도화한다.

교육 주체인 학습자, 학부모,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는 체재를

제도화한다.

<읽기>

문자 언어 교육의 최신 이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학습자의 학습과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학습 전략을 개발한다.

참신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제재의 발굴 및 공모를 제도화한다.

교육 주체인 학습자, 학부모,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는 체재를

제도화한다.

폭넓고 다양한 독서를 가능하게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자료화한다.

현장 교사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유인 체제를 강구, 반영하는 교과서를 만든다.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전략을 제시하는 교과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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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한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교과서를 만든다.

학습 동기 및 흥미 유발을 돕는 편집 체제를 강구한다.

(다 ) 교과서의 체제

① 편집 체제

㉮ 교과서의 일반 체제

교과서는 표지(앞, 뒤), 속표지, 차례, 차례 뒷면, 단원 내용, 표지 이면으로 구성

하며 각 구성 요소는 학습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집한다.

표지 : 국어과의 특징을 나타내는 내용을 삽화로 제시

속표지 :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사진 또는 삽화로 제시

차례 : 바탕에 삽화 제시

차례 뒷면 : 교과서의 교수·학습 상 특징을 나타내는 사진, 삽화 혹은 교수·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 요약 제시

단원 체제 : 14∼20쪽, 대단원과 소단원 체제로 구성, 단원 학습 내용, 형성 평가

활동 자료(되돌아보기), 보충 심화 학습 자료(더 나아가기)로 구성

표지 뒷면 : 앞표지 뒷면은 백면, 뒷표지 이면은 연구, 집필진, 편집진, 사진,

삽화진 명단 및 판권 제시

㉯ 편집의 일반 원리

한 차시 활동은 가급적 교과서를 펼쳤을 때 펼침 페이지로 구성하고, 뒷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학습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흥미 유발이나 방법 제시용으로 삽화를 충분히 활용하되, 제시 형태는 전단,

반단 등 다양하게 하고 모양도 원, 타원, 사각형 등 다양하게 하여 획일적이지 않게

한다.

활동 지시문 및 학습 활동 내용은 제재 본문보다 한 급 작은 활자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한다.

활동 지시문에는 활동 내용과 단계를 암시할 수 있는 부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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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각적인 효과는 전문 디자인사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② 단원의 구성

국어 사용 목적을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 넷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대단원 설정의 준거로 활용하여 구성한다.

4∼5개 대단원과 각 대단원에 2∼3개의 소단원을 두는 체제로 구성하되 각 대

단원에 두는 소단원 수는 동일하게 한다.

단원 학습 목표는 교육 과정의 학년별 내용을 재해석하여 학년·학기별로

학습해야 할 수준과 범위를 정한 다음 설정한다.

각 단원은 목표별 단원 구성을 원칙으로 하여 구성한다.

단원 학습을 위한 학습 제재 및 활동은 목표 성취에 최적인 것으로 선정·조직

하되, 단원 학습 내용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원리를 적용하여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경험이 가능하게 한다.

단원 학습을 위한 학습 방법을 안내하고 학습의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체제로 구성한다.

필수 학습 요소를 깊이 있고 넓게 학습하여 의미있는 학습 경험이 가능하게

구성한다.

각 소단원의 학습 시간은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 단원에 3시간, 읽기 교과서

단원에 3시간씩 배당하고 1차시 학습을 위한 교과서는 2∼3쪽으로 구성하여

활용의 편리와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한다.

각 대단원마다 기본 교육 내용에 대한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을 위한 학습

자료와 활동을 제시하되, 대단원별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 활동은 2시간(읽기

교과서는 3시간)을 배당하여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을 위한 시간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게 구성한다.

대단원 도입 학습은 각 소단원 도입 학습에 기여할 수 있게 구성한다.

각 소단원 내에서 원리 학습과 적용 학습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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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원의 전개 방식

도입 학습 자료는 다양한 형식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목표를 인지시키는

학습이 가능하게 구성한다.

원리 학습 자료는 학습하는 방법과 문제 해결 전략의 구체적 제시, 언어 사용과

관련된 절차적 지식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다양하게 구성한다.

적용 학습 자료는 원리 학습 단계에서 학습한 원리의 단순 반복을 피하고, 실

질적인 국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학습 활동을 구안·제시한다.

정리 학습은 심화·보충 학습과 연계하여 구성한다. 다만, 보충·심화 학습을

위한 활동 및 자료는 대단원마다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내용의 선정과 조직

① 내용의 선정 원칙

내용은 교육 과정에 제시한 기본 교육 내용의 성취 수준과 범위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심화·보충 학습과도 연계되도록 선정한다.

국어과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 정신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한다.

언어 자료(길이, 내용 구조, 어휘, 주제 등)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교육과정에 제시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선정한다.

각 단원의 내용은 목표 중심, 탐구 중심의 학습 활동이 가능하게 선정한다.

② 내용의 조직

내용은 언어 자료에 대한 이해, 분석, 비판, 평가 활동을 강조하여 학습자의 실

제적인 국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도록 조직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

한다.

학습 내용은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리 없이 심화하도록 조직한다.

학습에 요구되는 사고 및 언어 능력 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도록 조직한다.

계절을 고려하여 단원을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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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형식과 주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조직한다.

언어 사용의 제반 영역을 실생활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다룰 수 있도록 조직한다.

학년간 유사한 성격의 교육 내용이 반복·심화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수준,

학습 자료의 난이도, 과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한다.

교수·학습 방법을 제한하거나 획일적으로 되지 않도록 개방적인 구조를 취한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토론 활동을 강조하여 구성한다.

사진과 삽화의 기능을 강화하여 제재에 대한 흥미와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또 공간과 여백을 충분히 활용하며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편집을 다양하게 한다.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학습 제재 또는 학습 과제는 일관된 원리에 따라 제시

한다.

(2) 사회

(가 ) 제 6차 교육 과정 교과서의 분석

「사회」교과서에서 문제 상황 또는 활동을 안내하는 부가적 내용 진술이

긴 제재가 발견되었다.

핵심적 장점과 무관한 상황 설명을 대화 형식으로 구성하는 사례가 많았다.

삽화 구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나 ) 바람직한 교과서 모습

① 제 7차 교육과정이 기대하는 사회 교과서의 모습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교과서

활동 중심의 문제 해결형 구조를 택하여 아동의 자기 주도 학습을 뒷받침하는

교과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교과서

제재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추구하는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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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습 원리인 구성주의를 반영하는 교과서

정보화, 세계화 사회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는 교과서

② 바람직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대책 방안

제 7차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다.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중시한다.

학생들의 구체적 활동을 중시한다.

수준별 교육 과정을 적용한다.

인터넷, CD- ROM 활용을 적용한다.

(다 ) 교과서의 체제

① 편집 체제

㉮ 교과서의 일반 체제

전체 쪽수 : 128쪽

외형적 기준 : 4×6배판

㉯ 편집의 일반 원리

기본적으로 아동들에게 친숙한 용어를 사용한다.

삽화의 크기와 배치 면에서 유연함을 추구한다.

삽화와 발문을 결합시킨다.

캐릭터를 사용한다.

② 단원의 구성

단원의 수는 3단원으로 하고, 1단원을 2∼3개의 주제로 구성한다.

1주제별로 주제 선택 학습을 구성한다.

단원별로 단원 정리 학습을 확인 학습과 선택 학습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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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단원의 내용은 지역 확대의 원리에 따라 구성한다.

(라 ) 내용의 선정과 조직

① 내용의 선정 원칙

구성주의 학습 원리를 반영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영한다.

② 내용의 조직

학습자의 흥미·관심 및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생활 경험과 관련지을 수 있는

자료와 상황으로 도입 부분을 구성한다.

주요 학습 내용은 조사, 탐구, 문제 해결 등의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탐구 지향적 서술 체제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다.

아동 각자의 개별적인 의미 구성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주제 선택 학습을 구성한다. 즉 세 수준의 활동을 난이도에 따라 차례로 선택

1, 2, 3으로 제시한다.

단원 정리 학습을 구성한다. 즉 확인 학습과 선택 학습의 두 부분으로 제시한다.

(3) 수학

(가 ) 제 6차 교육 과정 교과서의 분석

① 문제점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수준별 교수·학습이 용이하지 않다.

큰 수의 지도에서 수학 교육에서 최근 강조하는 어림 기능을 강조하기보다는

크고 복잡한 수를 읽고 쓰는 기능에 치우쳐 있다.

시간 계산 연습 문제가 단조롭게 제시되어 있다.

나눗셈 지도에서 계산 기능의 지도에 치우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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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산과 어림산 등의 활동 내용이 부족하다.

② 개선할 사항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따른 수준별 교수·학습이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

삽화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도입 단계를 보다 신중하고 여유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계산 연습 문제를 흥미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평행, 수직 등 추상적 도형의 성질을 지도하기 위해 보다 풍부한 사전 활동이

필요하다.

(나) 바람직한 교과서 모습

① 제 7차 교육과정이 기대하는 수학 교과서의 모습

실생활의 경험을 소재로 다루어 학습자의 흥미와 친근감을 자극하는 교과서

전반적으로 수학 내용을 이해하는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자율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학습자의 수학적 능력과 이해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 교수·학습이 용이한 교과서

전체적으로 수학적 사고와 탐구를 통하여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적합한 교과서

외형적으로 색의 사용이나 지면 구성 등의 면에서 시각적 고려를 통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과서

② 바람직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대책 방안

수학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충분히

반영시켜 내용과 전개 방법을 선정한다.

수학적 지식의 습득과 기능의 숙달을 통하여 사물을 수학적으로 고찰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내용의 전개는 학습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화되도록 하며, 수학적 개념,

원리, 기능의 도입 및 전개는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학습 흥미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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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수학적 창의력과 응용력을 장려하는 내용 구성이 되도록 한다.

학습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실생활 소재나 경험과 관련이 있는 적절한 학습

요소나 상황을 선정한다.

전체적으로 내용의 표현과 기술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고,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방법으로 한다.

각 영역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몇 개의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배열한다.

내용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설명을 충분히 하며, 필요한 예제와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제시한다.

기본적인 개념, 원리, 기능은 자율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예시와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보다 심화된 형태의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 능력별 차이를

소화시킬 수 있게 한다.

수학적 경험을 강화시키고,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바람직한 태도가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제시한다.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참신하고 정확한 삽화나 도표, 통계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며, 해당 내용의 전개와 관련이 있고 따라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게 한다.

색도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료나 중요한 부분 또는 삽화 등에 적절히

활용한다.

(다 ) 교과서의 체제

① 편집 체제

㉮ 외형적 체제

판형 : 4×6 배판

지질 : 무광 아트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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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 : 4/4°

㉯ 편집 체제

시각적 표시(도시·도해 등)는 다색화 하여 아름답게 꾸민다.

레이아웃을 조형성 쪽에 둔다.

주요 내용 및 포인트 부분에는 악센트 기법을 쓴다.

만화 기법이나 컴퓨터 그래픽 기법으로 학습 의욕을 제고한다.

② 단원의 구성

큰 수, 곱셈과 나눗셈, 각도, 삼각형, 시간과 무게, 혼합 계산하기, 문제 푸는

방법 찾기, 분수로 구성한다.

③ 단원의 전개 방식

단원명 : 단원을 함축하여 나타낼 수 있는 단원명을 정한다.

문제 제기 : 아동들이 느낄 수 있는 문제 장면을 제시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직관 또는 구체적인 조작 활동 : 문제 제기에서 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

관찰하거나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한다.

모델을 그리기 : 직관 또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내용에 대한 모델을

그린다.

개념 형성 : 모델을 통하여 얻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수학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상적으로 개념화하는 활동을 한다.

보기 문제 : 개념을 익히기 위하여 몇 개의 보기 문제를 제시한다.

공식 만들기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쉽고 편리한 방법을 탐구하여 하나의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한 공식을 생각하게 한다.

기본 문제 : 공식을 익히기 위하여 몇 개의 기본 문제를 제시한다.

연습 문제 : 학습한 내용이 정리되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문제를 제시한다.

심화 과정 : 기본 과정을 통하여 익힌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문제 해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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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시킬 수 있는 문제 장면을 제시한다.

(라 ) 내용의 선정과 조직

① 내용의 선정 원칙

내용은 수준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방법, 평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되,

수학의 기초적, 기본적, 공통적, 보편적인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학습 분량의

최적화, 수준과 범위의 적정화를 유지한다.

각 영역별(수와 식,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 내용을

균형있게 선정한다.

내용은 영역에 따라 주요 개념(용어 포함), 원리, 법칙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내용을

선정한다.

문제 해결의 학습과 지도에 적합한 내용, 문제, 소재, 설명 등을 각 영역별로

고정한다.

학습의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실생활 경험과 관련이 있는 적절한 학습 소재를

선정한다.

수학 학습의 흥미나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요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내용의 분량은 시간 배당 기준을 고려하여 과다하지 않도록 한다.

내용은 통합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도록 활동 중심 주제로 통합한다.

학습 분량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내용의 조직

내용은 1∼10 단계 수학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직한다.

내용의 전개는 학습 위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심화하도록 조직한다.

수학적인 용어나 기호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조직한다.

개념, 원리, 법칙의 도입 및 전개는 학생들이 흥미롭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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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한다.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며 창의력, 응용력이 신장되도록 구성한다.

수학 학습에서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기본, 심화 내용을

적절히 조직한다.

기본 과정은 필수 학습 요소로 하고, 심화 과정은 수학적 지식의 실생활의

활용 및 문제 해결 중심으로 구성한다.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촉진하는 개방적, 창의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맞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여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조직한다.

학생들을 토론과 구체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조직한다.

(4) 과학

(가 ) 제 6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분석

① 문제점

구성 요소가 단순하며 이를 평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내용 체계의 학년별 위계적 구성이 부족하다.

내용 체계의 영역별 연합과 타교과와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학문적, 서구적 상황의 지향과 일상적, 한국적 문화 상황이 결여되어 있다.

획일적이고 무리한 탐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 주제의 탐구가 오래 지속되어 지루하다.

획일적이고 편집 체제가 단순하다.

② 개선할 사항

편제상의 단위가 줄어듦으로써 학습 내용 및 활동의 양이 축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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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고 실험실적인 상황을 도입하여 한국의 특징적인 문화가 반영되도록

구성한다.

타교과와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구성한다.

학생에게 자율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구성한다.

(나 ) 바람직한 교과서 모습

① 제 7차 교육과정이 기대하는 과학 교과서의 모습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서

통합적 학습 경험을 촉진하는 교과서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 연계를 지니는 교과서

학습자의 인지 구조 및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교과서

② 바람직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대책 방안

현실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한다.

주위 환경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학생들이 참가하여 직접 활동하는 과정 중심으로 전개한다.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 공통 소재 외에 지역별 차별화 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시

한다.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소재를 직접 찾아 학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다양한 형식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통합의 주제는 학생들이 생활에서 경험한 것,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

서로 다른 다양한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것에서 찾는다.

통합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 교과서의 체제

① 편집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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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적 체제 : 4×6배판

㉯ 편집 체제

학습 총 시간 수를 각 주제별로 비슷하게 배당한다.

편집에 있어 레이아웃 전문가를 활용한다.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다양한 구성과 편집 체제를 제공한다.

학생의 가독성, 심미성, 활동성 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활자, 삽화 배열 등을

배려한다.

실험 관찰의 경우 학생이 학습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단원의 구성

유사 내용을 통합하여 학습량을 줄이는 대신, 한 가지 주제라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율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해하기 쉽게 조직하고

서술한다.

학생이 구체적인 경험이나 활동을 통하여 탐구의 기초 기능 즉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등은 물론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등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적절한 소재와 탐구의

방법을 선정, 조직한다.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과서를 구성한다.

제시하는 활동이나 주제는 교과서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되 문자 해독에 투여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 활동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문자와 삽화, 사진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제공한다.

제시하는 삽화나 사진에 실린 정보는 가급적 단순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업 사태에서 일어나리라 생각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시한 활동이

주어진 학습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한 주제에서 기르고자 하는 목표는 가능한 한 단순화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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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원의 전개 방식

단원 안내 혹은 (소)단원 도입에서는 인지 갈등 유발 상황, 실생활과 관련된

상황, 대립 개념이 존재하는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차시 활동에서는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토의, 실험, 조사, 견학,

과제 연구 등 다양한 탐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시되는 활동은 실제로 활동이 잘 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개

하고, 구체적 조작 활동이 어려운 것은 그림, 그래프 등을 토대로 자료 해석,

토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내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른 답이 도출될 수 있는 학습 활동이나 상황을

제시하여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들간에 토론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에 따라 탐구 방법을 열어 놓거나 다양한 전개 방법을 제시하여 탐구

수준을 다르게 하고, 개방적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판형이 커짐으로써 교과서 지면에 가용 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탐구 기능을

강조하는 코너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부가 정보 혹은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라 ) 내용의 선정과 조직

① 개념 선정과 조직의 원칙

교육과정에 제시된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단편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기본 개념과 유기적,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학년간 개념 위계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각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개념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명시한다.

영역간 개념 통합과 타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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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탐구 기능 선정과 조직의 원칙

교육과정에 제시된 탐구능력을 중심으로 한다.

탐구 능력의 위계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각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탐구 능력

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③ 상황 선정과 조직의 원칙

환경과 실생활의 문제를 학습의 소재로 활용한다.

한국 문화적 상황을 활용한다.

단순한 상황에서 복잡한 상황으로 진전시킨다.

④ 활동 선정과 조직의 원칙

저학년에서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과학의 개념 이해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국민 공통 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과정임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들

이 접근 가능한 활동을 도입하도록 한다.

안내된 탐구, 끝열린 탐구, 소집단 토의, 글쓰기, 반성적 읽기, 놀이, 그림과 낱말

맞추기, 영역 통합적인 탐구 과제 등 다양한 활동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한다.

과학하기를 통해 발견의 기쁨과 성취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환원적이고 수렴적인 탐구 활동 뿐만 아니라 통합적이고 발산적인 탐구 활동

도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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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어

(가 ) 제 6차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① 문제점

계속성, 통합성, 나선형의 조직 원리에 맞는 교과서 구성이 미흡하다.

학습 내용과 학습 과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학습 내용의 체계화가 미흡하다.

영어만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정의적 영역인 감정 표현, 반응, 가치 판단,

인격화를 위한 내용 구성이 미흡하다.

삽화의 경우 개념의 전달 기능, 정확한 전달 기능, 선명도 묘사 기능 등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된다.

말하기 자료는 대화문이 갖추어야 할 조건, 즉 실용적이면서 서로 연관성이 있고

기억하기 너무 어렵지 않으며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 구성이 미흡하다.

② 개선할 사항

계속성, 통합성, 나선형의 조직 원리에 맞게 교과서를 구성한다.

학습 내용과 학습 과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학습 내용을 체계화한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 수준 및 범위 등을

잘 고려한다.

교과서 내용이 개인 생활, 선행 경험, 주변 생활, 사물 등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

빈도에 기초해서, 즉 친숙도에 따라 학습 내용을 배열한다.

영어만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정의적 영역인 감정 표현, 반응, 가치

판단, 인격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교과서의 단어 및 구문의 난이도, 담화 구조, 응집성, 질문 자료의 유형, 아이

디어 제시 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한다.

교과서 내용이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흥미 있고

다양하며 유익한 내용으로 한다.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음성 언어 교수법에 기초한 교과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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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치는데 편리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배우는데 효과적인

교과서를 만든다.

말하는 자료는 실용적이면서 서로 연관성이 있고 기억하기 너무 어렵지 않으며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어휘 선정은 빈도, 범위, 학습 용이도 등을 고려하여 한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외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학습 내용과 관련한 외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정리 활동 및 피이드백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 바람직한 교과서 모습

① 제 7차 교육과정이 기대하는 영어 교과서의 모습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과서

자학 자습이 가능한 교과서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서

활동과 과업 중심의 교과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

국가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는 교과서

생활 영어 및 실무 영어를 중시하는 교과서

열린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② 바람직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대책 방안

자신, 가족, 학교, 사회에 관한 내용을 점차 확대하여 단원을 구성한다.

구체적인 내용에서 추상적인 내용으로 단원 구성을 한다.

장르별로 다양하게 단원 구성을 한다.

주제 찾기, 요지 이해하기, 결론 내리기 등 다양한 독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단원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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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단원을 구성한다.

의사 소통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단원을 구성한다.

계속성, 통합성, 나선형의 조직 원리에 맞게 교과서 내용을 구성한다.

학생 경험에 맞게 내용을 구성한다.

참신성, 정확성, 시사성을 갖춘 내용을 구성한다.

정의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시킨다.

외국 문화를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언어적 수준은 낮더라도 인지적 수준은 초등학생에 맞게 내용을 구성한다.

실용적인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사한다.

(다 ) 교과서의 체제

① 편집 체제

㉮ 교과서의 일반 체제

표지 : 외국 문화를 소개하는 사진 제시

속표지 : 외국 문화를 소개하는 사진 및 삽화 제시

차례 : 바탕에 삽화 제시

차례 뒷면 : 교과서의 내용 중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제시

단원 내용 : 9∼11쪽, 교수·학습의 자료, 활동 내용 제시

표지 뒷면 : 앞표지 뒷면은 백면, 뒷표지 이면은 연구, 집필진, 편집진, 사진,

삽화진, CD- ROM 제작진 명단 및 판권 제시

㉯ 편집의 일반 원리

한 차시 활동은 가급적 교과서를 펼쳤을 때 한 면, 또는 양면에 걸쳐 전개되도록

하고, 뒷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삽화의 크기 및 형태를 다양하게 한다.

활동 지시문 및 학습 활동 내용은 제재 본문보다 한 급 적은 활자를 사용하여

구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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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원의 구성

단원은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구성한다.

단원의 수는 8단원으로 하고, 1단원을 4시간에 걸쳐서 지도하도록 한다.

단원명은 언어 기능 중심으로 제시한다.

단원의 배열은 학습 개념의 선후 관계와 위계성, 난이도, 계절 및 학교 행사,

학습 자료의 안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각 단원은 목표 중심, 과제 중심, 활동 중심의 학습 활동이 가능한 체재로

구성한다.

각 단원은 학습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업 방법을 근거로 구성한다.

단원의 내용은 나선형으로 조직한다.

단원의 제재는 교수·학습이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 구조화하되, 도입 단계에서

학습 준비와 동기 유발을, 정리 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단원의 전개 방식

Look a nd Lis ten

Lis ten a nd Do

Lis ten a nd Repeat

Let' s T alk

Sing Along (or) Chant T ime

Game

Role Pla y

Review

(라 ) 내용의 선정과 조직

① 내용의 선정 원칙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등학교 영어 교과의 성격에 부합되며, 성취 기준을 효과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참신성이 있고 전이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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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학생 능력과 흥미, 필요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한다.

주제와 상황, 과업 등을 고려한 내용을 선정한다.

심화 학습과 발전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다.

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일상 생활과 친숙한 화제에 관해서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소리의 식별, 청각 인상의 지속,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친숙한 문장의 짧고 쉬운 내용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소재를 고르게 선정한다.

② 내용의 조직

학습 내용을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한다.

학생들의 인지적인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조직한다.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고르게 기를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여러 장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의사 소통 기능 중 특정 기능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학년에 맞게 언어 규칙의 난이도를 조절한다.

빈도가 높고 학습이 용이한 생활 주변의 구체적 사물에 대한 어휘를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한다.

활동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노래, 첸트, 게임 등의 내용을 적절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역할극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사진, 삽화, 공간과 여백 등의 효과를 살려 학생들이 가지고 싶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심화·보충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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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제 7차 교과용 도서 현장 타당도 분석 조사 연구

1. 연구 대상 및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연구의 대상 및 측정도구, 분석 방법 등

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대상

제 7차 교과용 도서 현장 타당도 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에 근

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의 표집은 경력별， 성별， 근무지역

별， 담임 학년별， 가장 관심있는 과목별， 제 7차 교육과정 담당 횟수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6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로부터

회수된 질문지는 378부로 회수율은 61.2%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불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29부를 제외한 349부로 본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았다. 연

구 대상자의 경력별, 성별， 근무지역별， 담임 학년별， 가장 관심있는 과목별，

제 7차 교육과정 담당 횟수별 연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Ⅲ - 1〉 조사 대상자의 경력별 , 성별 분포 N = 349

구분
경력별 성별

10년 미만 10- 19년 20년 - 29 30년이상 남교사 여교사

응답수

비율 ( %)

106 110 108 25

30. 4 31. 5 30. 9 7. 2

123 226

35. 2 64. 8

〈표 Ⅲ- 1〉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교사들의 경력별, 성별 표집 분포를 보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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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력별로는 10년 미만과 10- 19년. 20년- 29년이 각각 30.4%, 31.5%, 30.9%가

표집되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30년 이상의 표집은 7.2% 정도로

다른 경력에 비하여 약간 낮게 표집되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별에서는 남

자 교사가 35.2%가 표집되었고, 여자가 64.8% 표집되어 남자에 비해 여자가 2배

정도 더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자의 근무 지역별, 담임 학년별 분포는 〈표 Ⅲ - 2〉와 같다 .

〈표 Ⅲ - 2〉 조사 대상자의 근무 지역별 , 담임 학년별 분포 N = 349

구분

근무지역별 담임 학년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응답수

비율 ( %)

149 146 54

42. 7 41. 8 15. 5

59 44 67 60 65 54

16. 9 12. 6 19. 2 17. 2 18. 6 15. 5

〈표 Ⅲ- 2〉를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 도시는 각각 42.7%와 41.8%로 거의 비

슷한 비율로 표집되었으나, 읍·면 지역은 15.5%로 계획보다 더 적게 표집되었다.

담임 학년별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각각 16.9%, 12.6%, 19.2%, 17.2%,

18.6%, 15.5%로 비교적 고르게 표집되었으나, 그 중 3학년 담임과 5학년 담임이

약간 더 많이 표집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과목별 관심도, 제 7차 교육과정 담당 횟수별 표집 분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 3〉 조사 대상자의 과목별 관심도，제 7차 교육과정 담당 횟수별 분포 N = 349

구분
과목별 관심도 제 7차 교육과정 담당 횟수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1회 2회 3회

응답수

비율 ( %)

100 99 65 51 34

28. 7 28. 4 18. 6 14. 6 9. 7

122 156 71

35. 0 44. 7 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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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과목별 관심도 및 제 7차 교육과정 담당 횟

수별 표집 분포를 보여 준다. 교사들이 관심있는 교과는 국어 28.7%, 수학 28.4%

사회 18.6%, 과학 14.6%, 영어 9.7%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

지고 있는 교과는 국어이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교과는 영어인 것으로 표집

되었다. 제7차 교육 과정별 담당 횟수는 2회가 44.7%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1

회가 35.0%, 3회가 20.3%로 나타났다.

나. 조사 내용

본 조사의 내용은 제 7차 교육과정으로 개편된 전 교과 영역의 현장 타당도에

관련된 15문항, 국어 교과서와 지도서의 현장 타당도에 관련된 15문항, 사회 교과

서, 사회과 탐구와 지도서의 현장 타당도에 관련된 15문항, 수학 교과서, 수학 익

힘책과 지도서의 현장 타당도에 관련된 13문항, 과학 교과서, 실험 관찰과 지도서

의 현장 타당도에 관련된 15문항, 영어 교과서와 CD롬 타이틀, 지도서의 현장 타

당도에 관련된 15문항 등 총 8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서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4

간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중앙집중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교과용 고서 설

문지 분석을 위한 문항 번호 <Ⅲ- 4>와 같다. 구체적인 교과용 설문지는 부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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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4 > 교과용 도서 설문지 준거틀 문항 번호

구 분 7차 교육과정 전교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학습

내용

쉽고 재미있는 내용의 엄선

내용 수준과 학습량의 조정

학년별 내용의 위계성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성 여부

1,2, 4, 7
1, 2,
4, 13

1,3,
7,14

1, 3,4
,5, 12

3, 7, 8
,

10,13

2, 3,
4, 14

학습

방법

다양한 학습 모형 제시

멀티미디어 활용 유도

자기 주도적 학습 강화

구체적 학습 전략 제시

5,9,

10, 11

5, 6,
7, 12

4, 5,
9,10,
11, 15

6, 7,1
3

2, 4,
5, 6, 1

2

7, 8,
9,11,
12, 13

평가

방법

수행 평가의 적용 가능성

자기 평가, 상호 평가 자료 제시
12 10 6 11 11 5

수준별

학 습

교과 특성에 따른 수준별 학습

내용 제시

발전단계를고려한학습내용제시

심화·보충 학습 내용 제시

3, 6
3,9, 1

1
2 2, 9 1,4 1, 6

교과서

체재 및

디자인,
삽화

채색 기법 및 형식의 다양성 추구

사실적, 회화적, 추상적 기법 도입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편집 체제

(만화, 사진, 디자인 등)

8 8 8 8 9 15

교사용

지도서

교과 특성에 알맞은 교수 학습

전략 제시 여부

탄력적 운영 방법 제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제시

13, 14 14, 15 12, 13 10 14,15 10

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제7차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 교과용 도서 집필

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교과용 도서 전반에

관한 설문 15문항, 국어과 교과용 도서 관련 설문 15문항, 사회과 교과용 도서 관

련 설문 15문항, 수학과 교과용 도서 관련 설문 13문항, 과학과 교과용 도서 관련

설문 15 문항, 영어과 교과용 도서 관련 설문 15 문항 등 총 88문항으로 구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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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한 전체 문항의 문항내적합치도를 계산한 결과는

Cronba ch α= .9508 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의 문항구성은 〈표 Ⅲ- 5〉와 같다.

<표 Ⅲ - 5〉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문항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 cr onbach α )

교과용 도서 전반에 대한 만족도 15 . 7596

국어과 교과용 도서 만족도 15 . 8306

사회과 교과용 도서 만족도 15 . 8433

수학과 교과용 도서 만족도 13 . 8220

과학과 교과용 도서 만족도 15 . 8904

영어과 교과용 도서 만족도 15 . 7401

라.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질문지를 연구대상자에게 반응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경력별， 담임 학년별， 가장 관심있는 과목별， 제 7차 교

육과정 담당 횟수별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를 분

석·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하고 사후검증으로

T ukey 검증을 하였다. 이 모든 통계처리는 SPSS/pc+(Vers io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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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도 분석 결과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를 분석·평가하여 개선 방

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

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전 교과 영역에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 결과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된 교과용 도서의 전 영역에 대한 현장 타당

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 교과 영역에 걸쳐 15문항을 설문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과 같다.

⑴ 자기 주도적 학습에 적합성 여부 분석

교과용 도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

은 〈표 Ⅲ- 6〉과 같다.

〈표 Ⅲ - 6〉 자기 주도적 학습에 적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83

( 23. 7)

246

( 70. 5)

15

( 4. 3)

5

( 1. 4)

제 7차 교육 과정 개정의 대전제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이었다. 이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교과용 도서가 집필되었으나,

교사들은 교과용 도서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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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 7차 교육과정의 핵

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교과서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으로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

과서 자체의 오류로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이 교과서에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과

정과 교과서가 서로 겉도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부족하여 과연 어떤 자료가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첫

번째의 원인이라면 교육과정의 정신과 교과서 저자들이 판단하는 자기 주도적 학

습 능력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달랐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의 원

인이라면 제 7차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선언적 의미로만

자기 주도적 학습이 전파된 것이지,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핵심과 자기 주도적 학습

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교사 자신의 체득화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

다.

원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 모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이라

는 제 7차 교육과정의 대전제가 학교 현장에서 파급되기에는 제도적이거나 상황

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 교과서가 그다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며 더욱이 어느 한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과 범위를 다루는 설문 문항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우려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사고력 및 창의성 신장 여부 분석

교과용 도서의 사고력 및 창의성 신장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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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7〉 사고력 및 창의성 신장 여부 N = 349(% )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1

( 0. 3)

59

( 16. 9)

266

( 76. 2)

23

( 6. 6)

제 7차 교육 과정에 추구하고자 했던 창의성 신장이 교과용 도서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자극

하고 창의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느냐는 설문 내용에 82.8%

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질문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가 사고력과 창의성의 신장에 기여한다는 의견은 교과용 도서의 체제나 접근 방

법이 매우 다양해졌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앞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문제가 있다는 설문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자기 주도적 학습력과 사고력 및 창의성이

얼마나 변별될 수 있는가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라면 학습을 조직해 나가는

학습의 계획 능력과 학습 과정을 제어하고 스스로를 반성, 독려할 수 있는 메타

인지(meta- cog nition)가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메타 인지는 학습에 대

한 사고, 학습 상황과 과제에 대한 사고, 학습 결과에 대한 사고력을 포함한다. 또

한 메타 인지에는 다양한 학습 과제나 상황에서 시의 적절하게 학습 방법이나 학

습 목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창의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고력 및 창의력은 자기 주도적 학습력과 별개의 능력

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

지 않는 교과용 도서가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결과

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좀 더 심도있는 해석을 필요로 한다.

먼저 가장 개연성 있는 이유로는 교사들이 교과용 도서에 대해 바라는 자기 주

도적 학습에 대한 기여도와 교과용 도서의 편집 체제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

이다. 교사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력의 신장을 위해 교과서에 바라는 점은 다양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거나,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의 예시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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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풀어가면서 또는 해결해 가면서 학습 과제를 배워 나가는 체제를 원한다는 것

이다. 이와는 달리 교과서가 창의성과 사고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교과서의 여러 가지 연구 문제나 발문이 개방형(open- ended)이어서 기존의 전달

중심의 교과용 도서 체제에서 장려와 촉진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력의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서가

어느 정도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도출

된다. 즉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

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살펴본다면 학습자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력과 사고력 및

창의성은 서로 반비례할 수 있다.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의 대전제가 자기 주도

적 학습력의 신장이었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사고력을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력의

신장에 기여하는 도서를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은 교육과정의 개념 전파에 있어

상당한 실패였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이유로 교사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력과 사고력 및 창의성을 별개의 개

념으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협의로 생각하여

스스로 공부를 하려는 태도의 신장이라고 본다면 사고력과 창의성은 보다 광의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교사들은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이 비록 자기

주도적 학습에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면서 창의성과 사고

력 향상에는 기여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주도적

학습의 본질에 대한 전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의 전파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

다.

(3) 학생 발달 단계와 수준의 적합성 여부 분석

교과용 도서의 학생 발달 단계와 수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

식은 〈표 Ⅲ-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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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8〉 학생 발달 단계와 수준의 적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 내용의 수준이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

한 흥미와 동기 유발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

다 .

7

( 2. 0)

94

( 26. 9)

233

( 66. 8)

15

( 4. 3)

학생의 발달 단계에 알맞게 학습 내용의 수준이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

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2.0%, 그렇지 않다 26.9%, 대체로 그렇다 66.8%, 매우 그

렇다 4.3%로 ‘대체로 그렇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 발달 단계와 수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교사의 71.1%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

의 적절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학습 내용의 감축 여부 분석

교과서의 학습 내용 감축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9〉와 같다.

〈표 Ⅲ - 9〉 학습 내용의 감축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제 7차 교과서는 제 6차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비하여 30%감축해서 제시하고 있다 .

48

( 13. 8)

168

( 48. 1)

121

( 34. 7)

12

( 3. 4)

현행 제 7차 교과서가 제 6차 교과용 도서에 비해 학습 내용의 30% 정도 감축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3.8%, 그렇지 않다 48.1%, 대체로 그렇

다 34.7%, 매우 그렇다 3.43%로 부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견해보다 23.8%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과서의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크게 감축되었

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사고력을 강조하면서 다양하고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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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한 학습 과제를 제공하기보다는 비록 범위는 적더라도 심도있는 학습을 요구

하고 있다. 또한 학습 과제를 같은 반의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다루고 해결하기보

다는 수준에 맞게 해결할 것으로 상정하고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수준별

수업과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학습 부담의 경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행 교과서가 제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비해 30%나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는데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는 수

준별 학습에 대한 오해에서 일부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통으로 학습할

부분과 수준에 따라 학습할 부분이 나뉘어 있는 현행 교과서 체제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제 6차 교육과정까지 지속되어온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공통으로 가르쳐야 할 부분은 물론, 수준에 따라 나누어 가르쳐야 할 부분까지 공

통으로 가르치다 보니 수준별 학습 과정의 분량이 많아져, 주어진 수업 시수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현장 전달 체계의 문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5) 학습 지도계획 수립의 용이성 여부 분석

교과용 도서의 학습 지도계획 수립의 용이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

은 〈표 Ⅲ- 10〉과 같다.

〈표 Ⅲ - 10〉 학습 지도계획 수립의 용이성 여부 N = 349(% )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제 7차 교과서는 구체적인 학습 지도 계획 작

성이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

27

( 7. 7)

171

( 49. 0)

147

( 42. 1)

4

( 1. 1)

현행 제 7차 교과용 도서의 학습 지도계획 수립의 용이성 여부에 대한 교사들

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7.7%, 그렇지 않다 49.0%, 대체로 그렇다 42.1%, 매우 그

렇다 1.1 %로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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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는 기존의 닫힌 교과서관에서 많이 탈피하여 열린

교과서관을 대폭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교과서를 가르치지 않고 교과서로 가

르치자는 의견에 따라 교과서를 활동 중심형, 자료 제시형 등의 체제로 만든 것이

다. 이에 반해 기존의 닫힌 교과서 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수업 방식이 익숙해진

교사들은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들의 활동을 조장하거나 자료를 제시하여 조사, 탐구하게 하는 수업 방식

에는 교사 자신이 익숙하지 않고, 지식 전달 방식으로 가르치기에는 교과서가 적

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습 지도 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일견 교과서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보이지만 보

다 깊이 살펴보면, 교육과정과 학교 현실의 불일치 그리고 교사에 대한 재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로 생각된다.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할 것을 주

장하지만 다인수 학급이 대부분인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상정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에 애로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담당 교사가 부담하는 과중한

수업 시수는 매 수업 시간마다 그 차시에 가장 알맞은 수업 방법을 연구해서 적

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교

과 전담 교사가 부족해지면서 대부분의 교과를 담임이 맡게 되었고, 각 교과에 대

한 전문성은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업 시수 부담과 교과에 대한 전문성

의 부족은 교과에 대한 효율적 지도를 어렵게 하여 제 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수준별 학습, 사고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학습이 더욱 멀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

된다.

(6)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한 편찬 여부 분석

교과용 도서의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한 편찬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

은 〈표 Ⅲ-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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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1〉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한 편찬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생의 능력 , 적성 ,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과서로 편찬되어 있다 .

13

( 3. 7)

135

( 38. 7)

192

( 55. 0)

9

( 2. 6)

현행 제 7차 교과용 도서가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한 편찬 여부에 대한 교사

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3.7%, 그렇지 않다 38.7%, 대체로 그렇다 55.0%, 매우 그

렇다 2.6%로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 7차 교과용 도서가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하여 편찬되었는가라는 질문은 교과

용 도서가 수준별 학습에 적용되기에 용이한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수

준별 교육은 제 7차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한 교재 편찬은

수업 지도를 위한 기본 요건이다. 이에 대해 많은 교사들은 제 7차 교과용 도서가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하여 편찬하였다고 응답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즉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42.4%

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교사들이 제 7차 교과용 도서가

수준별 학습 지도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중한 수업부

담과 전문성이 부족한 교과까지 담당하면서 교과서에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면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별 학습, 보다 나아가서는 개별화 학습에 도달한

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학과 같은 교과는 수준별

학습 체제를 구축하기가 용이하지만 사회나 국어와 같은 교과는 수준별 학습 체

제 구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라면 교과에 따라서 40%이상의

많은 교사들이 수준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제 파악은 교과별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7) 실생활, 사례, 경험 중심의 구성 여부 분석

교과용 도서의 실생활, 사례, 경험 중심의 구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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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표 Ⅲ- 12〉와 같다.

〈표 Ⅲ - 12〉 실생활 , 사례 , 경험 중심의 구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 주제가 실생활 , 사례 ,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 0. 3)

45

( 12. 9)

259

( 74. 2)

44

( 12. 6)

현행 제 7차 교과용 도서의 실생활, 사례, 경험 중심의 학습 주제 구성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3%, 그렇지 않다 12.9%, 대체로 그렇다 74.2%,

매우 그렇다 12.6%로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86.8% 의 교사

들이 학습 주제의 실생활 관련성에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근본 정신인 구성주의적 이념이 교과용 도서에 잘 반

영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학습자가 스스로 외부 세계를 인지하고 재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야 하는

데, 제 7차 교과용 도서는 이러한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과용 도서의 구성은 소재의 다양성과 접근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지만 앞서

언급한 교수·학습에의 용이한 투입을 담보하지는 못하므로 수준별 편성이나 학

습 지도 계획의 수립 용이성, 발달 단계와의 적합성 등 다른 문제들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편집과 디자인의 다양성 여부 분석

교과용 도서의 편집과 디자인의 다양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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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3〉 편집과 디자인의 다양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의 다양한 편집과 디자인 기법의 도입이

우수하다 .

1

( 0. 3)

60

( 17. 2)

223

( 63. 9)

65

( 18. 6)

현행 제 7차 교과용 도서의 편집과 디자인의 다양성 및 그 우수성에 대한 교사

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3%, 그렇지 않다 17.2%, 대체로 그렇다 63.9%, 매우 그

렇다 18.6%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기존의 교과서

에 비해 다양한 편집과 디자인 기법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여진다.

그러나 편집과 디자인의 다양성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재의 기본 요건은 될

망정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너무 다양하고 산만해서 매 차시의 교

재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면 다양성이 오히려 학습의 능률을 높이지 못하는 쪽으

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습 지도 계획의 수립이 어

렵다는 점에 많은 교사들이 동의하고 있는 점에서 제 7차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에서 오는 이익보다는 산만한 구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9)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 여부 분석

교과용 도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14〉와 같다.

〈표 Ⅲ- 14〉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

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2

( 0. 6)

60

( 17. 2)

258

( 73. 9)

29

(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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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현행 제 7차 교과용 도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 여부에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17.2%, 대체로 그렇

다 73.9%, 매우 그렇다 8.3%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다원화되어 가는 현 사회에서 교과서의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하기 위한 도구로써 멀티미디어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10) 다양한 학습 형태의 가능성 여부 분석

교과용 도서의 다양한 학습 형태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15〉와 같다.

〈표 Ⅲ - 15〉 다양한 학습 형태의 가능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별 학습 , 소집단 학습 , 체험 학습이 가능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

3

( 0. 9)

74

( 21. 2)

253

( 72. 5)

19

( 5. 4)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개별화와 협동 학습의 효율적인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현행 제 7차 교과용 도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 여부에 교사의 의

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17.2%, 대체로 그렇다 73.9%, 매우 그렇다

8.3%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의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

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다원화되어 가는 현 사회에서 교과서의 내용으로 학생들에

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써 멀티미디어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다양한 학습 형태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은 앞서 살펴보았던 학생들의 사

고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가에 대한 질문, 구체적인 학습 지도 계획 작성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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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에 대한 질문, 학습 주제의 실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과 맥을 같이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학습 형태가 과연 모든 교과에서 고르게 우

수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주지했다시피 적은 범위의 심

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인적·재정적 현실은 이를 막고 있다. 즉,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교육과정상의 주

의 사항을 반영하지만 학교의 현실적 제약이 이를 막고 있어 수준별 또는 개별화

교재를 이용하여 주입식 또는 일제식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현상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11) 교사의 재량권 활용 범위 분석

교사의 재량권 활용 범위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16〉과 같다.

〈표 Ⅲ - 16〉 교사의 재량권 활용 범위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 교과서의 특성에 따른

융통성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사의 재량 범

위가 확대되어 있다 .

5

( 1. 4)

101

( 28. 9)

223

( 63. 9)

20

( 5. 7)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지역 및 학교의 실정, 교과서의 특성에 알맞게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 교사의 재량권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4%, 그렇지 않다 28.9%, 대체로 그렇다 63.9%, 매우 그렇다

5.7%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재량권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 69.6% 정도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 7차 교과용 도서에 대한 질문보다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질문이라

고 볼 수도 있지만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화 및 학

교·학년 수준 교육과정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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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과 교수·학습 운영이 보다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응답이다.

(12) 풍부한 자료 제시 여부 분석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자료 제시 여부에 대

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17〉과 같다.

〈표 Ⅲ - 17〉 풍부한 자료 제시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12

( 3. 4)

155

( 44. 4)

175

( 50. 1)

7

( 2. 0)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느냐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3.4%, 그

렇지 않다 44.4%, 대체로 그렇다 50.1%, 매우 그렇다 2.0%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열린 교과서관에서 교과서는 자료를 제시하는 하나의 자료집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물론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닫힌 교과서관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자료집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렇다해도 이 응답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약 절반의 교사들은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풍

부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를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교과서를 이

용하여 배우게 하려는 수업을 실현시키는데 많은 장애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교과서 편집에만 그 문제점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교과서 심의 체제는 국정제이며 가격은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있다. 교과서의 크기, 교과서 삽화의 색도, 디자인 등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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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힘들다. 즉 이렇게 풍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교과서 심의 체제의 재고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 여부 분석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18〉과 같다.

〈표 Ⅲ - 18>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 여부 N = 349( %)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 내용과 교과서 학습 내

용이 관련성이 높다

7

( 2. 0)

97

( 27. 8)

231

( 66. 2)

14

( 4. 0)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내용과 교과서 학습 내용의 관련성 및 효용성에 대한 교

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2.0%, 그렇지 않다 27.8%, 대체로 그렇다 66.2%, 매우

그렇다 4.0%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용 지도서에 대해 70.2 %의 교사가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현장에서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을 비교적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 교사용 지도서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여부 분석

교사용 지도서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19>와 같다.

〈표 Ⅲ - 19〉 교사용 지도서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여부 N = 349(% )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용 지도서에 교수·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예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19

( 5. 4)

117

( 33. 5)

200

( 57. 3)

13

(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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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서에 교사들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예시가 적

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5.4%, 그렇지 않다

33.5%, 대체로 그렇다 57.3%, 매우 그렇다 3.7%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의 61.0% 정도가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제 7차 교육과정의 학습 주제 구성이 활동 중심의 학습

활동이 많아 교사들은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의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 내용이 교과서 학습 내용과 관련성이 높다

는 응답과 비교해 보면, 관련성 있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교수·학습에 필

요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예시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앞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문성 부족과 과중한 수업 부담 속에서 교사들이 원하는

교사용 지도서가 보다 쉽게 교사들이 수업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교재

라는 것을 알려준다.

(15) 각 교과서의 개별화 교수·학습 적합성 여부 분석

각 교과서의 개별화 교수·학습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20〉과 같다.

〈표 Ⅲ - 20〉 각 교과서의 개별화 교수·학습 적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색은 개별화 교수·학습

또는 수준별 교수·학습이라고 합니다 . 개별화

교수·학습에 가장 적당하게 편찬된 교과서는

어느 것입니까 ?

33

( 9. 5)

87

( 24. 9)

208

( 59. 6)

10

( 2. 9)

11

( 3. 2)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색 중의 하나인 개별화 교수·학습 또는 수준별 교수·학

- 129 -



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편찬된 교과서에 교사의 의견은 국어 9.5%, 사회

24.9%, 수학 59.6%, 과학 2.9%, 영어 3.2%로 단계형 교육 과정인 수학 교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 가운데서 개별화 교

수·학습 또는 수준별 교수·학습에 적합하게 편찬된 교과서가 수학과 사회라는

의견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아 수학과 사회의 교과서 심화·보충 문제가 비교

적 사고력의 수준에 따라 잘 구성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질문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실은 과학과와 영어과의 수준별 학습 가능성에

대한 빈도가 낮고 특히 과학과의 수준별 학습 가능성에 대한 응답이 매우 저조하

다는 사실이다. 특히 과학과의 경우 5학년까지는 현장 중심의 기초적 탐구 학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심화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만

교사의 판단에 따라 기본 과정, 보충 과정 이외에도 심화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6학년부터는 심화 과정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충 과정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판단하여 적정한 내용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장 교사들

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교과서를 이용한 수준별 학습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국어과의 현장 타당도 분석 결과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된 국어과 교과용 도서에 대한 현장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5문항을 설문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마당별 구성의 효용성 여부 분석

마당별 구성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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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21〉 마당별 구성의 효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수·학습에 있어서 마당별 구성은 깊이있는

학습 전략 활용에 유용하다 .

5

( 1. 4)

87

( 24. 9)

235

( 67. 3)

22

( 6. 3)

제 7차 교육 과정의 국어 교과서의 체제인 마당별 구성이 깊이 있는 학습 전략

활용에의 유용성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4%, 그렇지 않다 24.9%, 대

체로 그렇다 67.3%, 매우 그렇다 6.3%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어 교과서의 마당별 구성 체제에 대해 교사들의 73.6% 정도가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아 단원 학습을 위한 학습 방법을 안내하고 학습의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마당별 구성이 학습 전략 활용에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학습 목표와 마당 소재의 연관성 분석

학습 목표와 마당 소재의 연관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22〉와

같다.

〈표 Ⅲ - 22〉 학습 목표와 마당 소재의 연관성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 목표와 마당의 소재가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

다.
-

56

( 16. 0)

272

( 77. 9)

21

( 6. 0)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마당의 소재가 학습 목표 도달과 연관성있게 구

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16.0%, 대체로 그렇다 77.9%,

매우 그렇다 6.0%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어 교과서에 제

시된 목표 중심, 탐구 중심의 학습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마당의 소재에 대해

83.9%의 교사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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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준별 교수·학습에의 유용성 여부 분석

수준별 교수·학습에의 유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23〉과

같다.

〈표 Ⅲ - 23〉 수준별 교수·학습에의 유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의 체제가 수준별 교수·학습에 유용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

5

( 1. 4)

134

( 38. 4)

197

( 56. 4)

13

( 3. 7)

국어 교과서 체제의 수준별 교수·학습에의 유용성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4%, 그렇지 않다 38.4%, 대체로 그렇다 56.4%, 매우 그렇다 3.7%로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단원마다 제시하고 있는‘정리 학

습’의 보충·심화 학습을 위한 활동 및 자료가 수준별 교수·학습에 그다지 효

과적이지 못하므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대단원 도입 학습의 효용성 여부 분석

대단원 도입 학습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24〉와

같다.

〈표 Ⅲ - 24〉 대단원 도입 학습의 효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단원 도입 학습은 각 소단원 학습의 도입에

기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1

( 0. 3)

48

( 13. 8)

279

( 79. 9)

21

(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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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대단원 도입 학습의 각 소단원 학습 도입에의 효

용성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3%, 그렇지 않다 13.6%, 대체로

그렇다 79.9%, 매우 그렇다 6.0%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 도입 학습은 다양한 형식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목

표를 인지시키는 학습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각 소단원 학습의 도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창의적인 국어 사용 여부 분석

창의적인 국어 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25〉와 같다.

〈표 Ⅲ - 25〉 창의적인 국어 사용 경험 제공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조장하고 창의적인 국

어 사용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5

( 1. 4)

103

( 29. 5)

221

( 63. 3)

20

( 5. 7)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조장하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교사의 의견

은 전혀 아니다 1.4%, 그렇지 않다 29.5%, 대체로 그렇다 63.3%, 매우 그렇다

5.7%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가 언어 사

용의 영역을 실생활 중심으로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학습 소재로 학습자에게 창

의적 국어 사용 경험 기회를 어느 정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6) 학습 흥미와 동기 유발 여부 분석

학습 흥미와 동기 유발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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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26〉 학습 흥미와 동기 유발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흥

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4

( 1. 1)

99

( 28. 4)

218

( 62. 5)

28

( 8. 0)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 자료를 활용

하여 학습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

은 전혀 아니다 1.1%, 그렇지 않다 28.4%, 대체로 그렇다 62.5%, 매우 그렇다

8.0%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가 학습 동

기 유발과 동기 유발에 비교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것으로 보

여진다.

(7) 도입 자료의 효용성 여부 분석

도입 자료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27〉과 같다.

〈표 Ⅲ - 27〉 도입 자료의 효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도입 자료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목표

를 인지시키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

5

( 1. 4)

71

( 20. 3)

252

( 72. 2)

21

( 6. 0)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도입 자료의 학습 동기 유발 및 학습 목표 인지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4%, 그렇지 않다 20.3%, 대체로

그렇다 72.2%, 매우 그렇다 6.0%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의 도입 자료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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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지시키는 학습 활동이 가능하도록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8) 사진·삽화의 효용성 여부 분석

사진·삽화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28〉과 같다.

〈표 Ⅲ - 28〉 사진·삽화의 효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진과 삽화가 학습 제재에 대한 흥미와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

2

( 0. 6)

69

( 19. 8)

247

( 70. 8)

31

( 8. 9)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사진과 삽화가 학습 제재에 대한 흥미 및 학습

의욕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19.8%, 대체로 그렇다 70.8%, 매우 그렇다 8.9%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의 제재에 대한 흥미와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

도록 구성된 사진과 삽화 자료는 학습에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9) < 되돌아보기>의 기본 학습 내용 반영도 분석

< 되돌아보기>의 기본 학습 내용 반영도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29〉와 같다.

〈표 Ⅲ - 29〉 < 되돌아보기>의 기본 학습 내용 반영도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되돌아보기>는 기본 학습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2

( 0. 6)

72

( 20. 6)

249

( 71. 3)

26

(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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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되돌아보기>의 기본 학습 내용 반영 여부에 대

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20.6%, 대체로 그렇다 71.3%,

매우 그렇다 7.4%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되돌아보기>에 기본 학습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0) < 되돌아보기>의 평가 방법 예시 여부 분석

< 되돌아보기>의 평가 방법 예시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 30〉과 같다.

〈표 Ⅲ - 30〉 < 되돌아보기>의 평가 방법 예시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되돌아보기>는 교사에게 평가 방법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

3

( 0. 9)

102

( 29. 2)

218

( 62. 5)

26

( 7. 4)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되돌아보기>의 교사에게 평가 방법의 예시 제

공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9%, 그렇지 않다 29.2%, 대체로 그

렇다 62.5%, 매우 그렇다 7.4%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어과의 <되돌아보기>가 평가 방법의 예시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교

사들이 국어과 평가에 비교적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11) < 더 나아가기>의 수준별 학습 반영 여부 분석

< 더 나아가기>의 수준별 학습 반영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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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31〉 < 더 나아가기>의 수준별 학습 반영 여부 N = 349( %)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더 나아가기>는 수준별 학습의 특색을 반영한

다 .

4

( 1. 1)

123

( 35. 2)

200

( 57. 3)

22

( 6. 3)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더 나아가기>의 수준별 학습의 특색 반영 여부

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1%, 그렇지 않다 35.2%, 대체로 그렇다

57.3%, 매우 그렇다 6.3%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어 교과서

의 <더 나아가기>는 수준별 학습을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실천하기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2) <기본 학습>- <되돌아보기>- <더 나아가기>의 연계성 분석

<기본 학습> - <되돌아보기> - <더 나아가기>의 연계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32〉와 같다.

〈표 Ⅲ - 32〉 <기본 학습>- <되돌아보기>- <더 나아가기>의 연계성 N = 349( %)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본 학습>- <되돌아보기>- <더 나아가기 >의 연

계가 긴밀하다 .

6

( 1. 7)

102

( 29. 2)

224

( 64. 2)

17

( 4. 9)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학습> - <되돌아보기> - <더 나아가기>의

연계성의 긴밀도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7%, 그렇지 않다 29.2%, 대

체로 그렇다 57.3%, 매우 그렇다 6.3%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학습> - <되돌아보기> - <더 나아가기>는 학

습 제재 또는 학습 과제가 일관된 원리에 따라 제시되어 있어, 비교적 긴밀한 연

관성을 가지며 교수·학습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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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년별 학습 내용의 위계성 분석

학년별 학습 내용의 위계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33〉과 같다.

〈표 Ⅲ - 33〉 학년별 학습 내용의 위계성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제 7차 국어 교과서에는 학년별 학습 내용의

위계성이 뚜렷하다 .

5

( 1. 4)

122

( 35. 0)

216

( 61. 9)

6

( 1. 7)

제 7차 국어 교과서에는 학년별 학습 내용의 위계성이 뚜렷한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4%, 그렇지 않다 35.0%, 대체로 그렇다 61.9%, 매우 그렇다

1.7%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어 교과서의 학년별 위계성에

대해서 36.4%의 교사들이 부정적 견해를, 63.6%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

므로 학습 내용이 학년별로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리없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4) 교사용 지도서의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제시 여부 분석

교사용 지도서의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제시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

식은 〈표 Ⅲ- 34〉와 같다.

〈표 Ⅲ - 34〉 교사용 지도서의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제시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10

( 2. 9)

138

( 39. 5)

190

( 54. 4)

11

(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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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에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이 제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2.9%, 그렇지 않다 39.5%, 대체로 그렇다 54.4%,

매우 그렇다 3.2%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어과 지도서에

제시된 교수·학습 전략이 부족하므로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다양한 교수 ·학습 전략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15) 교사용 지도서의 풍부한 교수·학습 자료 구성 여부 분석

교사용 지도서의 풍부한 교수·학습 자료 구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

식은 〈표 Ⅲ- 35〉와 같다.

〈표 Ⅲ - 35〉 교사용 지도서의 풍부한 교수·학습 자료 구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학생들에게 제시할 교수·학습 자료가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다.

13

( 3. 7)

148

( 42. 4)

183

( 52. 5)

5

( 1. 4)

제 7차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에 학생들에게 제시할 교수·학습 자료가 풍부하

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3.7%, 그렇지 않다 42.4%,

대체로 그렇다 52.5%, 매우 그렇다 1.4%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교사들은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

공하는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사회과의 현장 타당도 분석 결과

(1)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및 창의성 신장에의 적합성 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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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및 창의성 신장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

사들의 인식은 〈표 Ⅲ- 36〉과 같다.

〈표 Ⅲ- 36>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및 창의성 신장에의 적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17

( 4. 9)

103

( 29. 5)

219

( 62. 8)

10

( 2. 9)

제 7차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

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4.9%, 그렇지 않다

29.5%, 대체로 그렇다 62.8%, 매우 그렇다 2.9%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교사들은 사회과 교과서가 비교적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수준별 학습 내용 구성 여부 분석

수준별 학습 내용 구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37〉과 같다.

〈표 Ⅲ - 37〉 수준별 학습 내용 구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준별로 학습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

10

( 2. 9)

130

( 37. 2)

195

( 55. 9)

14

( 4. 0)

학생들의 능력, 적성, 개인차를 고려한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준별로

교과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2.9%, 그렇지

않다 37.2%, 대체로 그렇다 55.9%, 매우 그렇다 4.0%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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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사회과 교과서의 주제 선택 학습이나 단원 정리 학습 활동에서 심

화·보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 내용이 좀 더 심도있게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3) 교육과정 지역화 구현 가능성 여부 분석

교육과정 지역화 구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38〉

과 같다.

〈표 Ⅲ - 38〉 교육과정 지역화 구현 가능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6

( 1. 7)

77

( 22. 1)

251

( 71. 9)

15

( 4. 3)

교과의 특성상 학교와 지역 실정에 알맞게 교재를 지역화하여 다루어야 하는

사회과 교과서의 지역화 구현 가능성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7%,

그렇지 않다 22.1%, 대체로 그렇다 71.9%, 매우 그렇다 4.3%로‘대체로 그렇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사회과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

용을 근간으로 교재의 지역화가 비교적 잘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보여진다.

(4) 교사 재량 범위 확대 여부 분석

교사 재량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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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39〉 교사 재량 범위 확대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화를 위한 교사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었

다 .

5

( 1. 4)

88

( 25. 2)

234

( 67. 0)

22

( 6. 3)

지역화를 위한 교사의 재량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4%, 그렇지 않다 25.2%, 대체로 그렇다 67.0%, 매우 그렇다 6.3%로‘대체로 그

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과에서 지역화에 역점을 두어 교과서를 편찬하

고 지역 사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이 결국 교사의 재량권 확대하고 있다고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주제·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 여부 분석

주제·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40〉

과 같다.

〈표 Ⅲ - 40〉 주제·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제·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7

( 2. 0)

59

( 16. 9)

258

( 73. 9)

25

( 7. 2)

사회과 교과서가 학습자의 경험, 생활과 관련이 깊고 학생 자신의 의미를 구성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 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

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2.0%, 그렇지 않다 16.9%, 대체로 그렇다

73.9%, 매우 그렇다 7.2%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의 80.1%가 사회과 교과서 내용 구성이 비교적 관련이 높은 주제·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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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양한 교수·자료와의 연계성 여부 분석

다양한 교수·자료와의연계성여부에대한현장 교사들의인식은〈표Ⅲ- 41〉과 같다.

〈표 Ⅲ - 41〉 다양한 교수·자료와의 연계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 외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2

( 0. 6)

80

( 22. 9)

243

( 69. 6)

24

( 6. 9)

사회과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시사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만큼, 사회과 교과서가 교과서 외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22.9%, 대

체로 그렇다69.6%, 매우 그렇다 6.9%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과가 정보화, 세계화 사회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학습 활동

에서 실제적으로 교사 스스로가 학생들이 다양한 자원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

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교과서 자료의 참신성 여부 분석

교과서 자료의 참신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42〉와 같다.

〈표 Ⅲ - 42〉 교과서 자료의 참신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 및 사회과 탐구에 실린 자료는 최신 자

료로 구성되어 있다 .

2

( 0. 6)

56

( 16. 0)

269

( 77. 1)

22

(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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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과서 및 사회과 탐구에 실린 자료는 최신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

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16.0%, 대체로 그렇다 77.1%,

매우 그렇다 6.3%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교과서 및 사회과 탐구는 사회 변화와 미래 세계에 대한 준비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8) 편집과 디자인의 다양성 여부 분석

편집과 디자인의 다양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43〉과 같

다.

〈표 Ⅲ - 43〉 편집과 디자인의 다양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의 편집과 디자인이 세련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

2

( 0. 6)

60

( 17. 2)

255

( 73. 1)

32

( 9. 2)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교과서의 편집과 디자인이 세련되고 다양하게 구성

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17.2%, 대체로

그렇다 73.1%, 매우 그렇다 9.2%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사회 교과서 내용 구성이나 형식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어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에 도움을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9) 시대적 요구에의 적합성 여부 분석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적 요구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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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44〉 시대적 요구에의 적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보화 , 세계화의 시대적 요청에 적합하게 교

과서가 편찬되었다 .

2

( 0. 6)

83

( 23. 8)

237

( 67. 9)

27

( 7. 7)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적 요청에 적합하게 교과서가 편찬되었는가에 대한 교사

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23.8%, 대체로 그렇다 67.9%, 매우 그

렇다 7.7%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사회 교과서 내용이 비교적 사회 변화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0) 사회과 탐구의 보조 교과서로서의 적합성 여부 분석

사회과 탐구의 보조 교과서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45〉와 같다.

〈표 Ⅲ - 45〉 사회과 탐구의 보조 교과서로서의 적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과 탐구 가 사회 교과서를 학습하는데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보조 교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3

( 0. 9)

57

( 16. 3)

253

( 72. 5)

36

( 10. 3)

사회과 탐구가 사회 교과서를 학습하는 데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보조 교과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9%, 그렇지 않다 16.3%, 대체로 그렇다 72.5%, 매우 그렇다 10.3%로‘대체로 그

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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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다수의 교사들이 사회과 탐구가 사회 교과서를 학습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보조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1) 사회과 부도의 학습에의 효용성 여부 분석

사회과 부도의 학습에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46〉

과 같다.

〈표 Ⅲ - 46〉 사회과 부도의 학습에의 효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과 부도에 실린 자료가 사회과 학습의 효

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구성되어 있

다 .

8

( 2. 3)

84

( 24. 1)

243

( 69. 6)

14

( 4. 0)

사회과 부도에 실린 자료가 사회과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2.3%, 그렇지 않다 24.1%, 대

체로 그렇다 69.6%, 매우 그렇다 4.0%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과 부도가 사회과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학습 자료중의 하나

라고 인식하고 있다.

(12)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효용성 여부 분석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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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47〉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효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한 다양한 교수·학습 아

이디어가 교수·학습시 도움을 준다 .

19

( 5. 4)

96

( 27. 5)

218

( 62. 5)

16

( 4. 6)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한 다양한 교수·학습 아이디어가 교수·학습시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5.4%, 그렇지 않다 27.5%, 대체로 그렇

다 62.5%, 매우 그렇다 4.6%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다양한 교수·학습 아이디어가 사회과 교수·학습에 어

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자료가 제시되어야겠다.

(13) 교사용 지도서 학습 과정안의 효용성 여부 분석

교사용 지도서 학습 과정안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48〉과 같다.

<표 Ⅲ - 48〉 교사용 지도서 학습 과정안의 효용성 여부 N = 349( %)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예시 학습 과정안은

교수·학습 활동에 도움을 준다 .

18

( 5. 2)

120

( 34. 4)

200

( 57. 3)

11

( 3. 2)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예시 학습 과정안은 교수·학습 활동에 도움을 주는가

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5.2%, 그렇지 않다 34.4%, 대체로 그렇다

57.3%, 매우 그렇다 3.2%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의 설문 결과 긍정적 견해가 60.5%, 부정적 견해가 39.6%로 나타난 것으

로 보아 교사용 지도서에 다양한 학습 과정안의 예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어진다. 2∼3차시씩 묶여있는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과정안은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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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4) 실생활과의 관련성 여부 분석

사회과의 학습 내용의 실생활 관련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49〉와 같다.

〈표 Ⅲ - 49〉 실생활과의 관련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과의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다 .

5

( 1. 4)

102

( 29. 2)

224

( 64. 2)

18

( 5. 2)

사회과의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실생활과의 연계성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4%, 그렇지 않다 29.2%, 대체로 그렇다 64.2%, 매우 그렇다 5.2%로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학습 내용이 비교적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15) 학생 발달 수준과 제시된 용어나 개념의 적절성 여부 분석

학생 발달 수준과 제시된 용어나 개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

식은 〈표 Ⅲ- 50〉과 같다.

〈표 Ⅲ - 50〉 학생 발달 수준과 제시된 용어나 개념의 적절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과 교과서에 사용된 용어나 개념이 학생들

의 발달 수준에 맞게 제시되어 있다 .

15

( 4. 3)

101

( 28. 9)

223

( 63. 9)

10

(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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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교과서에 사용된 용어나 개념이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제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4.3%, 그렇지 않다 28.9%, 대체로 그렇

다 63.9%, 매우 그렇다 2.9%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과 교과서에 사용된 용어나 개념은 좀 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재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수학과의 현장 타당도 분석 결과

(1) 수준별 교수·학습 가능성 여부 분석

수학 교과서의 수준별 교수·학습 가능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51〉과 같다.

〈표 Ⅲ - 51〉 수준별 교수·학습 가능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수학적 능력과

이해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 교수·학습이 가능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3

( 0. 9)

69

( 19. 8)

258

( 73. 9)

19

( 5. 4)

수학 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수학적 능력과 이해의 수준에 따라 수준

별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9%, 그렇지 않다 19.8%, 대체로 그렇다 73.9%, 매우 그렇다 5.4%로‘대체로 그

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인 수학

교과서가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준별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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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준별 학습 내용 구성 여부 분석

수학 교과서의 수준별 학습 내용 구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52〉와 같다.

〈표 Ⅲ - 52〉 수준별 학습 내용 구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의 체제가 수준별 교수·학습에 유용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

2

( 0. 6)

78

( 22. 3)

237

( 67. 9)

32

( 9. 2)

수학 교과서의 체제가 수준별 교수·학습에 유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

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22.3%, 대체로 그렇다 67.9%,

매우 그렇다 9.2%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수학 교과서의 체제가 비교적 수준별 학습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학습 내용의 탐구·발견 학습 가능성 여부 분석

학습 내용의 탐구·발견 학습 가능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53〉과 같다.

〈표 Ⅲ - 53〉 학습 내용의 탐구·발견학습 가능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학적 개념이나 기능 , 원리 , 법칙 등을 학습자

스스로가 탐구·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

( 0. 9)

72

( 20. 6)

243

( 69. 6)

31

(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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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과서가 수학적 개념이나 기능, 원리, 법칙 등을 학습자 스스로 탐구·발

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9%, 그렇

지 않다 20.6%, 대체로 그렇다 69.6%, 매우 그렇다 8.9%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수학 교과서가 수학적 사고와 탐구를 통하

여 학습자들의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4) 학년별 학습 목표의 위계성 여부 분석

학년별 학습 목표의 위계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54〉와

같다.

〈표 Ⅲ - 54〉 학년별 학습 목표의 위계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학과 학년별 학습 목표의 위계가 분명하다 . -
45

( 12. 9)

269

( 77. 1)

35

( 10. 0)

수학과 학년별 학습 목표의 위계가 분명한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그렇지 않

다 12.9%, 대체로 그렇다 77.1%, 매우 그렇다 10.0%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교사들이 수학과의 연계성 고려로 학년별 학

습 목표의 위계가 교과서에 분명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5) 학습 개념과 실생활과의 연계성 여부 분석

학습 개념과 실생활과의 연계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5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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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55〉 학습 개념과 실생활과의 연계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한 개념을 실제 생활과 연계시키기에 적절

하다 .

3

( 0. 9)

74

( 21. 2)

243

( 69. 6)

29

( 8. 3)

수학과에서 학습한 개념을 실제 생활과 연계시키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9%, 그렇지 않다 21.2%, 대체로 그렇다 69.6%, 매우 그렇다

8.3%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수학과의 학습

내용이 비교적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6)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신장 가능성 여부 분석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신장 가능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56〉과 같다.

〈표 Ⅲ - 56〉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신장 가능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2

( 0. 6)

54

( 15. 5)

250

( 71. 6)

43

( 12. 3)

수학과 교과서의 문제 제기에서 제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15.5%, 대체로 그렇다 71.6%, 매우

그렇다 12.3%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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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사들이 수학과의 내용에서 구체적 조작 활동이 학습자들의 다양한 사고

활동을 유도하므로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7) 교과서와 익힘책의 역할 구분의 명확성 여부 분석

교과서와 익힘책의 역할 구분의 명확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57〉과 같다.

〈표 Ⅲ - 57〉 교과서와 익힘책의 역할 구분의 명확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와 익힘책의 역할 구분이 분명하다 .
3

( 0. 9)

66

( 18. 9)

242

( 69. 3)

38

( 10. 9)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의 역할 구분이 분명한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

혀 아니다 0.9%, 그렇지 않다 18.9%, 대체로 그렇다 69.3%, 매우 그렇다 10.9%로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학습 활동에서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의 역할을 잘 구분하여 학습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8) 디자인 편집과 학습 효과와의 관련성 여부 분석

디자인 편집과 학습 효과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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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58〉 디자인 편집과 학습 효과의 관련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의 디자인의 편집이 세련되어 학습 효과

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

( 1. 1)

79

( 22. 6)

236

( 67. 6)

30

( 8. 6)

교과서의 디자인의 편집이 세련되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1%, 그렇지 않다 22.6%, 대체로 그렇다

67.6%, 매우 그렇다 6.6%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이 비교적 다양한 편집 체제의 도입이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9) 조작 활동과 학년 수준의 적합성 여부 분석

조작 활동의 학년 수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59〉

와 같다.

〈표 Ⅲ - 59〉 조작 활동과 학년 수준의 적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구체적인 조작 활동이 학년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4

( 1. 1)

84

( 24. 1)

242

( 69. 3)

19

( 5. 4)

구체적인 조작 활동이 학년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

은 전혀 아니다 1.1%, 그렇지 않다 24.1%, 대체로 그렇다 69.3%, 매우 그렇다

5.4%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학 교과서의 구체적 조작 활

동이 각 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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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 여부 분석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60〉과 같

다.

〈표 Ⅲ - 60〉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수·학습에 도움을 준다 .
13

( 3. 7)

105

( 30. 1)

209

( 59. 9)

22

( 6. 3)

교사용 지도서의 교수·학습에서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

니다 3.7%, 그렇지 않다 30.1%, 대체로 그렇다 59.9%, 매우 그렇다 6.3%로‘대체

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용 지도서의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효

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11) 단원 구성과 사고력 향상과의 관련성 여부 분석

단원 구성과 사고력 향상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61〉과 같다.

〈표 Ⅲ - 61〉 단원 구성과 사고력 향상과의 연관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년별 단원 구성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

2

( 0. 6)

62

( 17. 8)

259

( 74. 2)

26

( 7. 4)

학년별 단원 구성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17.8%, 대체로 그렇다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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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7.4%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

면 81.6% 의 교사가 수학과의 학습 내용 구성이 수학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학습 내용의 용이성 여부 분석

학습 내용의 용이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62〉와 같다.

〈표 Ⅲ - 62〉 학습 내용의 용이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제 6차 교육과정에 비해 학년별 학습 내용이 쉬워

졌다.

13

( 3. 7)

82

( 23. 5)

204

( 58. 5)

50

( 14. 3)

수학과 교과서의 구성 내용이 제 6차 교육과정에 비해 학년별 학습 내용이 쉬

워졌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3.7%, 그렇지 않다 23.5%, 대체로 그

렇다 58.5%, 매우 그렇다 14.3%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 7

차 수학 교과서의 내용은 제 6차 수학 교과서의 각 학년별 내용에 비해 많이 쉬

워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13) < 재미있는 놀이> 의 학생 흥미도 여부 분석

< 재미있는 놀이> 의 학생 흥미도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 6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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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63〉 <재미있는 놀이 >의 학생 흥미도 여부 N = 349( %)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재미있는 놀이>를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한

다.

14

( 4. 0)

98

( 28. 1)

190

( 54. 4)

47

( 13. 5)

수학과 교과서 내용 중 < 재미있는 놀이> 의 학생 흥미도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4.0%, 그렇지 않다 28.1%, 대체로 그렇다 54.4%, 매우 그렇다

13.5%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재미있

는 놀이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마. 과학과의 현장 타당도 분석 결과

(1) 학습 내용의 수준별 구성 여부 분석

학습 내용의 수준별 구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64〉와

같다.

〈표 Ⅲ - 64〉 학습 내용의 수준별 구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년별 학습 내용이 위계에 따라 수준별로 구

성되어 있다 .

7

( 2. 0)

80

( 22. 9)

251

( 71. 9)

11

( 3. 2)

각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내용이 위계에 따라 수준별로 구성되어 있는가

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2.0%, 그렇지 않다 22.9%, 대체로 그렇다

71.9%, 매우 그렇다 3.2%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과학과 학년별 교과서 학습 내용이 위계에 따라 수준별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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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교수·학습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가능성 여부 분석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65〉와

같다.

〈표 Ⅲ - 65〉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가능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년별 학습 내용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5

( 1. 4)

109

( 31. 2)

224

( 64. 2)

11

( 3. 2)

각 학년별 학습 내용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

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4%, 그렇지 않다 31.2%, 대체로 그렇다 64.2%,

매우 그렇다 3.2%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학과의 학년별

내용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3) 학습 내용에 실제적인 학습 소재의 활용성 여부 분석

학습 내용에 실제적인 학습 소재의 활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66〉과 같다.

〈표 Ⅲ - 66〉 학습 내용에 실제적인 학습 소재의 활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년별 학습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습

소재를 활용하여 구성하고 있다 .

4

( 1. 1)

78

( 22. 3)

249

( 71. 3)

18

( 5. 2)

학년별 학습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습 소재를 활용하여 구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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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1%, 그렇지 않다 22.3%, 대체로 그렇다

71.3%, 매우 그렇다 5.2%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76.5%의 교사들이 교과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생활과 연관된 학습 소재로 구

성되어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수준별 선택 학습 가능성 여부 분석

수준별 선택 학습 가능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67〉과

같다.

〈표 Ⅲ - 67〉 수준별 선택 학습 가능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선택적인 학습이 가능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
8

( 2. 3)
148

( 42. 4)
181

( 51. 9)
12

( 3. 4)

학년별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선택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

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2.3%, 그렇지 않다 42.4%, 대체로

그렇다 51.9%, 매우 그렇다 3.4%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준별 선택 학습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44.7%로 나타난 것으

로 보아 과학 교과서를 이용한 수준별 선택 학습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교실에서 수준별 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

져야 할 것이다.

(5) 교과서와 실험 관찰의 역할 구분의 명확성 여부 분석

교과서와 실험 관찰의 역할 구분의 명확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6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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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68〉 교과서와 실험 관찰의 역할 구분 명확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와 실험 관찰의 역할 구분이 분명하다
6

( 1. 7)

74

( 21. 2)

242

( 69. 3)

27

( 7. 7)

교과서와 실험 관찰의 역할 구분이 분명한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

다 1.7%, 그렇지 않다 21.2%, 대체로 그렇다 69.3%, 매우 그렇다 7.7%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과학 교과서와 실험 관찰의 역할을 구

분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6)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 가능성 여부 분석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 가능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 69〉와 같다.

〈표 Ⅲ - 69〉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 가능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토의 , 실험 , 조사 ,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통

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

11

( 3. 2)

63

( 18. 1)

250

( 71. 6)

25

( 7. 2)

토의, 실험, 조사,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3.2%, 그렇지 않다 18.1%, 대체로 그렇

다 71.6%, 매우 그렇다 7.2%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77.8%가 학습 내용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교수·학습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160 -



(7) 학습 분량의 적절성 여부 분석

학습 분량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70〉과 같다.

〈표 Ⅲ - 70〉 학습 분량의 적절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분량이 적절하다 .
14

( 4. 0)

87

( 24. 9)

225

( 64. 5)

23

( 6. 6)

교과서에 제시된 분량이 적절한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4.0%, 그

렇지 않다 24.9%, 대체로 그렇다 65.5%, 매우 그렇다 6.6%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71.1%가 과학과 학습 분량이 적절하여 학습

자의 수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8) 과학 이론의 학년 수준에의 적합성 여부 분석

과학 이론의 학년 수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 71〉과 같다.

〈표 Ⅲ - 71〉 과학 이론의 학년 수준에의 적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이론들이 학년 수준에

적합하게 제시되어 있다 .

10

( 2. 9)

78

( 22. 3)

245

( 70. 2)

16

( 4. 6)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이론들이 학년 수준에 적합하게 제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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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2.9%, 그렇지 않다 22.3%, 대체로 그렇다70.2%, 매우

그렇다 4.6%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학 교과서에 있는 과

학 이론들이 학년 수준에 알맞게 제시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9) 학습 자료( 사진, 그림) 제시의 적절성 여부 분석

학습 자료( 사진, 그림) 제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72〉와 같다.

〈표 Ⅲ - 72〉 학습 자료 ( 사진 , 그림 ) 제시의 적절성 여부 N = 349( %)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의 학습 자료 (사진 , 그림 )의 제시가 적절

하다 .

5

( 1. 4)

64

( 18. 3)

263

( 75. 4)

17

( 4. 9)

교과서의 학습 자료(사진, 그림)의 제시가 적절한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4%, 그렇지 않다 18.3%, 대체로 그렇다75.4%, 매우 그렇다 4.9%로‘대체

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이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과서의 학습

자료(사진, 그림)를 비교적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0) 계절을 고려한 단원 구성 여부 분석

계절을 고려한 단원 구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7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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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73〉 계절을 고려한 단원 구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단원의 구성이 계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

되어 있다 .

2

( 0. 6)

55

( 15. 8)

279

( 79. 9)

13

( 3. 7)

과학 교과서 단원의 구성이 계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15.8%, 대체로 그렇다 79.9%, 매우

그렇다 3.7%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학 교과서가 계절을

고려한 학습 단원의 배치로 수업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1) 학년간 단원의 위계성 여부 분석

학년간 단원의 위계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74〉와 같다.

〈표 Ⅲ - 74〉 학년간 단원의 위계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년 간 단원의 위계가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

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

5

( 1. 4)

64

( 18. 3)

271

( 77. 7)

9

( 2. 6)

학년 간 단원의 위계가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4%, 그렇지 않다 18.3%, 대체로 그렇다

77.7%, 매우 그렇다 2.6%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학 교과서

가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게 위계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12) 학습 소재의 호기심 유발에의 유용성 여부 분석

학습 소재의 호기심 유발에의 유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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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75〉와 같다.

〈표 Ⅲ - 75〉 학습 소재의 호기심 유발에의 유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 유발에 유용한 학습

소재가 제공되었다 .

4

( 1. 1)

65

( 18. 6)

253

( 72. 5)

27

( 7. 7)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 유발에 유용한 학습 소재가 제공되었는가에 대한 교사

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1%, 그렇지 않다 18.6%, 대체로 그렇다 72.5%, 매우 그

렇다 7.7%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80.2%의 교사가 교

과서의 내용이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제공되어 있어 학습자의 학습에의 흥미

를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3) 학습 소재의 실생활 관련성 여부 분석

학습 소재의 실생활 관련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76〉과

같다.

〈표 Ⅲ - 76〉 학습 소재의 실생활 관련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하면서 학생들이 호기심

을 갖는 현상이나 사물로 학습 소재를 구성하고

있다 .

6
( 1. 7)

62
( 17. 8)

255
( 73. 1)

26
( 7. 4)

교과서의 내용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하면서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는 현상이

나 사물로 학습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7%, 그렇지 않다 17.8%, 대체로 그렇다 73.1%, 매우 그렇다 7.4%로‘대체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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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이 실생활 관련 학습 소재로

구성되어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4) 교사용 도서의 실험 사례 및 절차의 유용성 여부 분석

교사용 도서의 실험 사례 및 절차의 유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77〉과 같다.

〈표 Ⅲ - 77〉 교사용 지도서의 실험 사례 및 절차의 유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실험 사례 및 절차가

교수·학습에 도움이 된다 .

8

( 2. 3)

86

( 24. 6)

238

( 68. 2)

17

( 4. 9)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실험 사례 및 절차가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2.3%, 그렇지 않다 24.6%, 대체로 그렇다 68.2%,

매우 그렇다 4.9%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여러 가지 실험 사례가 절차가 과학과 교수·학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교사용 도서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적절성 여부 분석

교사용 도서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적절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

은 〈표 Ⅲ- 7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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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78〉 교사용 지도서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적절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용 지도서에 실험 실습에 필요한 다양한 아

이디어와 예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11

( 3. 2)

105

( 30. 1)

212

( 60. 7)

21

( 6. 0)

교사용 지도서에 실험 실습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예시가 적절하게 제시

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3.2%, 그렇지 않다 30.1%, 대체로

그렇다 60.7%, 매우 그렇다 6.0%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

의 33.3%가 교사용 지도서에 실험 ·실습에 필요한 아이디어의 제시가 다소 부족

하므로 더 많은 아이디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바. 영어과의 현장 타당도 분석 결과

(1) 학습 내용의 학년별 위계에 따른 단계적 구성 여부 분석

학습 내용의 학년별 위계에 따른 단계적 구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

은 〈표 Ⅲ- 79〉와 같다.

〈표 Ⅲ - 79〉 학습 내용의 학년별 위계에 따른 단계적 구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년별 학습 내용이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 0. 6)

46

( 13. 2)

286

( 81. 9)

15

( 4. 3)

학년별 학습 내용이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13.2%, 대체로 그렇다 81.9%, 매우 그렇다

4.3%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따르면 86.2%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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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많은 교사들이 영어 교과서의 학년별 학습 내용이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인차를 고려한 교과서 구성 여부 분석

개인차를 고려한 교과서 구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80〉

과 같다.

〈표 Ⅲ - 80〉 개인차를 고려한 교과서 구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다.
5

( 1. 4)

125

( 35. 8)

214

( 61. 3)

5

( 1. 4)

학습 내용이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4%, 그렇지 않다 35.8%, 대체로 그렇다 61.3%, 매우

그렇다 1.4%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37.2%의 교사들이 교과서가 개인차를 고려한 구성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으므로 개인차를 고려한 교과서 구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어진다.

(3) 학습 내용의 학년별 수준에의 적절성 여부 분석

학습 내용의 학년별 수준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8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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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81〉 학습 내용의 학년별 수준에의 적절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년별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보다 낮다 .
10

( 2. 9)
150

( 43. 0)
182

( 52. 1)
7

( 2. 0)

학년별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보다 낮은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

니다 2.9%, 그렇지 않다 43.0%, 대체로 그렇다 52.1%, 매우 그렇다 2.0%로‘대체

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45.9%의 비교적 많은 교

사들이 교과서의 학년별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므

로 학습 내용을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4) 실제적인 상황과의 관련성 여부 분석

실제적인 상황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82〉와

같다.

〈표 Ⅲ - 82〉 실제적인 상황과의 관련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상황과 소재

로 구성되어 있다 .

2

( 0. 6)

50

( 14. 3)

281

( 80. 5)

16

( 4. 6)

학년별 학습 내용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상황과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14.3%, 대체로 그렇

다 80.5%, 매우 그렇다 4.6%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85.1%의 비교적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실생활에 매우 유용하여

학습 목표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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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의 가능성 여부 분석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83〉과 같다.

〈표 Ⅲ - 83〉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의 가능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

서로 구성되어 있다 .

5

( 1. 4)

112

( 32. 1)

223

( 63. 9)

9

( 2. 6)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

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1.4%, 그렇지 않다 32.1%, 대체로 그렇다 63.9%, 매우

그렇다 4.6%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 교과서의

내용이 논리적 사고력이나 창의력 신장과는 유의미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6) 수준별 학습의 유용성 여부 분석

수준별 학습의 유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84〉와 같다.

〈표 Ⅲ - 84〉 수준별 학습의 유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의 체제가 수준별 교수·학습에 유용하

도록 구성되어 있다 .

3

( 0. 9)

89

( 25. 5)

245

( 70. 2)

12

( 3. 4)

교과서의 체제가 수준별 교수·학습에 유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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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9% 그렇지 않다 25.5%, 대체로 그렇다 70.2%, 매우

그렇다 3.4%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과서의 체제가 제 7차

교육과정이 특징이기도 한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수·학습에 비교적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교과서의 보조 자료로서의 효용성 여부 분석

교과서의 보조 자료로서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85〉와

같다.

〈표 Ⅲ - 85〉 교과서의 보조 자료로서의 효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가 보조자료 ( CD롬 타이틀 또는 테이프 )

로 사용된다 .

1

( 0. 3)

45

( 12. 9)

264

( 75. 6)

39

( 11. 2)

교과서가 보조자료(CD롬 타이틀 또는 테이프)로 사용되는가에 대한 교사의 의

견은 전혀 아니다 0.3% 그렇지 않다 12.9%, 대체로 그렇다 75.6%, 매우 그렇다

11.2%로‘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86.8%의 비교적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가 보조 자료로서의 효용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8) 활동 중심적인 학습내용 구성 여부 분석

활동 중심적인 학습내용 구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8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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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86〉 활동 중심적인 학습 내용 구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 내용이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 0. 3)

27

( 7. 7)

262

( 75. 1)

59

( 16. 9)

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3% 그렇지 않다 7.7%, 대체로 그렇다 75.1%, 매우 그렇다 16.9%로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의 대다수가 교과서의 내

용이 활동 중심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교수·학습 활동

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9) 텍스트로 제시되지 않은 학습 내용의 불편성 여부 분석

텍스트로 제시되지 않은 학습 내용의 불편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

은 〈표 Ⅲ- 87〉과 같다.

〈표 Ⅲ - 87〉 텍스트로 제시되지 않은 학습 내용의 불편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습 내용이 텍스트 (문장 )로 제시되어 있지 않

아 불편하다 .

7

( 2. 0)

114

( 32. 7)

209

( 59. 9)

19

( 5. 4)

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텍스트(문장)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지 않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2.0% 그렇지 않다 32.7%, 대체로 그렇다

59.9%, 매우 그렇다 5.4%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교

적 많은 교사들이 학습 내용이 텍스트(문장)로 제시되면 학습에 더 효과적일 것이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171 -



(10) 교사용 지도서 자료의 유용성 여부 분석

교사용 지도서 자료의 유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88〉과

같다.

〈표 Ⅲ - 88〉 교사용 지도서 자료의 유용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수·학습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

2

( 0. 6)

44

( 12. 6)

269

( 77. 1)

34

( 9. 7)

교과서 지도서는 교수·학습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의

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12.6%, 대체로 그렇다 77.1%, 매우 그렇다

9.7%로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교적 많은 교사들이

영어과 교사용 지도서를 교수·학습지도에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1) CD롬 타이틀의 유용성 여부 분석

CD롬 타이틀의 유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89〉와 같

다.

〈표 Ⅲ - 89〉 CD롬 타이틀의 유용성 여부 N = 349( %)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CD롬 타이틀은 교수·학습에 유용하게 사용된

다 .
-

17

( 4. 9)

244

( 69. 9)

88

( 25. 2)

- 172 -



CD롬 타이틀은 교수·학습에 유용하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그

렇지 않다 4.9%, 대체로 그렇다 69.9%, 매우 그렇다 25.2%로 ‘대체로 그렇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다수의 교사들이 영어과 교수·학습 지도를 할

때, CD롬 타이틀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2) 그림 카드의 유용성 여부 분석

그림 카드의 유용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90〉과 같다.

〈표 Ⅲ - 90〉 그림 카드의 유용성 여부 N = 349(% )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과서의 그림 카드 (플래쉬 카드 )는 교수·학

습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

1

( 0. 3)

33

( 9. 5)

244

( 69. 9)

71

( 20. 3)

교과서의 그림 카드(플래쉬 카드)는 교수·학습에 유용하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3%, 그렇지 않다 9.5%, 대체로 그렇다 69.9%, 매

우 그렇다 20.3%로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과서에 제공되어져 있는 그림 카드(플래쉬 카드)를 수업에서 잘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3) 챈트와 노래, 게임과 학습 흥미 유발의 연관성 여부 분석

챈트와 노래, 게임과 학습 흥미 유발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

은 〈표 Ⅲ- 9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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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91〉 챈트와 노래 , 게임과 학습 흥미 유발의 연관성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챈트와 노래 , 게임 등이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2

( 0. 6)

28

( 8. 0)

260

( 74. 5)

59

( 16. 9)

교과서의 챈트와 노래, 게임 등이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8.0%, 대체로

그렇다 74.5%, 매우 그렇다 16.9%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

문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있어서, 교과서의 챈트

와 노래, 게임 등이 학습에의 참여도를 높일 뿐 아니라, 학습 지도에 매우 효과적

임을 알 수 있다.

(14) 학습 내용과 활동의 다양성 여부 분석

학습 내용과 활동의 다양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92〉와 같다.

〈표 Ⅲ - 92〉 학습 내용과 활동의 다양성 여부 N = 349(% )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제 6차 교과서에 비해 학습 내용과 활동이 다

양해졌다 .

2

( 0. 6)

52

( 14. 9)

262

( 75. 1)

33

( 9. 5)

제 6차 교과서에 비해 학습 내용과 활동이 다양해졌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14.9%, 대체로 그렇다 75.1%, 매우 그렇다

9.5%로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

해 구성된 교과서는 학습 내용과 활동이 제 6차 교육과정에 비해 비교적 다양하

게 구성되어 학습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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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진, 삽화에 학습 내용 반영 여부 분석

사진, 삽화에 학습 내용 반영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표 Ⅲ- 93〉

과 같다.

〈표 Ⅲ - 93〉 사진 , 삽화에 학습 내용 반영 여부 N = 349(%)

응답 내용

설문 내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진 , 삽화 등 디자인이 세련되어 학습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

2

( 0. 6)

33

( 9. 5)

279

( 80. 0)

35

( 10. 0)

사진, 삽화 등 디자인이 세련되어 학습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교사

들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0.6%, 그렇지 않다 9.5%, 대체로 그렇다 80.0%, 매우 그

렇다 10.0% ‘대체로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 교과서는 사

진, 삽화, 공간과 여백의 효과를 살려 학습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과

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경력별, 담임 학년별，제 7차 교육과정 적용 학년

담당 횟수별 분산 분석 결과

가. 경력별 분산 분석 결과

경력에 따른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

여 일원분산분석(One- W ay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력에 따른 각 교과별

교과용 도서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Ⅲ- 9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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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 - 94 > 경력별 교과용 도서 만족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 편차

하위 요인 집단 N M SD

교과용 도서 전반

경력 10년 미만

경력 10- 19년

경력 20- 29년

경력 30년 이상

106

110

108

25

2. 6584

2. 7149

2. 7493

2. 7104

. 3283

. 3270

. 2960

. 2431

국어과 교과용 도서

경력 10년 미만

경력 10- 19년

경력 20- 29년

경력 30년 이상

106

110

108

25

2. 7132

2. 7382

2. 7716

2. 8240

. 2936

. 3134

. 3180

. 2471

사회과 교과용 도서

경력 10년 미만

경력 10- 19년

경력 20- 29년

경력 30년 이상

106

110

108

25

2. 7164

2. 7673

2. 7963

2. 7947

. 3294

. 3339

. 3056

. 2873

수학과 교과용 도서

경력 10년 미만

경력 10- 19년

경력 20- 29년

경력 30년 이상

106

110

108

25

2. 8004

2. 8469

2. 9074

2. 8308

. 3034

. 3223

. 3499

. 3397

과학과 교과용 도서

경력 10년 미만

경력 10- 19년

경력 20- 29년

경력 30년 이상

106

110

108

25

2. 7503

2. 7697

2. 8037

2. 8347

. 3886

. 3569

. 3195

. 2790

영어과 교과용 도서

경력 10년 미만

경력 10- 19년

경력 20- 29년

경력 30년 이상

106

110

108

25

2. 8749

2. 9267

2. 8963

2. 8187

. 2353

. 2143

. 2583

. 2806

문항 전체

경력 10년 미만

경력 10- 19년

경력 20- 29년

경력 30년 이상

106

110

108

25

2. 7705

2. 8087

2. 8331

2. 8203

. 2588

. 2403

. 2578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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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력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의 평균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분산 분석 결과는 <표 Ⅲ- 95>와 같다.

<표 Ⅲ- 95> 경력별 교과용 도서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하위 요인 분산원 SS df MS F Si g

교과용 도서 전반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479
33. 765
34. 245

3
345
348

. 160
9. 787

1. 633 . 181

국어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343
32. 044
32. 387

3
345
348

. 114
9. 288

1. 232 . 298

사회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377
35. 516
35. 894

3
345
348

. 126

. 103
1. 222 . 302

수학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627

36. 852

37. 479

3

345

348

. 209

. 107

1. 955 . 120

과학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240

42. 530

42. 770

3

345

348

8. 004

. 123

. 649 . 584

영어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298

19. 791

20. 089

3

345

348

9. 935

5. 753

1. 727 . 161

문항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217

21. 543

21. 760

3

345

348

7. 242

6. 262

1. 156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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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별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교과용

도서 전반, 국어과 교과용 도서, 사회과 교과용 도서, 수학과 교과용 도서, 과학과

교과용 도서, 영어과 교과용 도서, 교과용 도서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p.> .05 수준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담임 학년별 분산 분석 결과

담임 학년에 따른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T ukey 검

증을 하였다. 먼저 담임 학년에 따른 각 교과별 교과용 도서 만족도의 평균과 표

준편차는 <표 Ⅲ- 96>과 같다.

< 표 Ⅲ - 96 > 담임 학년별 교과용 도서 만족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 편차

하위 요인 집단 N M SD

교과용 도서 전반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4학년 담임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59

44

67

60

65

54

2. 7049

2. 6981

2. 7655

2. 6964

2. 6802

2. 6706

. 2972

. 2488

. 2889

. 3481

. 3319

. 3456

국어과 교과용 도서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4학년 담임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59

44

67

60

65

54

2. 7864

2. 7561

2. 7910

2. 7622

2. 7179

2. 6605

. 3044

. 2810

. 2999

. 2887

. 3391

. 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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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 - 96 > 계속

하위 요인 집단 N M SD

사회과 교과용 도서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4학년 담임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59

44

67

60

65

54

2. 8124

2. 7273

2. 8338

2. 7722

2. 7610

2. 6407

. 2854

. 2798

. 3058

. 3303

. 3753

. 3019

수학과 교과용 도서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4학년 담임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59

44

67

60

65

54

2. 8644

2. 8234

2. 9495

2. 8282

2. 7728

2. 8519

. 3153

. 3016

. 3204

. 3496

. 3343

. 3232

과학과 교과용 도서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4학년 담임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59

44

67

60

65

54

2. 7932

2. 7652

2. 8547

2. 7978

2. 7323

2. 7160

. 3074

. 3187

. 4140

. 3817

. 4388

. 2982

영어과 교과용 도서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4학년 담임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59

44

67

60

65

54

2. 8949

2. 9015

2. 8737

2. 8456

2. 9190

2. 9346

. 1954

. 2582

. 2557

. 2444

. 2660

. 2130

문항 전체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4학년 담임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59

44

67

60

65

54

2. 8293

2. 7939

2. 8599

2. 8005

2. 7808

2. 7582

. 2364

. 2310

. 2433

. 2799

. 2842

.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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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년 담임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하여 집단의 평균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분산 분석 결과는 <표 Ⅲ- 97>과 같다.

<표 Ⅲ - 97> 담임 학년별 교과용 도서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하위 요인 분산원 SS df MS F Si g

교과용 도서 전반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421

33. 824

34. 245

5

343

348

8. 422E- 02

9. 861E- 02

. 854 . 512

국어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698

31. 689

32. 387

5

343

348

. 140

9. 239E- 02

1. 512 . 186

사회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1. 349

34. 545

35. 894

5

343

348

. 270

. 101

2. 679 . 022*

수학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1. 123

36. 356

37. 479

5

343

348

. 225

. 106

2. 118 . 063

과학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240

42. 530

42. 770

5

343

348

. 156

. 122

1. 227 . 273

영어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298

19. 791

20. 089

5

343

348

5. 997E- 02

5. 786E- 02

1. 036 . 396

문항 전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217

21. 543

21. 760

5

343

348

7. 930E- 02

6. 247E- 02 1. 269

. 277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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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학년별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교

과용 도서 전반, 국어과 교과용 도서, 수학과 교과용 도서, 과학과 교과용 도서,

영어과 교과용 도서, 교과용 도서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p.> .05 수준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과 교과용 도서의 만족도 결과 p.< .0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사회과 교과용 도서 만족도의 집단간

개별 비교를 위해 사후검증으로 T ukey 검증을 하였다.

사회과 교과용 도서에 대한 T ukey 검증한 결과는 <표 Ⅲ- 98>과 같다.

<표Ⅲ - 98 > 담임 학년별 사회과 교과용 도서 만족도 Tukey 검증 결과

집 단 M E1 E2 E3 E4 E5 6( E6)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4학년 담임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 E1)

( E2)

( E3)

( E4)

( E5)

( E6)

2. 8124

2. 7273

2. 8338

2. 7722

2. 7610

2. 6407
* *

*

*

* p< .05.

담임 학년별 사회과 교과용 도서에 대한 만족도 T ukey 검증 결과 6학년 담임

교사는 1학년 담임 교사와 3학년 담임 교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p< .05). 즉 6학년 담임 교사 집단이 1학년 교사 집단과 3학년 교사 집

단에 비하여 사회과 교과용 도서에 있어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집단 사이에는 평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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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제 7차 교육과정 적용 학년 담당 횟수별 분산 분석 결과

제 7차 교육과정 적용 담당 학년 횟수에 따른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

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 W ay ANOVA)을 실시하

였다. 먼저 제 7차 교육과정 적용 담당 학년 횟수에 따른 각 교과별 교과용 도서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Ⅲ- 99>와 같다.

<표 Ⅲ - 99> 제 7차 교육과정 적용 학년 담당 횟수별 분산 분석 결과

하위 요인 집단 N M SD

교과용 도서 전반

1년

2년

3년

122

156

71

2. 7295

2. 7115

2. 6751

. 3374

. 2887

. 3255

국어과 교과용 도서

1년

2년

3년

122

156

71

2. 7454

2. 7675

2. 7052

. 3237

. 2781

. 3281

사회과 교과용 도서

1년

2년

3년

122

156

71

2. 7967

2. 7573

2. 7628

. 3500

. 3035

. 3046

수학과 교과용 도서

1년

2년

3년

122

156

71

2. 8632

2. 8378

2. 8559

. 3424

. 3081

. 3491

과학과 교과용 도서

1년

2년

3년

122

156

71

2. 7792

2. 7705

2. 7972

. 3884

. 3377

.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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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99> 계속

하위 요인 집단 N M SD

영어과 교과용 도서

1년

2년

3년

122

156

71

2. 8953

2. 8778

2. 9268

. 2624

. 2393

. 2010

문항 전체

1년

2년

3년

122

156

71

2. 8152

2. 8012

2. 8056

. 2729

. 2403

. 2347

다음으로 제 7차 교육과정 적용 학년 담당 횟수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대한 만

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의 평균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분산 분석 결

과는 <표 Ⅲ- 100>과 같다.

<표 Ⅲ - 100> 경력별 교과용 도서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하위 요인 분산원 SS df MS F Si g

교과용 도서 전반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133

34. 111

34. 245

2

246

348

6. 673E- 02

9. 859E- 02

. 667 . 509

국어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190

32. 197

32. 387

2

246

348

9. 514E- 02

9. 305E- 02

1. 022 . 361

사회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298

35. 596

35. 894

2

246

348

. 149

. 103

1. 447 . 237

수학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4. 695E- 02

37. 432

37. 496

2

246

348

2. 347E- 02

. 124

. 217 .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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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 100> 계속

하위 요인 분산원 SS df MS F Si g

과학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3. 472E- 02

42. 736

42. 770

2

246

348

1. 736E- 02

. 124

. 141 . 869

영어과 교과용 도서

집단간

집단내

전 체

. 117

19. 972

20. 089

2

246

348

5. 873E- 02

5. 789E- 02

1. 015 . 364

문항 전체

집단간

집단내

전 체

1. 759E- 02

21. 742

21. 760

2

246

348

8. 793E- 02

6. 302E- 02

. 140

. 870

제 7차 교육과정 적용 학년 담당 횟수에 따른 교과용 도서 만족도 분산 분석

결과 교과용 도서 전반, 국어과 교과용 도서, 사회과 교과용 도서, 수학과 교과용

도서, 과학과 교과용 도서, 영어과 교과용 도서, 교과용 도서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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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탄력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실질적으로 교과용 도서의 개선

과 수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를 분석·평가하여 교과용 도

서 개정 및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두었다.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크게 1) 교과용 도서 관련 이론적 배경 연구 및 제 7차

교육과정 분석, 2)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

석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1) 교육과정 관련 연구물 분석, 2) 교과용 도서 개발 관련 연구

물 분석, 3) 교과서 관련 선행 이론 연구물 분석, 4) 현장 교사의 설문을 바탕으로

한 교과용 도서 현장 타당도 분석 , 5)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 집필

자, 현장의 교과 교육 전문가, 제 7차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 교과 교육 연구회의

회원들과의 협의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과서는 실제 세계와의 연결 기능, 학문 체제와의 연결 기능, 교수 방법과의

연결 기능, 학습 방법과의 연결 기능을 가진다. 또한 교과서관도 시대의 변화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제시하였다.

각 국의 교과서 정책을 살펴본 결과 각 나라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교과서

정책을 달리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처럼 국정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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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교과서의 변화로 수학은 성취 기준에 따라 단계적인 교수·학습에 전개되도록

개발되었으며, 국어, 사회, 과학 및 영어 교과는 학생의 능력 수준에 따라 학습의

양과 폭이 달라질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을 분석한 결과

수준별 교육과정 반영, 학습자의 학습과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교과용 도서의 개

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 학습 동기, 흥미

유발을 돕는 편집 체제, 정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 등에 초

점을 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된 각 교과용 도서에 대한 현장 타당도를 분

석·평가하기 위한 설문 조사 결과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는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지식기반 사회에 학생들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교과서 구성이 되어 있는 비교적 긍정

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각 교과

별 교과용 도서에 요구되어졌던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

과서 편찬이라는 명분에 걸맞게 각 교과용 도서가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의 학습 발달 단계에 적합한 흥미

와 동기 유발, 학습자의 정서를 고려한 다양한 편집 체제 및 디자인 기법의 도입

이 학습 효과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설문

조사 결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공감에도 불구하고 교과용 도서에 제시된 학습의 위계성 문제,

교사용 지도서의 효율성 문제 등은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2. 제언

본 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 개선

방안과 우리 나라의 교과용 도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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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개선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개선 방안을 학습 내용, 학습 방법, 평가

방법, 수준별 학습, 교과서 체제 및 디자인 삽화, 교사용 지도서로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한다.

(1) 교과용 도서의 학습 내용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학습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과거의 교과서에 비하여 현 교과용 도서는 학습 내용이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실생활, 사례,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현장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교과면에서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중 학생의 자기 주도

적 학습 능력의 신장과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면에서 현장 교사

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습의 계획부터 결과 및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조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사와 부모, 그리고 모

든 정책 결정자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그

러나 실질적으로 현장 교사들은 다인수 학급에서 과다한 학습량을 주어진 시간에

소화시켜야 한다는 관념 속에 있다보니 교과용 도서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

을 주기에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제 7차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선언적 의

미로만 자기 주도적 학습이 전파된 것이지,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핵심과 자기 주도

적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교사 자신의 체득화가 부족하여 그런 경

향을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므로 교과용 도서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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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 교사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요구되며 또한 교육 당국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주도

적 학습의 핵심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교사의 재교육

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면에서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와 학

생의 교수·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내용을 30% 감축해서 제시한다고 했지

만 현장 교사들은 교과서의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크게 감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수준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부담의 경감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경향은 전 학생이 기본으로 학습해야 할 부분과 수준에 따

라 학습할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 현행 교과서 체제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전과

같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쫓기다 보니 가르

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가르침으로써 상대적으로 학습 분량이 많아져 주어진

수업 시수에서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신

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의 교사들이 수준별 학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당국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현장 전달 체계를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어 교과서에서 현장 교사들은 학년별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보다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영어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2) 교과용 도서의 학습 방법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용 도서의 학습 방법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현행

교과용 도서는 다양한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활용을 유도하며

구체적 학습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과용 도서의 학습 지도 계획 작성의 용이성 여부에 대한 현장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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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교사들이 실제 학습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현 교과서가 활동 중심형, 자료 제시형 등 열린 교과서관을 도입함으로

써 이전에 교사들이 교과서 내용만을 가르쳤던 오랫동안 수업 방식에 익숙해 있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의 활동을 조장하거나 자료를 제시하여 조사,

탐구하게 하는 수업 방식에는 교사 자신이 익숙하지 않고, 지식 전달 방식으로 가

르치기에는 교과서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습 지도 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이 교사들이 학습 지도 계획

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할 것을 주장하지만 다인수 학급

이 대부분인 학교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수준별 학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

실이다. 특히 전 과목을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부족으로 수업 시수가

많아져 매 수업 시간마다 그 차시에 가장 알맞은 수업 방법을 연구해서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구체적인 학습 지도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먼저 외적 환경 요인인 다인수 학급의 축소와 교과 담당 교사

의 수를 늘임으로써 교사들이 수업 시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하며

한편으로는 학습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를 풍부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내적 환경 요인으로는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 열린 교과서관에 의해 학습

을 가르치는 방법들을 연수할 필요성이 있다.

(3) 교과용 도서의 평가 방법

교과서별로 수행 평가의 적용 가능성 및 평가 자료 제시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

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나, 전 교과 영역에서 교과용 도서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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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교과서관에서 교과서는 단지 자료를 제시하는 자료집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교과용 도서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교과서를 배우

는 수업이 아니라 교과서를 이용하여 배우게 하려는 수업을 실현시키는데 많은

장애를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교과서 개발 정책에 따른

정책적인 문제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우리 교과용 도서의 심의

체제는 국정제이며 가격은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있고, 교과서의 크기, 교과서 삽

화의 색도, 디자인 등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가 풍부한 자료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용 도서

의 개발 정책에 대하여 과감히 국가가 가진 모든 권한을 버리고 외국처럼 인정제

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에 풍부한 자료를 실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교과용 도서의 수준별 학습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인 수준별 학습에 대한 교과용 도서의 설문 결

과 교사들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알맞게 학습 내용의 수준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

고 있으며 특히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도 수준별 학습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용 도서의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한 편찬 여부에

대해서는 40%이상의 교사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교과서별로도 수학과 영어와는 달리 국어, 사회, 과학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과

서가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수준별 교육은 제 7차 교육과정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한 교과서의

개발은 수업 지도를 위한 기본 요건이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과중한 수업 부담

과 전문성이 부족한 교과까지 가르치면서 교과서가 학생의 능력, 적성,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과서로 편찬되어 있지 않다면 수준별 학습에 도달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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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수준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

를 분석하여 교사들이 쉽게 수준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다시 교과서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5) 교과용 도서의 교과서 체재 및 디자인, 삽화

전반적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용 도서의 체재 및 디자인, 삽

화는 과거의 교과용 도서에 비해 채색 기법 및 형식의 다양성을 추구하였고, 사실

적, 회화적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편집 체제를 활용

하여 만화, 사진 등을 풍부히 실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가지 고려할 것은 교과서 체재 및 디자인이 너무 다양하고 산만해서

매 차지의 교재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면 다양성이 오히려 학습의 능률을 높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6) 교과용 도서의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들의 수업을 도와주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설

문 조사에서도 많은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 내용과 교과서 학습 내용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용 지도서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현장 교사들은 국어 교사용 지도서에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제시가 미

비하며, 교사용 지도서의 풍부한 교수·학습 자료 구성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

다. 또한 사회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지도서에 제시된 예시 학습 과정안이 교수·

학습 활동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학습 주제 구성은 주로 활동 중심의 학습 활동이 많아 교사

들은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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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심화·보충 학습을 실시하는 국어와 사회 과목에 대해서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에서 더 많은 학습 자료와 학습 과정안 및 학습 전략 제시를 요구

하고 있다. 특히 사회 교사용 지도서는 제 6차에 비하여 학습 과정안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어 교사들이 실제로 교사용 지도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용 지도서가 교사들의 학습 활

동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교과용 도서이므로 교사들이 바라는 내용 즉, 교수·학

습 전략과 교수·학습 자료 및 수업 과정안을 좀 더 많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국어과와 사회과에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들이 수준별 수업을 좀 더 쉽

게 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을 요구하

고 있다.

나. 교과서 정책

(1) 교과서 정책으로 검정제나 인정제, 자유 발행제를 적극적으로 검

토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볼 때, 우리와 같이 국정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양성이 국가 교과서 제도의 핵심

이 되기 때문에 국정제는 사실상 낙후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다양성을 기준으로 볼 때 국정제는 교과서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

단된다.

또한 국정제는 국가가 저술하고 국가가 심의하고 국가가 발행하는 체제를 가지

고 있다. 이에 대한 가격 책정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제의 비판에

대해 박도순 등(2000)은 일본의 예를 제시하며 검정제도가 교과서 제도의 중심을

차지함에 따라 검정 기준과 체제, 교과서 가격 결정제 등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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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정제의 대안으로서 검정제나 인정제, 자유 발행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정제나 인정제, 자유 발행제가 과도한 문제를 가져올 것

이란 판단은 케인즈식의 경제에 대한 맹신일 뿐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선

진국들은 교과서의 출판과 질 관리를 점차 시장 기능에 이양하고 있다. 선진국들

에서 검정제나 인정제, 자유 발행제를 사용해도 문제가 적은 것은 과도한 국가 개

입보다는 시장 기능이 보다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상, 교과서를 전문으로 발행하는 출판사가 없으며 교과서 저술을

전공으로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자유 발행제는 초기에 막대한

비용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교과서를

심의 검토하는 검정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내 교과서 검정 담당 상설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검정제, 인정제, 자유 발행제 정책에 맞추어 교과서 검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2002년 7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심의 단계에서 문

제가 되었던 사항도 전문 부서와 인력 부재가 큰 원인 중의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 검정 관리 위원회와 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교과서 심의 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하며 검정 관리 위원회는

교육부 내에 별도의 상설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 검정 관리의 업무를 이 별도의 상설 기구 속에 이관하며 여기에 덧붙여

교육과정의 편성과 관리까지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별도의 기구에서 교육과

정과 교과서를 함께 다루게 된다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편에 능률을 기할 수

있고, 교육 과정과 교과서와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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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서 발행 체제를 변경시켜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볼 때, 외국에는 교과서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으며, 교과서의 저술과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이 풍부하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교과서는 비교적 단시일내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교

과서가 집필된다. 이는 교과서의 질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외국의

교과서가 우리보다 양질의 것이라고 볼 때, 우리도 이러한 교과서 전문 출판인과

저술인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개편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편을 현재와 같이 일정 시기마다 일제히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는 것은 인력 운용이나, 학문의 발전 속도로 볼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교육과정의 부분 개편이 실시되고 그에 따라 교과서도 부분 수정이 계속되어

야 한다. 이렇게 계속되는 교육과정의 부분 개편과 교과서의 수정은 교육과정 종

사자와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꾸준한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으로 교과서

저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과서 가격 체제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 국가가 도서

단가를 정하는 현재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이상의 세련된 디자인이나 혁

신적인 편집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가격

체제가 시장의 원리를 따르도록 제도화된다면 국가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는가에 대해서만 점검하면 될 것이고, 가격 책정에 따른 부조리나 낙후된 체제

로 인한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

보다는 심의와 선정이 별도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 학교나 지역

교육청의 선정 권한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심의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국가나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해 실시되며 이를 목록화한다. 목록 중에서 지

역의 실정이나 학교의 실태를 참고하여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만 이러한 경우에, 수요가 부족한 일부 지역을 위해서는 국가가 출판사에게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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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교과서 심의에 관한 인력풀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심의 위원회에는 교사, 교수, 교육부 편수 담당자 및 한국교

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 위원과 검정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 위원

위촉은 비공개로 하며, 그 인적 사항은 비밀로 한다. 이러한 비공개 제도는 교과

서 심의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출판사의 부당한 접근을 막기 위한 것으로 독일과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심의 위원의 분포가 어

떠했는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의 위원의 분포가 편중되어 있다면 몇 가지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심의진에 포함되는 인물들의 참신성이 부족하다면 계속

되는 교과서 개편에서 출판사가 이들의 구성을 인지하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도 미국의 경우처럼 심의진의 인력풀을 만들어 활

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교과별, 교수, 교사, 디자이너 등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과서 심의 때마다 인력풀에서 선발하며,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교사의 수를 계속하여 확대해가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인력풀 관리에 관여하며, 교과서 심의에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

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 나라의 국정제 교과서 제도가 전부 검정제로 전환된다면 충분

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별도의 부서에서 검정제가 완전히 정착

될 기간 동안 임시 심의 기구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별도

의 부서에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심의한 교과서의 질을 담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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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서 정책이 변화하면 교과서 선정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 제도가 국정에서 검정이나 인정제로 전환되면

한 교과에 다수의 교과서가 등장하게 된다. 각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부합하면서도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어떤 교과서를 누가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정제 하에서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과서를 가지고 있었

으므로 선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 교과서를 가지는 검인정 체제

하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를 수반한다.

먼저 어떤 교과서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교과서의 기능을 놓고 볼

때, 교과서가 가지는 있는 내용이나 형식상의 특징은 학습자의 학습과 교수자의

교수에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학교마다 학습자와 교수자

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 선택의 최종 권한은 교수자, 즉 교사에게 일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사에게 일임될 경우 전학이 빈번한 우리 학교 현실

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가 모든 교과에 대해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에 개별 학교 단위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 어

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교과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를 선정할 때에는 내용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무리없이 전달할 수 있는가

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가, 학교 형편이나 교수자 특성에 맞는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세울 때에는 교육계와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조

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누가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떤 교과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다. 즉, 교실 단위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선

택해야 하며, 학교 단위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교과서 선정 위

원회가, 지역 교육청 단위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 내의 교과

서 선정 위원회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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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 설치되는 교과서 선정 위원회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각 교과별 교

사 모임에서 선정하고 학교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된다. 학교별로 교과서 선정권을 갖는 독일과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

한다. 이와는 달리 지역 교육청 내에서 교과서 선정 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는 전공

교사와 전문가, 지역 교육청 소속의 장학사나 연구사, 학교 운영 위원회의 교과별

대표가 모여 교과서를 선정하고 교육장의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검인정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선정 과정에서 해당 출판사가 자신들 교과서가 갖는 특·장점을 소개하

고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과서가 소개되고 선정된다

면 출판사들은 음성적인 뒷거래로 자신들의 교과서가 채택되기를 포기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이나 시·도 단위로 일본이나 미국에서처럼 교과서 전시회와

시사회를 개최하여 보다 정확한 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

요할 것이다.

(6) 교과서 공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검정제가 뿌리내리고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교과서 단

가의 책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과서 가격 정책은 교육의 질을 고려하

기보다는 수혜자적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먼저 고려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의 우리 교과서는 교과별로 판형, 체제,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고 외국의 교

과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제 6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부터 교과서의 질과 선명도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아

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 가격 책정에 시장의 논리를 일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검정에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교과서 발행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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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우수한 교과서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일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교과서 선정이 소수 관료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선정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 선정이

소수의 관료에 의해 이루어지면 부정 부패 의혹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들이 소신

껏 올바른 교과서를 선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검정을 통과한 모든

교과서에 공평한 기회를 주어 잡음의 소지를 없애려 할 것이기 때문에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과서 가격 산정을 출판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 경쟁 체제에 있는 출판

사들은 보다 우수한 저자에게 의뢰하여 보다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경쟁에서 앞서는 출판사에게는 노력만큼의 수익이 돌아가게 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국가는 일정액까지만 교과서 금액을 보조하고 이후 부담은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다 양질의 교육

을 제공하려는 학교나 지역 교육청은 교과서 가격의 일부를 부담하고서라도 더

나은 교과서를 선정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교과서 담합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면 일부 출판

사들은 도산이나 출혈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교과서의 발행 면

수, 색도, 크기, 저자의 고료, 교과서의 가격 등에 대해 갖가지 방법으로 담합 행

위를 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담합은 결국 교과서 질의 개선을 저해시키며 검정제

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교육부 내의 교과서 심의 기구에서

이를 조사하고 결과를 심의에 반영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7)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의 부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발된 교과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대체적인 만족

에도 불구하고 국어 교과서를 비롯한 각 교과용 도서의 학년별 학습 내용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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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국어 교과서의 학년별 위계성에 대해서 36.4%의

교사들이 부정적 견해이고, 63.6%가 긍정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아 학습 내용의

위계성이 더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학습자의 인지 및 수준의 차

이를 고려한 교과서 내용 구성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선택적인 학습을 가

능하게 하고자 한 점은 찾아볼 수 있으나, 교과서의 수준별 내용구성에 있어서 명

확한 준거가 없는 경우도 있어, 현장 교사들이 수준별로 구성되어진 교과서 내용

을 수업 상황에 그대로 접목시키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 수준별 학습을 효과적으

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비교적 학년별 내용의 위계가 분명한 단계형인 수학 교과의 경우

에는 학습자의 수학적 능력과 이해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 교수·학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심화·보충형 교과의 경우 수준의 명쾌한 준거

가 없거나 심화·보충형의 수준에 타당성이 부족한 학습 활동이 많아 혼돈스럽게

생각하여 회피하거나 거부하게 되는 것이 현장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에 따른 개인차를 존중하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제고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본질적인 목표를

교과서에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함으로써 현장과 괴리되어 실천이 미약하다는 것

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는

교과용 도서 편찬의 기본 방향에 제시되어 있는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내용

수준과 학습량의 적정화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교과서의 부분적 개선에 착수하

여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각종 활동, 읽기 자료, 토의 주제, 학습 과제, 생각해 볼 문제, 퀴즈,

퍼즐, 화보 제시 등 다양한 유형을 활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인지 갈등과 호기

심, 불일치 등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물론 교사들이 교

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다양한 제공처를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교

수·학습 활동에 손쉽게 활용하게 되는 자료 중의 하나가 각 교과의 교사용 지도

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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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학습 과정안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긍정

적 견해가 60.5%, 부정적 견해가 39.6%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교사용 지도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및 동기 유발 자료를 필요로 하

고 있는 교사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의 교과용 지도서의 경우, 교사용 지도서에 실험 실습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예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교사의 설문 결과를 살펴

보면 의외로 많은 교사들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과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텍스트(문장)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지 않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비교적 많은 교사들이 학습 내용이 텍

스트(문장)로 제시되면 더 편리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해 각 교과별로 구성된 교과용 도서에 대해 현장 교사

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하며 실천적 자세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표방하고 있는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

과정의 실천을 위한 교과서의 부분적 개선이 요구되며,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교

사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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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조사에 관한 설문지

존경하는 선생님께

오늘도 초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께 경의와 감사를

보냅니다 . 본 설문지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위탁을 받아 제 7차 교육과

정에 의해 편찬된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 자료

입니다.

따라서 본 설문 조사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편된 교과서가

교육과정 정신에 부합되고 현장 활용에 적합하고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학생들 지도에 바쁘신

선생님께 응답을 부탁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 번거로우시더

라도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성껏 응답해

주신 내용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

용될 것입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초등교육과정연구회장

※ 본 설문지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설문지는 반송용 봉투에 넣어 아래의 주소로 2002년 7월

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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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처 리 를 위 한 자 료

※ 다 음 내 용 은 통 계 처 리 를 위 한 자 료 부 분 입 니 다 .

빠 짐 없 이 해 당 되 는 부 분 에 Ⅴ 해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1. 교직 경력

① 10년 미만 ② 10년 이상 20년 미만

③ 20년 이상 30년 미만 ④ 30년 이상

2. 학교 설립별

① 국·공립 ② 사립

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 . 근무지역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지역

5. 담임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6. 다음 중 가장 관심있는 과목은

① 국어 ② 수학 ③ 사회

④ 과학 ⑤ 영어

7. 제 7차 교육과정이 2000년에 1,2학년이 , 2001년에 3,4학년이 , 2002년에 5,6학년이 시

행되고 있습니다 . 제 7차 교육과정으로 담당한 학년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학

년이 중복될 경우에는 횟수를 적어 주십시오 .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 207 -



Ⅰ . 전 교 과 영 역

※ 다 음 은 제 7차 교 육 과 정 으 로 개 편 된 교 과 서 전 반 에 관 한 물 음 입 니 다 .

물 음 을 읽 고 선 생 님 의 의 견 과 가 장 일 치 하 는 곳 에 Ⅴ 표 해 주 십 시 오 .

전 혀

아니다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 학생들의 사고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 . 학습 내용의 수준이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흥미와동기 유발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4 . 제 7차 교과서는 제 6차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비하여
3 0 %감축해서 제시하고 있다.

5 . 제 7차 교과서는 구체적인 학습 지도 계획 작성이 용이
하게 구성되어 있다.

6 . 학생의 능력, 적성,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과서로
편찬되어 있다.

7 . 학습 주제가 실생활, 사례,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8 . 교과서의 다양한 편집과 디자인 기법의 도입이 우수하다.

9 .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구성되어 있다.

1 0 . 개별 학습, 소집단 학습,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1 1 .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교과서의 특성에 따른 융통성있
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사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어 있
다.

1 2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풍부한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3 . 교사용 지도서의 지도 내용과 교과서 학습 내용이 관련성이 높다.

14 . 교사용 지도서에 교수·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예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1 5 .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색은 개별화 교수·학습 또는 수준별 교수·학습이라고 합니다. 개별화

교수·학습에 가장 적당하게 편찬된 교과서는 어느 것입니까?

_ ① 국어 ② 수학 _ __ __ __③ 사회 ④ 과학 ⑤ 영어

기 타 제 7차 교 과 서 전 반 에 관 한 문 제 점 이 나 개 선 방 안 이 있 으 면 적 어 주 십 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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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국 어 과

※ 다 음 은 제 7차 교 육 과 정 의 국 어 교 과 서 와 지 도 서 에 대 한 내 용 입 니 다 .

물 음 을 잘 읽 고 응 답 해 주 십 시 오 .

전 혀

아니다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
교수·학습에 있어서 마당별 구성은 깊이있는 학습 전
략 활용에 유용하다.

2 . 학습 목표와 마당의 소재가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3 . 교과서의 체제가 수준별 교수·학습에 유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4 . 대단원 도입 학습은 각 소단원 학습의 도입에 기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5 .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조장하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6 .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7 . 도입 자료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목표를 인지시키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8 . 사진과 삽화가 학습 제재에 대한 흥미와 학습 의욕을불러일으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9 . <되돌아보기>는기본학습내용을충실히 반영하고있다.

1 0 . <되돌아보기>는 교사에게 평가 방법의 예시를 제공하
고 있다.

1 1 . <더 나아가기>는 수준별 학습의 특색을 반영한다.

1 2 . <기본 학습> -<되돌아보기> -<더 나아가기>의 연계가
긴밀하다.

1 3 . 제 7차 국어 교과서에는 학년별 학습 내용의 위계성이
뚜렷하다.

14 . 교사용지도서에는다양한교수·학습전략이제시되어있다.

1 5 .
교사용 지도서에는 학생들에게 제시할 교수·학습자료
가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다.

기 타 국 어 교 과 서 에 관 한 문 제 점 이 나 개 선 방 안 이 있 으 면 적 어 주 십 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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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사 회 과

※ 다 음 은 제 7차 교 육 과 정 의 사 회 교 과 서 , 사 회 과 탐 구 와 지 도 서 에 대 한

내 용 입 니 다 . 물 음 을 잘 읽 고 응 답 해 주 십 시 오 .

전 혀

아니다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신장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준별로 학습 내용이구성되어 있다.

3 .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구현할 수있도록구성되어 있다.

4 . 지역화를 위한 교사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었다.

5 . 주제·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있다.

6 . 교과서 외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7 .
교과서 및 사회과 탐구에 실린 자료는 최신 자료로 구
성되어 있다.

8 . 교과서의 편집과 디자인이 세련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9 .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적 요청에 적합하게 교과서가 편
찬되었다.

1 0 .
사회과 탐구가 사회 교과서를 학습하는 데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보조교과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1 1 .
사회과 부도에 실린 자료가 사회과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 .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한 다양한 교수·학습 아이디어가
교수·학습시 도움을 준다.

1 3 .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예시 학습 과정안은 교수·학습 활동에 도움을 준다.

14 .
사회과의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
계되어 있다.

1 5 .
사회과 교과서에 사용된 용어나 개념이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제시되어 있다.

기 타 사 회 교 과 서 에 관 한 문 제 점 이 나 개 선 방 안 이 있 으 면 적 어 주 십 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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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수 학 과

※ 다 음 은 제 7차 교 육 과 정 의 수 학 교 과 서 , 수 학 익 힘 책 과 지 도 서 에 대 한

내 용 입 니 다 . 물 음 을 잘 읽 고 응 답 해 주 십 시 오 .

전 혀

아니다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
교과서의 학습 내용이 학습자의 수학적 능력과 이해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 교과서의 체제가 수준별 교수·학습에 유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 수학적 개념이나 기능, 원리, 법칙 등을 학습자 스스로
가 탐구·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 . 수학과 학년별 학습 목표의 위계가 분명하다.

5 . 학습한 개념을 실제 생활과 연계시키기에 적절하다.

6 .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
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7 . 교과서와 익힘책의 역할 구분이 분명하다.

8 . 교과서의 디자인의 편집이 세련되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9 . 구체적인 조작 활동이 학년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1 0 . 교사용 지도서는 교수·학습에 도움을 준다.

1 1 . 학년별 단원 구성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1 2 . 제 6차 교육과정에 비해 학년별학습 내용이 쉬워졌다.

1 3 . <재미있는 놀이>를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한다.

기 타 수 학 교 과 서 에 관 한 문 제 점 이 나 개 선 방 안 이 있 으 면 적 어 주 십 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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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과 학 과

※ 다 음 은 제 7차 교 육 과 정 의 과 학 교 과 서 , 실 험 관 찰 , 지 도 서 에 대 한 내 용

입 니 다 . 물 음 을 잘 읽 고 응 답 해 주 십 시 오 .

전 혀

아니다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
학년별 학습 내용이 위계에 따라 수준별로 구성되어 있
다.

2 . 학년별 학습 내용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3 . 학년별 학습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습 소재를활용하여 구성하고 있다.

4 .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선택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5 . 교과서와 실험 관찰의 역할 구분이 분명하다.

6 .
토의, 실험, 조사,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7 .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분량이 적절하다.

8 .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이론들이 학년 수준에 적합하게제시되어 있다.

9 . 교과서의 학습 자료(사진, 그림)의 제시가 적절하다.

1 0 . 단원의 구성이 계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1 1 . 학년 간 단원의 위계가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1 2 .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 유발에 유용한 학습 소재가 제공되었다.

1 3 .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하면서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는 현
상이나 사물로 학습 소재를 구성하고 있다.

14 .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실험 사례 및 절차가 교수·학습에 도움이 된다.

1 5 . 교사용 지도서에 실험 실습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예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기 타 과 학 교 과 서 에 관 한 문 제 점 이 나 개 선 방 안 이 있 으 면 적 어 주 십 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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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영 어 과

※ 다 음 은 제 7차 교 육 과 정 의 영 어 교 과 서 , CD롬 타 이 틀 , 지 도 서 에 대 한

내 용 입 니 다 . 물 음 을 잘 읽 고 응 답 해 주 십 시 오 .

전 혀

아니다

그렇지

않 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 학년별 학습 내용이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2 .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다.

3 . 학년별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보다 낮다.

4 .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상황과 소재로구성되어 있다.

5 .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다.

6 . 교과서의 체제가 수준별 교수·학습에 유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7 . 교과서가 보조자료(C D롬 타이틀 또는 테이프)로 사용
된다.

8 . 학습 내용이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9 . 학습 내용이 텍스트(문장)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불편
하다.

1 0 . 교사용 지도서는 교수·학습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1 1 . C D롬 타이틀은 교수·학습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1 2 .
교과서의 그림 카드(플래쉬 카드)는 교수·학습에 유용
하게 사용된다.

1 3 .
챈트와 노래, 게임 등이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4 . 제 6차 교과서에 비해 학습 내용과 활동이 다양해졌다.

1 5 . 사진, 삽화 등 디자인이 세련되어 학습 내용을 잘 반영
하고 있다.

기 타 영 어 교 과 서 에 관 한 문 제 점 이 나 개 선 방 안 이 있 으 면 적 어 주 십 시 요 .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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